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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기획

(부제: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 예측
기술개선 연구) 

2. 연구사업의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가장 파괴적이고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
타나는 해양기원 재해임. 발생한 태풍의 강도는 해양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
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해양온난화 환경에서 폭풍강도는 증대(Trenberth, 2005; 기초
기술연구회, 2011)되어 오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태풍(혹은 허리케인)(둥급 4와 5)이 크
게 증가하였으며, 북태평양은 허리케인이 크게 증가한 해역중의 하나(Webster et al., 
2005)임. 온난화 진전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강한 태풍이 내습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
서 동중국해 해양반응 조사 및 예측모델 기반연구 등을 수행함(기초기술연구회, 2011).

○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은 저위도(5°N-15°N) 해역에서 대부분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향하
는 태풍은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최대 강도에 이르며, 류큐열도를 통과하여 대륙붕 해역
을 통과하는 중에 해양으로부터 에너지 공급 약화와 저수온 해역에서 에너지를 잃어서 
강도가 점차 약화됨. 최대강도가 나타나는 북서태평양 해역은 예외적으로 깊은 수심까
지 존재하는 따뜻한 난수성 소용돌이 때문이며, 2003년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태풍 매미의 5등급 강화는 난수 소용돌이 영향으로 밝혀짐(Lin et al., 2005) (그림 1). 

○ 한반도로 향하는 강한 태풍은, 난수성 해역에서 급격히 강화되어(Rapidly Intensified) 
4-5등급 강한 태풍으로 성장(그림 2)하며, 난수성 수괴의 열용량(그림 3)은 매년 4, 5등
급의 태풍이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함.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획득과 이해를 통해, 강한 태풍 강화
과정 예측기술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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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3년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태풍 매미 강화 (Lin et al., 2005) 
(본문 [그림 1-1-1])에 태풍나리 포함 개념도). 컬러는 난수괴의 열팽
창으로 두꺼워진 해수면 높이를 나타냄. 

[그림 2] 2000-2015년중 한반도에 태풍등급 1-2로 크게 영향을 준 태풍(사모아이,
매미, 에위니아, 나리, 콤파스, 볼라벤, 산바)은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로 
급격히 강화되는(RI) 태풍임. 산바와 에위니아는 보다 남쪽에서 최대 등급
으로 강화됨. 연구 해역 위도를 청색으로 표기함 (강, 2016) (본문 [그림 
4-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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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2-2015년간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상층 열용량. 4등급 볼라벤, 5등급 매미 열
용량 크기로 볼 때, 난수괴 해역에서 매년 4-5등급의 태풍이 발생 가능함을 시사 (강,
2016)  (본문 [그림 4-1-3b]).

 

○ 최근 태풍이 단지 상부 해양 혼합층 외에도 그 이하 해양 수백 m 깊이까지 수온구조를 
바꾼다는 수치모델링 연구(Bueti et al., 2014)가 있으며, 대서양에서는 태풍이 심층의 
Co2를 상층으로 이동시키고 해양표층에서의 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연구가 보고
된 바 있으나 태평양에서 이러한 특성이 직접 관측된 바 없음.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해양에 미치는 단기적인 해양물리, 화학 및 생태 측면에서의 영향과, 더 나아가 태풍이 
중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명 연구는 글로벌 이슈의 과학적 규명에 
적극적으로 대응, 동참하고, 글로벌 현안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과학적인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시급성이 있다고 하겠음.

나. 연구의 목적

○ 급격히 강화되는 (Rapidly Intensifiend, RI)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악천후에도 관측이 가능한 최신 연구조사선(RV 이사부호)과 다양한 
첨단 해양로봇을 사용하여 다양한 실측자료 관측 획득과 축적된 태풍모델링 개선/원천
기술을 병용하여 태풍 예측의 정확도 개선.

- 정량적인 목표: 2015년 기준 태풍진로 20% 개선 (72시간 예측기준 165km 오차).

- 북서태평양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강도 중심기압 예측 정확도 20hPa (세계 수준 근접).

○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해양에 미치는 다양한 수층구조, 온실기체 변화, 생태계 영향에 
대한 단기변화와 기후변화 측면의 중기 변화를 규명함. 아울러 열대해역표층수온 상승
을 포함한 기후변화와 태풍 발생빈도/강도의 장기변동성 연관성을 연구함.

다. 기획연구사업 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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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추진 계획

가. 세부과제 구분 및 연구내용

○ 기획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4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함

- 세부과제 I : 북서태평양 난수괴 소용돌이해역 태풍예측기술 개선 연구

- 세부과제 II :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 세부과제 III :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태풍 역할 진단

- 세부과제 IV : 장비 개발/개선 연구

○ [세부과제 I]의 목표는 우리나라로 향하는 강한 태풍의 대부분이 급격히 강화되고, 최대 
강도가 나타나는, 북서태평양 난수괴 소용돌이 해역에서 태풍전후와 태풍통과중의 해양
-대기 경계층과 해양에서의 수온, 풍속 등 제반 물리요소를 관측하고 이를 통해 해양-
태풍 상호작용을 이해하며, 관측 자료와 다양한 수치모델링 기술을 병용하여, 태풍-해
양예측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함 (그림 4). 

○ [세부과제 II]의 목표는 온난화에 따라 열대 온난역 확장, 엘니뇨 변동에 따른 태풍의 중
장기적 변동성을 이해하며, 열대 온난역의 SST 상승 등 해양 변동성자료와 대기 열수지 
관측을 통해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을 연구함. 아울러 북서태평양 아열대 중규모 와류 
형성 기작 모델링과 에디 구조와 기후 특성을 연구함 (그림 5). 

○ [세부과제 III]의 목표는 북서태평양에서 태풍 전후, 해양의 생지화학적 특성변화에 따른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및 침강입자(탄소) 플럭스 정량화와 부유생태계 변화 분
석을 통해, 태풍에 의한 해양생태계반응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탄소량 조절에 대한 평
가와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 태풍, 해양생태계의 역학관계 이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함 
(그림6).

○ [세부과제 IV]의 목표는 차세대 해양관측 로봇인 Wave Glider 장착용 장비 개발하여, 
태풍전후 관측항목 확대와 개선을 통해 태풍이라는 악천후 하에서 현장 실시간 관측 역
량을 향상시키고 함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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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I:

과제명 북서태평양 태풍 예측기술 개선 연구

연구목표

북서태평양 난수성 와류해역에 나타나는 태풍 최대 강도 발생해역에 대한 
집중 조사/예측연구를 통한 태풍예측기술 개선
-2015년 기준 진로 20% 개선
-북서태평양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 강도 예측 정확도 세계 수준 근접

연구내용
1. 북서태평양 태풍강화 해역 열구조 조건 및 물리요소 연구
2. 태풍에 의한 해양 혼합변화/Mesoscale eddy의 변동 기작 연구
3. 태풍-해양 결합모형을 이용한 태풍예측 정확도 개선 

[그림 4] 북서태평양 조사선(상좌)/해양로봇(상중)/해양-대기 상호작용 변수(상우) 및 다양
한 해양자료를 활용한 측면에서 태풍모델링 구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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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II:

과제명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연구목표

열대 온난역 확장, 엘니뇨 변동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적 변동성을 이해하
며, 열대 온난역의 SST 상승 등 해양 변동성자료와 대기 열수지 관측을 
통해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을 연구함. 아울러 북서태평양 아열대 중규
모 와류 형성 기작 모델링과 에디 구조와 기후 특성을 연구함.

연구내용

1. 열대해양의 장기변동성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분석
2. 해양혼합층 변동과 태풍강도 변화의 상관성 분석
3. 북서태평양 소용돌이 해역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링을 통한 에디의 발 

생/기후특성 모의분석 및 시간/공간 변동성 이해

[그림 5] (위) 태풍에 의한 위험 빈도와 사망 위험도 분포 (2010년 기준) (Peduzzi et al., 
2012) (본문 [그림 5-1-1a]). 및 (아래) 관측과 모델에 의한 태풍강도 변화 및 
예측 (Knutson et al., 2010) (본문 [그림 5-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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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III:

과제명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생산성)에 대한 태풍의 역할 진단

연구목표 

북서태평양에서 태풍 전후,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및 침강입자(탄소) 플럭
스 정량화와 부유생태계 변화 분석을 통해, 태풍에 의한 해양생태계 반응
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입자탄소량 조절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통해 기
후변화, 태풍, 해양생태계의 역학관계 진단

연구내용

1.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및 침강입자 플럭스 변화와 
표층 영양염 공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

2. 태풍 전/후의 일차생산,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 변화 및 천이양상 연구
3. 소용돌이(mesoscale eddy)의 특성에 따른 동물플랑크톤과 난자치어 

구 조와 분포 특성 파악 및 태풍 통과 전/후 비교
4. 물리-생지화학결합 하위생태계 모형 통한 태풍의 부유생태계 영향 평가

[그림 6] 북서태평양 태풍전후 탄소순환 등 조사(상좌), 대서양 관측사례(상우), 태풍 전/후
의 식물플랑크톤의 증식모식도 (본문 [그림8-1-2]) (하좌), 태풍에 의한 해양/기후
변화 요소 (하우).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기획

- viii -

○ 세부과제 IV:

과제명 해양로봇 Wave Glider 탑재용 장비 개발/개선 연구

연구목표 
차세대 해양관측 로봇인 Wave Glider 장착용 장비 개발하여, 태풍전후 
관측항목 확대와 개선을 통해 태풍이라는 악천후 하에서 현장 실시간 관
측 역량을 향상 시키고자 함. 

연구내용
1. Wave Glider 장착용 윈치 개발 및 장착용 펌프 개발
2. Wave Glider 장착용 해수 채수기 개발
3. Wave Glider 장착용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그림 7]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수채수기 모식도 [본문 그림 9-1-5] (하좌) 및 펌프와 채
집망이 integration된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모식도 (본문 [그림 9-1-6])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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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

차 연차별 연구목표

세
부
과
제
Ⅰ

1단계
북서태평양 최대 강
도 발생해역 태풍예
측기술 개선

1 NWP태풍강화해역 와류구조/열용량/난류/조사I 및 
태풍해양 요소모델 수립I

2 NWP태풍강화해역 와류구조/열용량/난류/조사II 
및태풍예측 요소모델링/결합모델링연구II

3
NWP태풍강화해역 와류구조/열용량/난류/조사III 
및 요소기술 및 결합모델기반 태풍기인 기후반응 
연구 및 태풍예측 요소/결합 모델링 연구III

4 NWP와류해역 조사IV/태풍기인 기후반응 연구 및 
태풍예측 요소/결합 모델링 연구IV

5 NWP와류해역 조사V/기후반응연구 및 태풍예측 요
소/결합 모델링 연구V

2단계 독자개발 능력 확충 주요 관측 및 모델링 요소기술 원천개발 능력확충

세
부
과
제
Ⅱ

1단계 기후 변화에 따른 
태풍 변동성 이해

1 열대해양과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이해 및 북서태
평양 아열대해역 고해상도 순환모델 수립

2 기후모형을 이용한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이해 및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상층순환 모의

3
기후모형을 이용한 해양혼합층과 태풍강도의 상관
성 이해 및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중규모에디 
발생⦁전파 모의

4
해양관측을 이용한 해양혼합층과 태풍강도의 상관
성 이해 및 북서태평양 태풍핵심해역의 중규모에디 
변동특성 모의

5 고해상도 기후모형을 이용한 해양혼합층 에디와 태
풍활동의 상호작용 이해

2단계
세부기후변화요소별 
심층이해 및 예측기
술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의 활동 변화 이해 및 북서태
평양 태풍핵심해역 태풍-에디 상호작용에 의한 중
규모에디 변동특성 모의

세
부
과
제
Ⅲ

1단계
탄소순환 및 해양생
태계(생산성)에 대
한 태풍의 역할 진
단 연구

1
NWP와류해역 조사I: 태풍 전후 해양-대기 이산화
탄소 플럭스 및  표층 영양염 농도 변화 산출I/부유
생태계 주요 생물군 군집분포 특성 및 변동 파악/
물리-생지화학 결합 생태계 모형 수립

1단계

탄소순환 및 해양생
태계(생산성)에 대
한 태풍의 역할 진
단 연구

2
NWP와류해역 조사II: 태풍 전후 및 통과시 해양-대
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침강입자 플럭스, 표층 영양
염 농도 변화 산출II/부유생태계 구조변동 기작 연
구/생태모형 검증

3
NWP와류해역 조사III: 이산화탄소 플럭스, 4차원적 
생지화학적 특성(침강입자 플럭스 및 표층 영양영) 
변동/시공간적 부유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화 관측
/생태계 변화 모의 및 모형(파라미터) 민감도 실험 

4
NWP와류해역 조사IV: 태풍 통과시 생지화학적 특
성(침강입자 플럭스 및 표층 영양영)과 부유생태계
간의 시공간적 상호변동성 연구/생태계 태풍영향 
예측모델 제시 

5
NWP와류해역 조사V:  이산화탄소 및 침강입자 플
럭스, 표층 영양염에 대한 태풍 영향을 광역규모스
케일로 평가/생지화하가 모델의 성능평가 및 개선
(예측력 향상) 

나. 연차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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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탄소순환 및 해양 
생태계 변동 정량화
연구

태풍 특성(규모, 이동속도, 시기, 빈도)에 따른 한반
도 주변해역에서의 탄소순환 및 해양생태계 변동 
정량화

세
부
과
제
Ⅳ

1단계
해양로봇 Wave 
Glider 탑재용장비 
개발/개선연구

1 Wave Glider 장착용 윈치 개발
2 Wave Glider 장착용 펌프 개발
3 Wave Glider 장착용 채수기 개발
4 Wave Glider 장착용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2단계 추가 장비 개발/추
가관측센서활용 지속적인 장비개발/성능개선 연구

               

다. 연구추진 방향

제1세부과제 [북서태평양 난수괴 소용돌이해역 태풍예측기술 개선 연구] 분야 :

○ 해양열용량이 최대치를 나타내는 시기(8월 중·하순 - 9월 하순)에 해양조사선 이사부호
를 활용하여 40-45일 기간동안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조사. 국내외 참여 기관별로 현
장 조사 직접 참여 (그림 8과 그림 9).

○ 조사선장착 장비에 추가하여 선박이 항행하며 수온구조를 관측하는 UCTD, 일정시간 
간격으로 수온/염분 구조를 자동관측하는 ARGO 플로트, 설계한 위치를 따라 관측하는 
수중 글라이더 (Underwater glider) 및 웨이브 글라이더 (Wave glider) 등을 추가로 
투입. 국내외 각 기관의 연구 목적에 따라 관측 장비 동원.

○ 미해양기상청(NOAA)의 유무인 항공기를 활용하여 태풍내 구조 이해 및 항공기를 이용
한 해양자료 획득.

○ 일본 및 대만 EEZ 해역에서 일본 가고시마 대학 실습선, 대만 연구진과 공동 조사 추
진. 가고시마대학 조사선은 태풍이 자주 통과하는 류큐열도 해역 캐라마 갭(Kerama 
Gap) 관측기 계류 조사 참여.

○ 매년 획득 북서태평양 수온자료 활용하여 태풍센터/기상청과 매년 태풍강도 공동 전망.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태풍모델(GFDL)-해양모델(MOM4, HYCOM), 태풍모델(WRF)-해
양모델(MOM5) 결합모델을 개발하는 중에 얻어진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태풍예측
에서 중요요소인, 해양관측자료 획득과 해양모델링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 제고.

○ 미해양기상청(NOAA), 로드아일랜드대학(URI) 등 최고수준 예측모델링 기술을 지닌 기
관/대학과 급격히 강화되는 (RI) 태풍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력 축적.

○ 국내외 협력을 통한 해양 자료 수집 및 수집하는 자료의 품질 관리 방안 확보.

○ 목표 해상도 및 목표 예측시간을 확정하여 이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 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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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북서태평양 태풍이 급격히 강화되는 난수 소용돌이 해역 조사정점도 
(본문 [그림 3-3-1]).

[그림 9] 국내외 대학/기관별 관심주제와 참여 관측항목 연계도 (본문 [그림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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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부과제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분야 :

○ 전세계적으로 축적된 해양 및 대기 재분석자료 기반으로 해양의 중장기 변동성과 태풍
활동의 중장기 변동성 분석.

○ 저해상도 기후모형과 고해상도 기후모형 자료를 확보하여 태풍활동성 분석과 동시에 태
풍을 추출하여 결과 비교. 기후모형에서 확보한 태풍활동지수와 태풍빈도 및 강도를 이
용하여 ENSO와 PDO 등 해양 중장기 변동에 따른 각 지수 관련성 분석과 역학 파악.

○ 수온 프로파일 등 해양관측자료를 확보하여 해양혼합층 변동과 태풍발달의 상관성 조사.

○ 중규모 에디가 분석 가능한 북서태평양 해역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의 수립;

○ 해양기후자료(WOA) 분석; 대양 에디 공간분포, 유속장 추산, 에디 발생 계절변동 및 연
변동 특성 파악.

○ 위성고도계자료 분석; 유속장 추산, 발생, 이동 파악, 모델 모의와 비교 분석.

제3세부과제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 역할 진단] 분야 :

○ 연구선 관측과 Wave glider를 이용한 관측을 함께 수행함. 연구선 관측은 태풍 전과 후
의 상황을 관측하고 wave glider는 태풍 기간 동안 관측.

○ Wave glider에 pCO2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 중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을 
연속적으로 측정. Wave glider에 질산염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 시 표층 질산염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태풍 통과 중 자료의 신뢰도를 높임.

○ 연구해역(태풍통과 빈번해역)에서 태풍 통과 전/후 광합성 매개변수, 엽록소 수직분포, 
광학적 자료와 표층 엽록소 농도, 일조량, 흡광계수, 표층수온 등의 관측, 자료 수집.

○ 생물검증 실험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성장률 및 종 천이 규명.

○ 태풍의 영향에 따른 1차 생산력 및 부유하위생태계 먹이망 구조와 에너지 흐름의 생태
계 모델 제시.

○ 연구해역의 소용돌이 물리구조 특성에 따른 동물플랑크톤 태풍 반응 시나리오 점검 및 
사전구성. 

○ 난자치어와 동물플랑크톤의 현장네트채집과 무인자동채집기 채집과 무인수중글라이드
에 부착된 CPR과 네트 분석결과 사이의 비교 분석 후 각 방법 간의 장단점 비교 및 태
풍영향 연구 방법론 제시.

○ 태풍에 의한 부유하위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동 추적을 위한 전통적 기법(수조 섭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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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생화학적 기법(지방산, 스테롤, 탄소∙질소동위원소비)의 적용.

○ 태풍영향 전과 후에 수층 별 고해상도의 해양 유기물 침강 플럭스와 대기-해양 간 이산
화탄소 교환량을 관측하여 태풍의 물리적 충격이 탄소 순환에 주는 영향 정량적 평가.

○ Bio-Argo 및 현장관측 자료와 비교를 통한 물리-생지화학 결합 하위생태계 모형 개선.

제4세부과제 [장비 개발/개선 연구] 분야 :

○ 장착 장비 개발 전용 Wave Glider 구입.

○ 개발된 제품을 조파 수조 및 실해역에서 시험 운영을 실시하며, 조석, 해류, 파고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현장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되는 문
제점 보완, 개선.

○ 개발된 제품의 기술 이전을 위한 특허 출원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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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추진 체계

세부과제/핵심기술간 연계도 :

[그림 10] 세부과제/핵심기술간 연계도 (본문 [그림 10-3-1]).

참여기관 :

○ 기상청/태풍센터는 태풍 연구를 위한 장기 아고부이 투하를 이사부 조사 기간 중 투하
할 예정임. 해양 열용량 등 관측 결과는 해당년도 태풍강도 예보를 위해 공동 활용 가능
함. 이외에도 예측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연구 제안, 추진 중 임.  

○ 미해양기상청(NOAA)은 연구진 방한을 통하여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관측 및 예측기술 
분야 참여를 협의함. NOAA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중임. 유인 항공기 지원이 
가능한 경우, 무인 항공기 태풍기상 관측자료 확보 위해 한국측 연구비 투입계획임.  

○ 미국 대학(렛거스대학, 로드아일랜드대), 일본대학(가고시마대) 및 국내대학(경북대, 인
하대, 제주대, 한양대 등) 연구진이 관측 및 예측모델링의 다양한 세부 핵심기술 분야에 
참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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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제1세부과제 [북서태평양 난수괴 소용돌이해역 태풍예측기술 개선 연구] 분야 :

○ 북서태평양 난수괴 통과 중에 급격히 강화되는 (Rapidly Intensified, RI) 태풍에 대한  
해양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도 및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단순 수온구조 예측에 활용.  

○ 북서태평양 해양자료 확보를 통해 RI 태풍강도 예측의 경우, 선진국 수준과 대등하거나 
선도적인 태풍-해양결합 예측 모델의 정확도 개선기술 확보할 것으로 기대. 

○ 태풍에 의한 해양 기후변화 연구라는 글로벌 이슈에서 태풍이 해양기후에 미치는 영향 
분야 등에서 선도적인 해양과학 연구 성과 창출 기대.

○ 북서태평양 및 한반도 주변해역의 태풍 강도 예측 연구 능력 축적 및 미국 주요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독자연구 기술 축적 기회로 활용.

○ 난수괴 해역에서  강화된 후 2일 이내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대규모 재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급격히 강화되는(RI) 태풍 예측 정확도 향상 통한 강한 태풍재해 대응능력 강화. 

○ 태풍-해양 상호작용 기반 예측기술 주요요소분야 원천기술의 지속적인 축적 

○ 태풍에 기인한 태풍해일 등 자연 재해 대응하여 과학적인 대처 능력 향상.

제2세부과제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분야 :

○ 열대 온난역 해양변동의 역학 이해 및 태풍 이해에 대한 과학적 진보.

○ 태풍진단 및 예측기법 향상 및 그에 따른 재해 대응 능력 제고.

○ 15°-25°N 지역의 대양에디 발생과 이동에 대한 기후적 특성 분석도 및 사실적 해류 모
사도(모델 결과물).

○ 태풍모델과의 연계를 위한 해양순환 기반모델 수립 및 기본 해양장 제공.

○ 해양생태계 변동 모의를 위한 생태계 모델과의 접합에서 해양순환 배경장 제공.

제3세부과제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 역할 진단] 분야 :

○ 태풍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 능력 고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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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해양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가능.

○ 태풍 발생 변동에 따른 일차생산 변화 재현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과학적 검증자료 제시.

○ 관측, 해색위성, 모형결과자료를 통하여 태풍 빈번도 변동에 따른 일차생산과 식물 플랑
크톤 군집구조 변화의 메커니즘 이해.

○ 태풍강도에 따른 영양염 공급의 차이 및 1차 생산력의 반응 기작 이해.

○ 태풍에 의한 식물플랑크톤의 증식 기작 이해 및 자료 축적.

○ 세계 최초로 태풍에 의한 휴면포자 seedling 연구결과 도출. 

○ 태풍과 소용돌이 특성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난자치어와 동물플랑크톤의 정성/정량적 
분포 및 군집구조 변동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선도적인 연구 성과 창출 기대. 

○ 해양생태계에서의 태풍의 역할을 정량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본 연구결과는 
전 지구적 탄소순환과 해양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접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향후 
IPCC 및 UNRP 보고서 등에도 적극 인용될 수 있는 정보 산출 기대. 

제4세부과제 [해장비 개발/개선 연구] 분야 :

○ 태풍 중심부의 직접 관측 및 시료 채취를 실현함으로써 지금까지 연구되지 못했던 새로
운 획기적인 자료 획득 가능 기대.

○ Wave Glider 장착용 장비의 상용화에 따른 신 해양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

나. 활용방안

○ 태풍예측개선 모델의 기상청/태풍센터 등 현업모델로의 발전 연계 활용.

○ 매년 하계 북서태평양 태풍강화 해역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하계 이 해역을 통과
하는 최대 가능 태풍 연례 전망에 활용.

○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자료와 위성자료를 활용한 단순 2층 구조하의 준실시간 해양 연
직 열구조 산정을 통한 응용 연구에 활용. 

○ 1단계 연구 이후 태풍예측 정확도 향상에 준실시간 자료의 효율성 확인을 통해 북서태
평양 난수괴 해역 실시간/준실시간 자료 확보 위한 설계 기본 자료로 활용.

○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태풍/태풍-해양상호작용/변동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내 연
구 그룹의 창의적인 연구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로 활용 기대. 

○ 북서태평양 온난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본 연구프로그램 관측자료 기반 해양기후변화  
기본 데이터 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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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별 소요예산

단계 1단계
예산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기 
장 
비

ARGO(0.2/대) 1.6 1.4 1.4 1.4 1.4
BioARGO(0.5/대) 1.0 0.5 0.5 0.5 0.5
WaveGlider개발용 3.5 - - - -

WaveGlider(생화학센서포함) 5.5 5.5 5.5 - -
심해용TurboMAP 1.5 - - - -
MicroriderSensor 0.5 - 0.5 - -
수중글라이더부품 0.3 0.4 0.3 0.4 0.4

DVLSensor - 0.7 - 0.7 0.7
계산노드 1.0 1.0 1.0 1.0 -

NitrateSensor 0.3 - - - -
Alkalinity분석기 0.2 - - - -

동물플랑크톤배양기(선상용) 0.1 - - - -
Double-tripmechanisms 0.1 - - - -

SedimentTrap 1.0 1.0 - - -
기장비합계 16.6 10.5 9.2 4.0 3.0

직
·

간 
접 
비

전산처리비 2.0 2.0 2.0 2.0 2.0
재료비 3.0 3.0 3.5 3.5 3.5

기장비보험료(2개월,1.7%) 0.5 0.6 0.7 0.8 0.9
선박비(이사부호,40일) 10.5 14 14 14 14

직접비(여비,수용비,연구수당등) 4.6 4.6 4.6 4.6 4.6
위탁연구개발비(국내) 1.0 1.0 1.0 1.0 1.0

위탁연구개발비(국외) 1.1 1.1 1.1 1.1 1.1

내부인건비 (총연구비 18%) 11.9 11.0 11.0 10.0 9.3
외부인건비 3.0 3.0 3.0 3.0 3.0

간접비 (총연구비 17.7%) 11.6 10.8 10.8 9.8 9.0
합계 65.8 61.6 60.9 53.8 51.4

5개년 총 예산규모 = 29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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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성 분석

가.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 다양한 실측자료 획득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예측오차를 줄여 태풍재해
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태풍 피해액 및 복구액 저감에 기여하며, 
사회적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최근 10년 간(2002~2011년) 태풍은 총 342회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42명의 사망자와 1조 460
억 원의 피해액 및 1조 5,580억 원의 복구액 발생(2014년 재난재해 R&D투자전략(안), 미래부)

※ 한반도 태풍의 피해는 대부분 북서태평양의 RI(Rapidly Intensified) 태풍으로 야기되며, RI 태
풍은 북서태평양에서 24시간에 30노트 (15m/s) 이상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을 의미함

  

기대효과 태풍경로와 RI 태풍 강도 예측 정확도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효과

효 과 = 
태풍예보 정확도 1% 개선 시 

경제적 효과 × 태풍정확도 향상 목표율(%) × 효과 발생기간
(2,100억 원) (15억 원/년) (20) (7년)

태풍예보정확도 
개선의 경제적효과

ㆍ태풍예보 정확도 20% 향상시 연간 300억원 경제적 효과 
(2014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 미래부)

태풍정확도 
향상목표율(%)

ㆍ태풍경로예측 및 태풍강도예측 오차를 기존대비 20% 향상하고자 함
ㆍ태풍경로예측오차의 현재 수준은 206km(기상청 72시간)이나, 동 사업은 

165km까지 개선을 목표함

효과 발생기간 ㆍ기상학 관련 특허의 기술수명주기(TCT) 분석을 통해 효과발생기간을 
7년으로 산정

 

나. 경제성(비용-효과) 분석

○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학기술적 성과를 해수부 및 국가 전체 기초연구, 유사과제와 
비교한 결과, 동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투입 1억 원당 발생되는 전체 논문 성과는 0.50, SCI급 논문은 0.31건으로 해수부 기초
R&D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은 SCI 등재 학술지 중에서도 상위 20%이내 저널에 45건 이상(동 사업 SCI 논문 목표량의 
50%), 최상위저널인 Science/Nature지에 1건 이상 게재를 목표하는 등 성과의 질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SCI급 논문의 양적 비교에 주의가 필요함

-특허 등록의 경우 국가전체 기초R&D 및 유사과제군과 비교하여 낮은 성과를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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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단위: 건)

비교
1 억 원당 과학기술적 효과

SCI급 
논문 비SCI급 논문 논문전체

(SCI+비SCI) 특허등록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0.31 0.20 0.50 0.01

해수부 기초R&D 0.06 - 0.06 0.01

국가전체 기초R&D 0.48 - 0.48 0.12

유사과제군(8개) 0.37 0.66 1.03 0.03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기술과가치 분석

○ 이 외에도 동 사업에서 창출되는 기술이전, 정책 활용 등의 성과가 과학기술적 성과와 
맞물려 연구결과 확산을 촉진시키고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동 사업은 2대 목표로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급격히 강화되는(RI) 태풍 
예측 모델링 시스템 SW'개선/개발’을 제시하는 등 성과의 질적 고도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SCI논문 수십 편에 해당할 것으로 평가됨

-또한 동 사업으로 창출된 성과에 대해 기술이전 5건(기상청 등)을 계획하고 있어 과학기
술적 성과활용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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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획 연구의 개요

1 기획 연구의 개요 

1.1. 기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기획의 배경

○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중 가장 파괴적이고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
나는 해양기원 재해 요소임. 발생한 태풍의 강도는 해양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공급
받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결정됨.

○ 북서태평양 저위도(5°N-15°N) 해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은 (20°N 
-24°N) 해역에서 최대 강도가 나타남. 이는 이해역에 깊은 수심까지 따뜻한 난수성 소
용돌이(warm eddies)의 존재 때문이며, 2003년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태풍 
매미의 경우, 난수성 소용돌이 영향으로 5등급으로 강화됨(Lin et al., 2005)(그림
1-1-1). 따라서 이 해역에서의 태풍강화 과정은 우리나라로 향하는 최대 태풍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나 해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간 관측장비의 한
계로 연구, 조사가 수행된 바가 거의 없음.  

[그림 1-1-1]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2003년 태풍 매미 강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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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태평양은 허리케인이 크게 증가한 해역중의 하나(Webster et al., 2005)로서  온난화 
진전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강한 태풍이 내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같이 온난화 환경에서 한반도로 향하는 강한 태풍의 발생과 예측에 대한 특별한 이해
와 연구가 필요함. 그림 1-1-2는 2000년 이후 한반도에 1-2등급 수준으로 상륙하거나 
영향을 미친 강한 태풍의 진로를 나타내며, 이들 태풍은 북서태평양 난류해역을 통과하
고 있음. 최대 강도가 발생하는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태풍과 해양의 상
호작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획득과 이해를 통해, 최대 태풍과 태풍 강
화과정 예측기술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시급히 요청됨.  

[그림 1-1-2] 최근 15년 한반도에 상륙, 큰 피해를 유발한 

강한 태풍의 난수괴 통과진로.

○ 최근 태풍이 단지 상부 해양혼합층 외에도 그 이하 해양 수백 m 깊이까지 수온구조를 
바꾼다는 수치모델링 연구(Bueti et al., 2014)가 있으며, 대서양에서는 태풍이 심층의 
Co2를 상층으로 이동시키고 해양표층에서의 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연구가 보고
된 바 있으나 태평양에서 이러한 특성이 직접 관측된 바 없음.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해양에 미치는 단기적인 해양물리, 화학 및 생태 측면에서의 영향과, 더 나아가 태풍이 
중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명 연구는 글로벌 이슈의 과학적 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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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대응, 동참하고, 글로벌 현안에 국제공동 연구를 통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과
학적인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시급성이 있다고 하겠음.

1.1.2 기획의 목적

○ 북서태평양 태풍최대 강도발생 해역에 대한 해양-대기 상호작용 기획연구의 일환으로 5
차례(1차: 2015년 10월 22일, 2차: 11월 13일, 3차: 11월 27일, 4차: 12월 4일, 5차: 12
월 28일)의 모임을 갖고, 본 연구 포함되어야 할 핵심 주제에 관한 토의, 주요 세부과제 
분류, 조사해역 표준 관측정점 확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관측장비 및 국내 자체기술
로 개발하고자 하는 장비 개선, 관측장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측기법, 관측해역이 일
본, 대만의 EEZ에 포함됨에 따른 국제 공동조사 방식 채택 및 일본 대학 등 외국기관 
공동조사 방법 검토, 연두분야별 소요장비 검토 등을 검토 협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
야별로 개괄적인 소요분야별 연구비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기획과 관련하여 미
국, 일본 연구자를 초빙하여 기획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미니 워크샵을 개최함(한국해양
과학기술원, 2016). 그간의 연구기획을 통해 본 기획을 통해 도달한 북서태평양 태풍-
해양 상호작용 연구 프로그램의 최종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개로 제시하였다.

○ 태풍이 급격히 강화되는,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악천후에도 관측이 가
능한 최신 연구조사선(RV 이사부호)과 다양한 첨단 해양로봇을 사용하여 실측자료 관측 
획득과 축적된 태풍모델링 개선/원천기술을 병용하여 태풍 예측의 정확도 개선.

○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해양에 미치는 다양한 수층구조, 온실기체 변화, 생태계 영향에 
대한 단기변화와 기후변화 측면의 중기 변화를 규명함. 아울러 열대해역표층수온 상승
을 포함한 기후변화와 태풍 발생빈도/강도의 장기변동성 연관성을 연구함.

2 기획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본 기획연구를 통해 기획한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는 아래 그림 1-2-1과 같이 이사부호 
조사, 차세대 로봇 관측 활용조사 및 태풍수치모델링 연구를 통하여 태풍예측기술 개
선, 태풍에 의한 해양반응 및 기후영향 분석 및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을 이해라는 핵
심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연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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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최종목표 연계 주요분야별 연구내용 및 연구수단.

○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태풍예측기술 개선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NWP 태풍강화 해역 열구조 조건 및 물리요소 연구

  2. 태풍-해양 결합모형을 이용한 태풍예측 정확도 고도화

  3. 태풍에 의한 해양 혼합변화/Mesoscale eddy의 변동 기작 연구

○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분야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열대해양의 장기변동성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분석

2. 해양혼합층 변동과 태풍강도 변화의 상관성 분석

3. 북서태평양 소용돌이 해역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링을 통한 에디의 발생/기후특성 모
의분석 및 시간/공간 변동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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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의역할 진단 분야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및 침강입자 플럭스 변화와 표층 영양염 공
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

2. 태풍 전/후의 일차생산,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 변화 및 천이양상 연구

3. 소용돌이(mesoscale eddy)의 특성에 따른 동물플랑크톤과 난자치어 구조와 분포 특
성 파악 및 태풍 통과 전/후 비교

4. 물리-생지화학결합 하위생태계 모형 통한 태풍의 부유생태계 영향 평가

○ 장비 개발/개선 연구 분야의 다음의 주요 연구내용으로 구성된다.

1. Wave Glider 장착용 윈치 개발 및 장착용 펌프 개발

2. Wave Glider 장착용 해수 채수기 개발

3. Wave Glider 장착용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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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해양-태풍 관련 정책 동향

1.1. 국내 정책 동향

○ 기상청 태풍자료 활용 등을 위한 Argo 투하 사업 진행중.

○ 해양과기원 해양-태풍 상호작용에 대한 대륙붕에서 난류관측 등의 연구를  위한 기본연
구사업 수행 (2015).

○ 공공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기상청, 해양과기원,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동으로 협동연구사업 수행(2011).

○ 제주도에 기상청 소속 국가태풍센터가 2008년 건립, 운영중이며, 우리나라의 태풍에 대
한 분석과 예보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임. 설립후 하루 2회 예보를 4회 예보로 늘림. 
감시구역은 북서태평양으로 한정함.

1.2. 국외 정책 동향

○ 미국지구물리연구소(GFDL)에서 태풍예측 모델, 태풍-해양 결합모델링 연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URI 등과 같은 대학과 예측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태평양을 포함한 해역에서 열대저기압에 대한 분석과 예보를 목적으로 미해군해양기상
센터내에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운영중. 북서태
평양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중태평양, 동태평양, 북인도양 등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감시중. 1분 단위로 측정함. 미 공군/해군 인력으로 운영되며, 여러 대의 위성 시스템, 
센서, 레이더, 기상모델 등을 이용함.

○ 전세계적으로 6개의 지역특별기상센터와 6개의 열대저기압 경보센터가 열대저기압에 
대한 예보를 하고 있음.  JTWC와 RSMC는 지역특별기상센터임. 

○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NHC)는 대서양과 북동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 등 열
대저기압활동을 감시, 예보를 함.

Ⅱ 국내외 연구 개발 현황 및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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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해양-태풍 연구 관련 동향 및 성과

1.1. 국내 연구 동향

○ 태풍예측기술 개선 연구 분야 [세부과제 I]

- 동중국해에서 태풍에 의한 해양반응 연구의 일환으로 해양조사를 실시함 (기초기술연
구회, 2011). 관측기간중 동중국해를 직접 통과한 태풍은 2회(2007년 태풍 나리, 2010
년 태풍 콤파스) 있었으며, 태풍나리시 태풍 통과후 수일후 관측한 CTD조사에서 용승
과 혼합특성이 관측됨. 관측된 연직 단주기 운동은 태풍시 단주기 내부파의 발생 결과
로 태풍혼합의 한 특징을 제시함.  

- 동중국해 영역에서 내부파의 감쇄에 따른 난류혼합 연계성을 시사하는 추가적인 결과
는 2014년 하계조사 관측자료 해석 연구에서 제시됨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대양
에서의 혼합층 이하 수온약층에서 상층으로부터의 열전달과 관련된 혼합특성을 규명하
는 데 내부파 역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시사함. 

-  해양과기원에서 수행한 연구(해양과기원, 2011)에서 MOM3-GFDL 결합모델을 사용하
여, 2005-2008년 내습 13개 태풍에 대한 해양초기조건에 대한 평균 태풍 경로와 강도 
예측 민감도를 제시함 (해양과기원, 2011)(그림2-1-1). 

-  그림2-1-1에서 KIOST의 해양재분석장 (NWPROM)과 미해군 NCODA 자료를 이용한 
2일 예측 결과 모두 약 100km 이하의 오차를 보임. 40시간 이후 NWPROM의 경로 오
차가 NCODA보다 다소 크며, 강도 예측의 경우, 두 경우 모두 태풍의 강도를 과소 평가
함. 30-40시간 이후 태풍강도는 NPWROM을 사용한 경우가 약 5hPa 정도 오차가 작
음. 두 모델 결과가 1.5일 정도 예측계산이후 강도 오차 차이가 커지는 경우는 해양초
기조건의 효과가 감소하고, 진로오차가 추가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 최대 오차
가 약 15 hPa 정도이나 강한 태풍의 경우 최대오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됨. 강한 
태풍으로 인한 태풍 피해가 지배적임을 감안하며 강한 태풍의 강도오차 개선 노력이 보
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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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2005-2008년 13개 태풍에 대한 해양초기조건별(NCODA:미해군자료, 

NWPROM: 해양과기원산출자료) 평균경로 오차(좌) 및 평균 강도 오차(우).

 

- 해양과기원 수행 연구사업(2011)에서 2007년 태풍 나리 통과후 위성자료를 통해 본 표
층 수온 변화는 약 8일 정도 지나야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2-1-2]). 

[그림 2-2-2] 동중국해 특정 지점에서 태풍 나리 통과후 수온 변화 (해양과기원, 2011). 

○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분야 [세부과제 Ⅱ]

- Kim 등(2010, OSJ)은 18N, 135E 지역에서 ADCP 관측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STCC
의 분지를 직접 측류하였다. 남측의 STCC는 겨울부터 봄철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
되었으며, 동시에 17.5N와 20.5N 주변에 고기압성과 저기압성의 에디들이 각각 동서 
방향으로 존재하였는데 이들 에디들은 동향하는 STCC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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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 역할 진단 분야 [세부과제 Ⅲ]

- Son et al. (2006)은 동해에서 태풍 메기가 지나간 후에 표층 영양염과 엽록소 농도변
화를 위상자료를 이용하여 관측하였다. 표층 영양염 농도 변화는 표층 수온변화로부터 
수온과 영양염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는데, 태풍 메기가 지나간 후에 표층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농도가 각각 90%, 40%, 35%가 증가하고, 엽록소 농도는 MODIS 엽록
소 자료를 분석하여, 태풍 메기가 지나간 후에 표층 엽록소 농도가 70% 가량 증가함을 
보였다.

- 황해에서 2011년에 태풍 “무이파"가 통과 직후 표층 수온은 감소하였고, 염분은 증가, 
엽록소-a 농도는 증가와 동물플랑크톤(요각류 Calanus sinicus)의 수직이동양상이 변
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 (KORDI, 2011). 

○ 장비 개발/개선 연구 분야 [세부과제 Ⅳ]

- 국내의 경우 무인 자율 해양 관측 로봇을 이용한 해양의 관측은 전무하며, 특히 관측을 
통한 태풍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2003년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실시간 해양
관측 부이 인근으로 태풍 매미가 통과함에 따라 관측된 풍향, 풍속, 기압, 파고, 수온, 
해류 등의 해양 자료가 보고된 바 있음 (남 등, 2004; [그림2-1-3]).

[그림 2-2-3] 2003년 실시간 해양관측 부이로 관측된 태풍 매미 통과 

전·후의 관측 자료 (남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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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외 연구 동향

○ 태풍예측 개선분야 [세부과제 I]

-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서 과거 15년간(1990-2005) 대서양 허리케인 진로 48
시간 예측 정확도는 200km오차에서 100km오차로 15년간 약 50% 개선됨. 급격히 강
화되는 태풍의 경우, 2003-2005년간 대서양에서 48시간-84시간 예측 오차는 20-30노
트(kts)로서 전체 평균적인 강도 오차보다 현격하게 크게 나타남. 

- 해양-대기경계층인 해표면에서 파랑효과를 고려한 연구의 경우, 2005년 태풍 리타에 
대한 실험 결과, 진로예측은 개선을 보이나 강도예측 오차는 파랑고려에도 불구하고 강
도 개선효과가 없음 (Ginis, 2009). 

- 최근 연구 태풍으로 인한 수온약층과 장기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는 
Bueti et al. (2014)에 의한 모델 연구로서, 허리케인 Frances와 태풍 Songda에 의한 
반응실험 결과, 태풍이 지난후 상부 50m 혼합층에서는 냉각 특성이 나타나나, 50m에
서 300m 층까지는 양의 수온 anomaly가 나타남을 보임. 이 연구는 이러한 수온 약층
에서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순환과 이에 따른 계절변화, 연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관측치로 확인된 것은 아님. 

○ 기후변화와 태풍 변동성 분야 [세부과제 III]

- Lin et al. (2008)은 태풍의 강도변화가 표층의 해수면온도에 의한 열적 플럭스에 의해
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 관측자료를 통해 해양혼합층이 태풍의 발달과 약화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함.

- Emanuel, K. (1995)은 다음과 같이 열역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태풍의 강도가 해수면
온도와 엔트로피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증명함.

m ax
 

  




 

여기서 는 해수면온도, 는 외향고도에서의 온도이고, 와 는 각각 태풍과 주변
의 엔트로피이다.

- Jin et al. (2014)은 열대 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엘니뇨에 의해 크게 변화될 수 
있는데, Emanuel의 잠재강도를 변형하여 그 이유로 열대 동태평양의 해양혼합층변동
을 제시함. 

- Li et al. (2010)은 고해상도 기후모형을 이용하여 태풍 발생영역이 지구 온난화 환경에
서 중태평양쪽으로 이동하며 이는 해양의 열적구조 변화에 의해서 나타남을 제시.

- Qiu 등(2014, JPO)은 위성고도계 자료와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 모의결과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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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C에 나타나는 150km 규모의 에디는 각각 5월과 4월에 에디운동에너지와 rms 와
도의 계절적 최대치를 가짐을 보임. 고해상도 모델에서는 STCC의 에디운동에너지와 
rms 와도가 모두 3월에 최대값을 가지고 계절적으로 큰 값의 양의 와도 skewness를 
보임. 이차이는 서태평양 아열대순환 전선역의 표층 밀도 변화에 의한 경압불안정과 
STCC 시스템 연직 쉬어 내부 경압불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  

- Qiu & Chen(2004, JPO)은 TOPEX/Poseidon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 분석을 통해 남태
평양의 21-29S 지역에서도 동향하는 남반구 아열대반류(STCC)와 높은 에디운동에너
지 밴드 발견함. 에디운동에너지장(eddy kinetic energy field)은 남적도반류-남적도해
류 시스템의 수평시어(shear)와 연관된 순압불안정에서 발생하며, 순압불안정성 세기의 
계절적 변동이 에디운동에너지장의 계절적인 변화 유발한다고 보고함.

○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생산성)에 대한 태풍의 역할 진단 분야 [세부과제 II]

- Bates et al. (1998)이 Sagasso Sea에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의 연속 관측 결
과, 태풍시기에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평상시기에 비해 100배 증가와 여름동
안에 태풍에 의해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55% 증가 보고함. Nemoto et al. 
(2009)은 동중국해에서 여름에 세 개의 태풍 통과후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증가
는 여름전체 플럭스의 60%를 차지한다고 보고함.

- Rumyantseva et al. (2015)은 북대서양에서 태풍 전후에 표층해수 영양염 농도를 25
일간 관측 결과, 태풍시 왕성한 표층혼합으로, 심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 플럭스가 태
풍전에 비해 25배 증가보고. 태풍에 의해 표층으로 공급되는 영양염 플럭스는 겨울동안 
표층혼합에 의해 표층으로 공급되는 영양염 플럭스의 2.5~5.0% 차지한다고 보고함.  

- 태풍에 의한 영향으로 엽록소 농도의 변화는 약 2 ~3 주 동안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Babin et al., 2004; Davis & Yan, 2004; Zheng & Tang, 2007; Huang et al., 
2011). 특히 Lin et al. (2003)의 연구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엽록소 농도는 태풍에 의해 
30배까지 증가되며 연간 일차생산은 약 20 ~ 30%까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 그러나 해색위성 원격탐사는 오직 구름양이 적은 날에만 가능하며 표층에서의 수온 및 
엽록소 농도만을 관측하기 때문에 전 수층에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최근에 현장관측과 원격탐사를 연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iu et al., 2013; Li 
et al., 2013; Ye et al., 2013). 

- 장기 자료를 이용하여 태풍 발생과 일차생산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태풍에 의해 유도된 
일차생산의 연간변동을 추정하였고(Siswanto et al., 2007; Chen et al., 2015), 해색
위성 데이터와 생태모형을 이용하여 태풍에 의해 생지화학적 반응의 시공간적 변화를 
연구함 (Fujii et al., 2007; Wu et al., 2007; Fujii & Yamanak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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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개발/개선 연구분야 [세부과제 IV]

- 국외에서는 하와이에서부터 호주 시드니까지 Wave Glider를 이용한 태평양 횡단 관측
을 수행하던 중 남태평양에서 인근을 통과하는 태풍 Freda를 향하여 방향을 돌려 태풍
을 관통하는 관측을 수행하였다 (Lenain and Melville, 2014; 그림 [2-1-4]). 이 관측
은 본래 태풍 관측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덕분에 경로를 일부 수정하여 태풍을 통과하면서 관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Wave 
Glider가 30 m/sec 이상의 강풍과 10 m 이상의 파고를 동반한 태풍의 중심부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관측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상관측, 
표층의 수온 및 염분 관측에 국한되어 보다 종합적인 관측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림 2-2-4] 2012년 12월 Wave Glider를 이용한 태풍 Freda 통과 경로(좌) 및 

관측 결과(우).



Ⅲ. 연구 목표 설정 및 연구 개발 추진 계획 수립

- 13 -

Ⅲ 연구 목표 설정 및 연구 개발 추진 계획 수립

1 연구 개발 최종 목표

최종목표는 첫째, 우리나라에 최대 강도의 태풍이 나타나는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악천후에도 관측이 가능한 최신 연구조사선(RV 이사부호)과 다양한 첨단 해양로
봇을 사용하여 다양한 실측자료 관측 획득과 축적된 태풍모델링 개선/원천기술을 병용하
여 태풍 예측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예측기술 개발/개선하며, 정량적인 목표는 2015년 기
준 태풍 진로 20% 개선(72시간 예측기준 165km 오차)하며, 북서태평양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의 강도 중심기압 예측 정확도는 20hPa (최고수준 근접)를 달성함.

둘째, 기후변화 관련하여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해양에 미치는 다양한 수층구조, 온실기
체 변화, 생태계 영향에 대한 단기변화와 기후변화 측면의 중기 변화, 기후변화와 태풍의 
장기변동성 연관성을 규명함. 이를 통해 OECD 국가로서 글로벌 이슈인 태풍과 기후변화 
연구 선도를 통해 국가 및 기관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표 및 내용

본기획 연구에서 검토한 연구 프로그램의 세부분야별 연구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풍예측 개선분야 [세부과제 I] 

북서태평양 난수성 와류해역에 나타나는 태풍 최대 강도 발생해역에 대한 집중 조사/
예측연구를 통한 태풍예측기술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NWP난수해역 열구조 
초기조건 조사/물리요소반응 연구, 태풍-해양 결합모형을 이용한 태풍예보 정확도 개
선, 태풍에 의한 해양 혼합/Mesoscale eddy의 변동 기작을 연구함.

○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생산성)에 대한 태풍의 역할 진단 분야 [세부과제 II]

북서태평양 난수성 와류해역에서 태풍전후,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화/영양
염 표층공급 정량 평가 및 표층 영양염 농도 산출과 공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해양반응과 기후변화 측면의 영향을 연구함. 

○ 기후변화와 태풍 변동성 분야 [세부과제 III]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분야에서는 열대 온난역 확장과 엘니뇨 변동에 따른 태풍의 중
장기적 변동성 이해, 열대 온난역의 해양 변동성과 대기 열수지 관측을 통해 해양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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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의 상호작용을 연구함. 아울러 북서태평양 아열대 순환역 중규모 에디 형성 기작, 에
디 구조와 기후 특성을 연구함.

○ 관측장비 개발/개선분야 [세부과제 IV] 

관측장비 개발/개선분야에서는 차세대 해양관측 로봇인 Wave Glider 장착용 장비 개
발하여, 태풍전후 관측항목 확대와 개선을 통해 태풍이라는 악천후하에서 현장 실시간 
관측 역량을 향상시키고함. 

3 추진 전략 및 기술 개발 로드맵

3.1. 추진전략 

○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태풍예측기술 개선분야 [세부과제 Ⅰ]

- 조사선 이사부를 이용한 북서태평양 태풍강화 난류 해역([그림 3-3-1])에 대한 하계(8
월 중순-9월 하순) 정기적인 조사 수행을 통해 태풍전과 태풍 조사 수행.

- 조사선/argo/glider 등 다양한 관측방법을 동시 활용. 국내 대학 연구진과 국외 연구
진이 동원하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태풍-해양 관측 항목 공동 조사.

- 기상청, 국내 대학, 및 국외 연구기관, 대학과 분야별 특화된 관심 주제에 대한 참여로 
보다 집중된 연구조사가 가능한 국제공동 성격 연구로 추진 ([그림 3-3-2]).

- 예측기술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관측요소로서 태풍이 진행하는 동안 태풍강화/약화를 
유발하는 해양특성의 실시간 자료를 최대한 획득하도록 설계함. 이를 위해 각 기관의 
보유한 Argo, Wave glider, underwater glider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함. 

- 태풍 진행에 관한 수일전 예측진로를 활용하여 태풍 진행 상류와 하류부에서 나타나는 
해양 열용량 및 혼합층 변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Wave glider를 
통해 태풍 강도 요소인 해면기압과 태풍풍속을 태풍 진로상에서 연속적으로 관측될 수 
있도록 설계함.  

- 1개 이상의 태풍이 일정 시간을 두고 관측해역을 통과할 때, 태풍통과 전후에 기상요소
와 해양요소를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실시간 관측 로봇 사용 전략을 검토함.

- 태풍모델 혹은 태풍-해양결합 모델이 관측된 대기-해양 관측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
도록 예측요소 기술의 개발, 개선을 연계함. 해양모델의 난류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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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북서태평양 태풍이 급격히 강화되는 난수 소용돌이 해역 조사정점도.

[그림 3-3-2] 국내외 대학/기관별 관심주제와 참여 관측항목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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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태풍 변동성 분야 [세부과제 Ⅱ]

- 해양 및 대기의 재분석자료를 확보하여 해양의 중장기변동성과 태풍활동의 중장기 변
동성을 분석함

- 저해상도 기후모형과 고해상도 기후모형 자료를 확보하여 태풍활동지수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태풍활동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태풍을 추출하여 결과를 비교함

- 수온 프로파일 등 해양관측자료를 확보하여 해양혼합층 변동과 태풍발달 상관성 조사

- 중규모 에디가 분석 가능한 북서태평양 해역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의 수립

- 해양기후자료(WOA) 분석; 대양에디 공간분포, 유속장 추산, 에디 발생의 계절변동 및 
연변동 특성 파악

- 위성고도계자료 분석; 유속장 추산, 발생, 이동 파악, 모델 모의와 비교

○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 역할 진단 분야 [세부과제 Ⅲ]

- 연구선 관측과 Wave glider를 병용한 관측 수행

- 연구선 관측은 태풍 전/후 상황을 관측하고 wave glider는 태풍 통과중 상황 관측

- Wave glider에 pCO2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임

- Wave glider에 질산염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 질산염 농도를 연속적으
로 측정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임

- 생물검증 실험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성장률 및 종 천이 규명

- 태풍의 생태계 영향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생태계 모델링 수립을 위한 변수선택과 개선 

- 태풍의 영향에 따른 1차 생산력 및 부유하위생태계 먹이망 구조와 에너지 흐름의 생태
계 모델 제시

- 식물플랑크톤 휴면포자 정량/정성 분석을 위한 기존 영양세포 작용 방법론 응용

- 식물플랑크톤 영양세포 분야와 엽록소 자료 등 연계하여 자료 연계 해석 

- 태풍과 해양 물리적 구조특성을 고려한 동물플랑크톤 채집과 영향요인 결정자 사전 고려

- 태풍영향 전과 후에 수층 별 고해상도의 해양 유기물 침강 플럭스와 대기-해양 간 이산
화탄소 교환량을 관측하여 태풍의 물리적 충격이 탄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평가

- Bio-Argo 자료 및 현장관측자료와 비교 통한 물리-생지화학 결합 하위생태계 모형 개선

○ 관측장비 개발/개선분야 [세부과제 Ⅳ]

- 장착 장비 개발 전용 Wave Glider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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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연구목표

1단계
2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부과제I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
돌이해역 태
풍 예 측 기 술
개선 연구]

NWP태풍강화해역 열 
구조 및 물리요소연구
태풍-해양 결합모형 등
을 이용한 태풍예보 정
확도 개선
태풍에 의한 해양 혼합
/Mesoscale eddy의 
변동 기작 연구

세부과제II

[기후변화와 
태 풍 변 동 성 
연구]

해양변동성에 따른 태
풍활동의 중장기 변동
성 연구
북서태평양 고해상도 
순환모형 구축 및 중규
모 에디변동성 연구

세부과제Ⅲ
[탄소순환 및 
해 양 생 태 계
( 생 산 성 ) 에 
대한 태풍 역
할 진단연구]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정
량화
침강입자 플럭스 및 표
층 영양염 변동 정량화
태풍에 의한 부유생태
계 기능 및 구조 변동 
관측/예측모델 구축 

세부과제Ⅳ

[관측장비 개
발/개선연구] 

Wave Glider 장착용 
윈치 개발
Wave Glider 장착용 
펌프 개발
Wave Glider 장착용 
채수기 개발
Wave Glider 장착용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 개발된 제품을 조파 수조 및 실해역에서 시험 운영을 실시하며, 조석, 해류, 파고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현장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되는 문
제점 보완, 개선

- 개발된 제품의 기술 이전을 위한 특허 출원 및 등록

3.2.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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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연구목표와 연계된 주요 연구분야별 연구내용과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연구분야: 난수성 소용돌이해역 태풍예측기술 개선분야 [세부과제 I], 기후변화와 
태풍 변동성 분야 [세부과제 III],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생산성)에 대한 태풍의 역할 
진단 분야 [세부과제 II], 관측장비 개발/개선분야 [세부과제 IV].

○ 연구수단별 연구내용: 연구분야별 연구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선, 수중 로봇 관측, 
해양 및 태풍 예측요소 모델링을 활용하여 관측/연구항목을 수행한다.  

[그림 3-4-1] 주요 연구분야별 연구내용(붉은색) 및 연구수단(노란색) 활용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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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차별 연구 개발 소요 예산

(단위:억)

단계 1단계
예산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기 
장 
비

ARGO(0.2/대) 1.6 1.4 1.4 1.4 1.4
BioARGO(0.5/대) 1.0 0.5 0.5 0.5 0.5
WaveGlider개발용 3.5 - - - -

WaveGlider(생화학센서포함) 5.5 5.5 5.5 - -
심해용TurboMAP 1.5 - - - -
MicroriderSensor 0.5 - 0.5 - -
수중글라이더부품 0.3 0.4 0.3 0.4 0.4

DVLSensor - 0.7 - 0.7 0.7
계산노드 1.0 1.0 1.0 1.0 -

NitrateSensor 0.3 - - - -
Alkalinity분석기 0.2 - - - -

동물플랑크톤배양기(선상용) 0.1 - - - -
Double-tripmechanisms 0.1 - - - -

SedimentTrap 1.0 1.0 - - -
기장비합계 16.6 10.5 9.2 4.0 3.0

직
·

간 
접 
비

전산처리비 2.0 2.0 2.0 2.0 2.0
재료비 3.0 3.0 3.5 3.5 3.5

기장비보험료(2개월,1.7%) 0.5 0.6 0.7 0.8 0.9
선박비(이사부호,40일) 10.5 14 14 14 14

직접비(여비,수용비,연구수당등) 4.6 4.6 4.6 4.6 4.6
위탁연구개발비(국내) 1.0 1.0 1.0 1.0 1.0
위탁연구개발비(국외) 1.1 1.1 1.1 1.1 1.1

내부인건비 (총연구비 18%) 11.9 11.0 11.0 10.0 9.3
외부인건비 3.0 3.0 3.0 3.0 3.0

간접비 (총연구비 17.7%) 11.6 10.8 10.8 9.8 9.0
합계 65.8 61.6 60.9 53.8 51.4

5개년 총 예산규모 = 29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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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과제Ⅰ]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해역 태
풍예측기술개선 연구: 1. 물리요소 조사 분야

1 북서태평양 태풍강화 해역 열구조 조사 연구

1.1 연구의 필요성 

○ 태풍은 대체로 북서태평양 저위도(5°N-15°N) 해역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
풍은 따뜻한 난수성 소용돌이(warm eddies, 난수괴)가 빈발하는 해역(20°N-25°N, 
124°N-135°N )을 통과하며, 대체로 이해역내에서 최대 강도가 나타남. 이 해역에 특별
히 깊은 수심까지 따뜻한 해수가 존재하였던, 2003년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태풍 매미의 경우, 이 해역에 존재한 이 난수성 소용돌이 영향으로 5등급으로 강화됨
(Lin et al., 2005)(그림4-1-1). 2003년 8월 30일에서 9월 4일간 Argo 자료 분석결과,  
태풍 매미 통과전에 난수성 소용돌이 영역에서 나타난 최대 수온 구조 특성은 해수 표
층에서 수심 70m까지 29.5℃ 정도의 따뜻한 해수가 분포하였으며, 수백km 영역에 걸
쳐 70m 수심까지 29℃ 이상의 따뜻한 해수가 분포함(그림4-1-1).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 상륙하였거나 근접 통과하며, 상륙시 태풍 강도 카테고리 1-2
를 유지한 강한 태풍은 7개로 북서태평양 난수 빈발 해역을 모두 통과함(그림4-1-2). 

○ 이 해역에서의 강화된 1-2일(그림4-1-3)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므로 태풍 정보중 특
히 중요하나, 해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간 조사선이나 관측장비의 한계로 이해역
에서 태풍 강화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조사가 수행된 바가 거의 없었음. 

○ 우리나라에서 상륙 당시 가능한 최대 태풍은 대개 카테고리 1내지 2등급 (31m/s - 
50m/s)이며, 이 태풍들은 북서태평양 난수괴 빈발 해역에서 4-5등급까지 강화됨(그림
4-1-2). 2000-2015년 사이 한반도에 태풍등급 1-2로 크게 영향을 준 태풍(사모아이, 
매미, 에위니아, 나리, 콤파스, 볼라벤, 산바, 너구리)이 난수괴 해역을 통과하며, 급격히 
강화되는(RI, Rapidly Intensified; 24시간내에 30노트 이상 강화되는 태풍) 특성을 보
임(그림4-1-3a). 이들 태풍의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상층 열용량(그림4-1-3b)은 4등
급 태풍 볼라벤, 5등급 태풍 매미시의 열용량 크기를 감안할 때, 난수괴 해역에서는 매
년 4-5등급의 태풍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확한 예측 시급하게 요청됨.

○ 하지만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에 대한 강도예측 정확도는 미국에서도 정확도가 매우 낮
으며(그림4-1-4), 이 분야 예측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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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2003년 8월30일에서 9월 4일 사이 태풍진로 인근에서 수온 연직 

분포(좌) 및 태풍진로상 Argo 관측점 위치(별표 색깔 위치). 5등급 

강화된 태풍위치는 검은색 표기. 

○  난수괴 해역에서 태풍예측 모델이 태풍이 최대 4-5등급 강도로 급격히 강화되는 해양-
대기 과정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열구조 정보와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리기상 현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예측기술 개선이 필요함. 
현장 자료와 예측기술을 효율적으로 융합한 새로운 단계의 연구가 필요함.

○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북서태평양에서 
태풍 통과시에 해양 상부층 열구조를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해양-대기간의 열과 운동량 
플럭스를 관측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해양모델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태풍예측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연구노력은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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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2000-2015년 사이 한반도에 태풍등급 1-2로 크게 영향을 준 태풍(사

모아이, 매미, 에위니아, 나리, 콤파스, 볼라벤, 산바, 너구리)이 북서태

평양 난수괴 해역을 통과하며, 급격히 강화되는 (RI) 태풍임. 태풍 산바

와 에위니아는 보다 남쪽에서 최대 등급으로 강화됨. 연구조사가 필요

한 해역의 위도구간을 청색으로 표기함. 

[그림 4-1-3a] 2000-2015년 사이 한반도에 태풍등급 1-2로 크게 영향을 준 태풍(사모

아이, 매미, 에위니아, 나리, 콤파스, 볼라벤, 산바, 너구리)이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을 통과하며, 급격히 강화되는 (RI) 태풍임. 태풍 산바와 에위

니아는 보다 남쪽에서 최대 등급으로 강화됨. 연구해역 위도구간을 청색 

점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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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b] 2000-2015년 사이 한반도에 태풍등급 1-2로 크게 영향을 준 주요 태풍   

(매미, 에위니아, 나리, 볼라벤, 산바, 너구리)시의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상층 열용량. 4등급 태풍 볼라벤(Bolave), 5등급 태풍 매미(Maemi)시의 

열용량 크기를 감안할 때,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에서는 매년 4-5등급의 

태풍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4-1-4] 2003-2005년간 태풍강도 개선 추이. 급격히 강화되는 (RI) 

태풍의 경우 정확도가 36-84시간 예측구간에서 상대적으로 

20-30노트(kts)의 큰 오차가 나타남 (Ginis, 2009).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기획

- 24 -

1.2 국내외 연구 동향

1.2.1. 국내 동향

○ 동중국해에서 태풍에 의한 해양반응 연구의 일환으로 해양조사를 실시함 (기초기술연구
회, 2011). 관측기간중 동중국해를 직접 통과한 태풍은 2회(2007년 태풍 나리, 2010년 
태풍 콤파스) 있었으며, 태풍 나리 통과후 수일후 관측한 CTD조사에서 용승과 혼합특성
이 관측되었으며, 연직 단주기 운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이같은 단주기 운동은 
해양혼합과 관련하여 랑뮈르 순환 연계성이 추정됨. 2010년 5th beam을 장착한 관측
기 계류로 태풍 통과전, 통과시, 통과후 해양반응중 유동특성이 상세히 관측됨. 이를 통
해 태풍시 상부혼합층에서의 난류혼합이 왕성히 일어나며, 상부혼합층의 에너지가 수온
약층이하로 전파되는 과정이 관측됨. 이는 태풍시 내부파의 발생 연계를 최초로 시사하
는 관측결과로 태풍혼합의 새로운 역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함.  

○ 동중국해상에서 2007, 2014년, 2015년에 동중국해에서 조사된 열용량 분포는 그림
4-1-5에 제시함 (기초기술연구회, 20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관측점 서측
해역은 서쪽에서 저층냉수의 유입으로 열용량이 작으며, 대체로 동쪽은 대마난류로 인
해 상대적으로 열용량이 큼. 2007년 최대 열용량이 70 KJ/cm

2에 달하였으나, 2015년에
는 같은 8월 하순임에도 최대치가 40 KJ/cm

2 이하임. 멕시코만의 Loop 해류 해역에서
는 약 100 KJ/cm

2에 도달함. 이같이 작은 열용량은 동중국해역에서 태풍강도가 지속적
으로 약화되는 특성(그림4-1-3)을 설명함. 

○ 동중국해 영역에서 내부파의 감쇄에 따른 난류혼합 연계성을 시사하는 추가적인 결과는 
2014년 하계조사 관측자료 해석 연구에서 제시됨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이 해역
에서 나타난 부력진동수 부근 단주기 내부파의 감쇄 및 이로 인한 혼합특성은 태풍시 
상층혼합외에 내부파 발생을 통한 추가적인 혼합기작 존재 가능성을 시사함. 대양에서
의 혼합층 이하 수온약층에서 상층으로부터의 열전달과 관련된 혼합특성을 규명하는 데 
내부파 역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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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좌에서 우로 2007 (8월 하순), 2014 (9월 중순), 2015년 (8월 하순) 

해양열용량(Ocean heat content). 2014년, 2015년에는 관측점 서측

해역은 서쪽에서 저층냉수의 유입으로 열용량이 작으며, 대체로 동

쪽은 대마난류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용량이 큼. 2007년 최대 열용량

이 70 KJ/cm
2에 달하였으나, 2015년에는 같은 8월 하순임에도 최대

치가 40 KJ/cm
2 이하임. 멕시코만 Loop 해류 해역에서는 약 100 

KJ/cm2에 달함.

1.2.2. 국외 동향

○ 2010년 대만과 미국은 북서태평양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강한 태풍의 상호작용 연구를 
실시함 (그림4-1-6). 2010년 8월 20일에서 10월 20일까지 현장 조사 프로그램(ITOP)를 
수행하였으며, 실험 당시 파나피(Fanapi), 말라카(Malakas), 메기(Megi) 강 통과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 항공기를 이용한 표층부이 (drifting buoy), 계류부이 (Mooring 
buoy), 및 태풍관측 항공기 (C130)를 사용하였음. 2 등급 태풍인 말라카스는 상층열용
량(UOHC)이 38-42KJ/cm2 해역을 통과하였고, 3등급 태풍인 파나피는 상층열용량이 
65-78 KJ/cm2 해역을 통과함 (Lin, 2016). 

○ 이 조사에서 5등급 태풍 메기는 상층열용량이 136-138 KJ/cm2를 통과하였고, 최대 강
도는 160kts에 달한 것으로 보고함. 이는 멕시코만이나 북서태펴양에 나타난 그 어느 
시기의 열용량보다도 큰 수치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시기에 
26도 이상 수온층은 124-232 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함(Lin, 2016). 태풍 매미(2003) 
당시 상층열용량이 110-120 KJ/cm2 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당시 매미보다 강한 태풍을 
생성한 막대한 수준의 열용량이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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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2010년 대만/미국 공동 조사 (Aug.20-Oct.20, 2010) (ITOP)시 

계류부이(Mooring buoy), 항공기투하 표류부이, 및 항공관측을 

사용한 조사 수행 (Lin, 2016).

○ 최근 연구 태풍으로 인한 수온약층과 장기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는 
Bueti et al.(2014)에 의한 모델 연구로서, 허리케인 Frances와 태풍 Songda에 의한 
반응실험 결과, 태풍이 지난후 상부 50m 혼합층에서는 냉각 특성이 나타나나, 50m에서 
300m 층까지는 양의 수온 anomaly가 나타남을 보임(그림4-1-7). 이는 이제까지 예상
된 결과와 다른 특성이며, 이 연구는 이러한 수온 약층에서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순환과 
이에 따른 계절변화, 연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
나, 직접 현장관측을 통해 정성 및 정량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태풍이 해양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글로벌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됨. 

○  Bueti et al.(2014)은 태풍 2004년 북서태평양에서 Songda가 통과하는 진로의 횡단면
에서의 연직 수온 단면에서 수온 편차를 제시한 자료(그림4-1-8)에서 태풍의 영향이 수
심 700m 가까이 나타남을 모델로 제시하였다. 이를 지배하는 물리적인 현상은 상층에
서는 혼합이 지배하고, Ekman pumping이 지배하는 하층에는 용승(upwelling)이 지배
하는 것으로 제시함.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부 혼합층의 수심이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보이며, 이를 설명하는 기작 등의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 관측을 통해 확인, 검증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50m 이하까지 강하게 나타나는 혼합특성은 난류혼합계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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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모델 정확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며, 난류특성 조사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그림 4-1-7] 2004년 허리케인 Frances와 태풍 Songda에 따른 상하층 수온 

anomaly 변화 (Bueti et al., 2014).

[그림 4-1-8] 2004년 태풍 Songda에 따른 상하층 수온 anomaly 변화 및 관련 물리 

현상 (Bueti et al., 2014). 50m 이하까지 강한 혼합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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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Teague et al.(2007)은 대서양에서 다른 목적으로 관측 프로그램 중에 관측기
간중 태풍으로 인한 해양반응을 보고함 (그림4-1-9). 흐름은 Ekman 역학특성을 보임. 
2-5일 주기의 아관성파 (Subinertial wave) 생성과 폭풍에 의해 준관성파(nearinertial 
wave)가 10일 정도 지속되는 특성을 보고하였다. 높은 파랑과 바닥층 근처의 강한 흐름
이 90m 수심의 대륙붕에서 상당한 침식을 유발함을 보고함. 해양열 특성에 따른 허리
케인의 영향이나 허리케인에 의한 열구조의 변화 등은 보고되지 않음. 

[그림 4-1-9] 관측장비 계류지점(M1-M14)와 NDBC 부이(42040) 위치 및 허리케인 

Ivan 궤적. Inset은 NOAA위성(GOES-12)위성이 태풍크기를 보여줌 

(Teague et al., 2007).

○ 수온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Teague et al.(2007), 다른 태풍과 모델링 연구결과를 인용
하여, 상부혼합층에서는 냉각(cooling)이 나타나고, 아래로 수온약층에는 연직 혼합
(vertical mixing)과 이류(Advection) 효과로 냉각이 나타난다고 기술함. 과거 수온자
료에 수온약층은 60-150m 층에 존재하였으나, 허리케인 Ivan시 70-220m 층(수온약
층)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며, 그 층에서 용승(upwelling) 관련된 냉각이 일어나는 것
으로 해석함. 하지만 수온약층에서의 냉각여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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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에서는 최근 태풍반응 조사를 위한 계류부이를 설치한 바 있으며, 그림4-1-10
은 계류부이 1개점 위치와 대만과 필리핀 사이 루손해협 동측의 높은 고도위를 나타내
는 정보임 (Lin et al., 2015). 고도수위 H=1.4m, 0.4m 등고선 분포는 쿠로시오 해류의 
강도를 나타냄. 그림4-1-10 우측의 강한 태풍해역의 높은 수위(H=1.4m)와 태풍으로 인
한 기울기 변동성은 쿠로시오 해류의 변동성 유발 가능성을 시사함. 이는 우리나라 대한
해협으로 향하는 대마난류의 변동성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4-1-10] 남중국해 계류부이지점(SEATS) 및 Kuroshio 해

류축 (검은색 선). Color는 평균적인 쿠로시오 

해류 궤적(SSH=1.2m)의 고도위성 높이 정보

(Lin et al., 2015).

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북서태평양 따뜻한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RI 해역(급격히 태풍이 강화되는 해역)에서 상
세한 수온구조 조사를 통해 태풍 통과 전후에 해양의 열구조 산정을 통한 태풍-해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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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모델의 초기 해양조건 산출과 모델개선 등에 활용.

○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환경에서 다양한 기상, 해양인자를 조사하여 급격한 태풍강화 과
정을 이해와 예측모델의 검증자료 확보. 

○ 다양한 물리요소 과정 조사를 통한 태풍에 의한 수온약층 온난화 등 해양반응 이해와 
북서태평양 해양기후 자료 축적.  

1.3.2. 연구 내용

○ 태풍 통과 전후 조사선 조사를 통한 수온구조 조사 및 수치모델 초기장 산출 

- 북서태평양 난류 소용돌이 해역 기본정점 영역(그림4-1-11)에서 태풍 전의 1차 조사 
와 태풍 후 2차 CTD 조사를 통한 관측해역 열구조 조사. 정점간 이동시 UCTD를 활용
하여, 연속 관측을 통해 소규모 난수성 와류 등 특성과 정밀한 모델 초기자료 산출. 

- CTD 조사와 병행하여 태풍 통과 기간 중 수온구조 변화 자료 수집을 위해 Argo 플
로트를 태풍궤도 종방향을 따라 투하, 모니터링하고, 궤적과 수직 2개 횡단면을 따라 
글라이더 조사 수온 자료 조사를 통한 수층 열구조 변화 조사. 

- 1개 정점 (최대 열용량 지점)에서 준 정점에서 해양/기상자료 확보를 위한 wave 글라
이더 조사 (그림4-1-12 우측 적색점선).

- 1차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수치모델을 위한 준실시간 초기 조건 산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초기장 산출.

○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태풍 통과 중 환경에서 기상, 해양인자 동시 조사. 

- 태풍 통과 중에 Argo, 표층 부이 (Surface drifter) 수중 및 파랑 글라이더(Wave 
gliders)를 활용하여 태풍 통과중의 표층/중층 수온, 해표층 기압, 바람을 관측하여 태
풍 통과시 해양의 변화를 조사.

- 태풍 통과 중에 표층부이, 파랑 글라이더를 통해 해상풍과 기압, 습도(humidity)를 관
측하고, 유·무인 항공기(미해양대기청 참여시)를 활용하여 바다표면과 대기중 태풍 속에
서 기압, 바람, 습도 등 대기변수 조사를 조사하여 구조 변화 준실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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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 북서태평양 태풍강화 및 한반도 향하는 강한 태풍 통과 해역에서의 
조사선 기본 관측 영역도. 적색은 관측 정점이며, 하늘색은 지난 25년 
한반도 영향 태풍궤적.

○ 북서태평양 해역 수온 약층 수온구조 변화 모니터링 및 태풍전후 구조 변화 평가.

- 조사선 조사 후반기에 그림4-1-11에 제시된 관측점에서 자료조사를 통해 태풍에 의
한 수층구조 변화를 통한 해양 기후변화 영향 평가 자료 산출.  

- 최남단 관측단면인 20°N 위도선에서 적도방향 열변동성 이동 평가 자료 산출. 

- 관측해역에서 오끼나와 trough로 향하는 Kerama Gab (그림4-1-13)의 청색점선 영
역)에서 자료조사를 통해 이해역에서의 열용량 변화와 태풍 강화특성 비교. 태풍 나리
의 경우는 오끼나와 해역에서의 쿠로시오 해류 해역에서 최대 강도를 보인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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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2] 태풍 통과 예상 궤적을 기준으로 종방향 Argo 투하 관측점 (좌)  
및 횡방향 wave 글라이더 조사 단면 (우측).

[그림 4-1-13] Kerama Gap을 통과하는 태풍의 강화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 가고시마 대학 실습선을 활용한 조사 실시. 계류조사, 
단면 수온조사 및 기상자료 조사를 통해 태풍강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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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
계

1차
년도

○ 2017년 하계 태풍 전후 
수온구조 조사 및 급격한 
태풍강화 모니터링 I

 - 난수성 와류단면/정점 CTD, Argo, WG 조사 I
 - 태풍통과중 기압/바람/해양특성 등 태풍강화과정 분석
 - 태풍전후 수온구조변화 평가, 열용량/해양초기장 산출  

2차
년도

○ 2018년 하계 태풍 전후 
수온구조 조사 및 급격한 
태풍강화 모니터링 II

 - 난수성 와류단면/정점 CTD, Argo, WG 조사 II
 - 태풍통과중 기압/바람/해양특성 등 태풍강화과정 분석
 - 태풍전후 수온구조변화 평가, 열용량/해양초기장 산출
 - 관측자료 기반 북서태평양 해양구조 1차 산출  

3차
년도

○ 2019년 하계 태풍 전후 
수온구조 조사 및 급격한 
태풍강화 모니터링 III

 - 난수성 와류단면/정점 CTD, Argo, WG 조사 III
 - 태풍통과중 기압/바람/해양특성 등 태풍강화과정 분석
 - 태풍전후 수온구조변화 평가, 열용량/해양초기장 산출  

4차
년도

○ 2020년 하계 태풍 전후 
수온구조 조사 및 급격한 
태풍강화 모니터링 IV

 -  난수성 와류단면/정점 CTD, Argo, WG 조사 IV
 - 태풍통과중 기압/바람/해양특성 등 태풍강화과정 분석
 - 태풍전후 수온구조변화 평가, 열용량/해양초기장 산출  

5차
년도

○ 2021년 하계 태풍 전후 
수온구조 조사 및 급격한 
태풍강화 모니터링 V

 - 난수성 와류단면/정점 CTD, Argo, WG 조사 V
 - 태풍통과중 기압/바람/해양특성 등 태풍강화과정 분석
 - 태풍전 수온구조변화 평가, 열용량/해양초기장 산출 
 - 관측자료 기반 북서태평양 태풍강화해역 해양구조 산출 

2
단
계

○ 북서태평양 난수괴 
광역해역 상시 모니터링 
및 태풍 모니터링 연구

 -  동중국해 및 광역해역 정점 CTD, Argo, WG 조사 V
 - 예측기술과 연계한 자료획득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1/2단계 자료확보 기술에 따른 해양 초기장 비교

1.4. 추진전략

○ 해양열용량이 최대치를 나타내는 시기(8월 하순 - 9월 하순)에 해양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40-45일 기간동안 북서태평양 해역조사를 실시. 각 참여 예상 기관별로 현장 
조사 관심 항목 조사 참여 (그림4-1-14)

○ 하계조사시 정점 CTD 조사에 추가하여 UCTD, ARGO 플로트, 수중 글라이더, 웨이브 
글라이더 (Wave glider)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일본 및 대만 EEZ 해역임을 감안하여 일본 (가고시마 대학 실습선), 대만 연구진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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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추진하며, 가고시마 조사선을 활용하여 태풍이 동중국해로 통과하는 Kerama Gap 
(그림4-1-13)에서 계류 자료 조사를 통해 태풍통과시 혼합, 흐름 반응 조사.  

○ 미해양기상청(NOAA) 공동 조사를 통해, 유무인 항공기를 활용하여 태풍내 구조 이해 
및 태풍 예측모델 검증 등을 위한 태풍 통과시 태풍강화 구조 등 자료 확보. 

○ 태풍이 대양 통과 후 동중국해에서 감쇄되는 기작 연구를 위한 대륙붕 해양혼합  및 태
풍약화 기작 이해를 위해 Rutgers 대학과 공동 조사 및 모델링 연구 추진. 

○ 동중국해 수온구조를 기반으로 한 매년 태풍강도 전망 태풍센터/기상청과 공동 추진. 

[그림 4-1-14] 현재 검토/협의중인 기관별 해양/기상 조사 참여 관측항목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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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대성과

○ 매년 하계 북서태평양 태풍강화 해역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계 이 해역을 통과하는 
최대 가능 태풍 전망. 

○ 정기적인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위성자료, 해표면 수온 자료 
등을 활용하여 난수괴 해역 수온구조 예측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수온구조 예측 
기반 기술 확보. 

○ 북서태평양 해역을 통과하는 일반적인 태풍과 난수괴 상을 통과하는 태풍이 보일 것으
로 예상되는 급격히 강화되는 (Rapidly Intensified, RI) 태풍에 대한 다양한 해양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기대. 

○ 북서태평양 해양자료 확보를 통해 RI 태풍강도 예측의 경우, 선진국 수준과 대등하거나 
선도적인 태풍-해양결합 예측 모델의 정확도 개선기술 확보. 태풍이 난수괴 해역에서  
강화된 후 2일이내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대규모 재해성 유발 가능성 RI 태풍 예측 정확
도의 획기적인 개선 기대. 

○ 태풍에 의한 해양 기후변화 연구라는 글로벌 이슈에서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 기대. 

2 태풍에 의한 해양 혼합 관측

2.1 연구의 필요성
태풍과 같은 강풍은 해양의 내부 혼합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태풍과 해양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합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풍 통과 전후
의 해양 혼합 상태를 정량화하고 이를 모델에 활용하는 것이 태풍 진로 및 강도 예측의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실측 자료가 가장 필요하다.  해양 혼합의 정도를 산츨하는데 
유속, 수온 및 염분 등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제 관측 장비의 발달
로 미세규모의 유속시어를 직접 측정하고 이를 이용한 혼합 정량화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2.2 국내외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태풍 통과 전후의 해양혼합을 직접 관측한 경우는 최근 들어 동중국해 대륙붕 

해역에서 간헐적 관측이 있었으나 관측 횟수의 한계로 태풍 통과에 따른 해양혼합의 정량화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태풍과 관계없이 상층의 난류 관측은 주로 여름철에 이루어져 
왔으며 심층 난류 관측은 장비의 부재로 전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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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목표 및 내용

2.3.1. 연구 목표

○ 태풍 통과 전후의 해양 혼한 상태 측정 

2.3.2. 연구 내용

○ 태풍 통과 전과 통과후의 해양 난류 관측 

- Microstructure profiler(예, TorboMAP)를 이용 

- 상층 (400 m) 관측 및 심층 (3000 m) 관측

○ 태풍 통과후 해양 혼합 변화의 정량적 평가

- 난류운동에너지 소산율 산출

- 난류수직혼합계수 산출

2.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태풍 통과 전후 해양 
상층 난류 관측 1

 -  TurboMAP 이용 400m 상층의 난류 관측
 - 태풍 통과 전후 상층 해양 혼합 상태 변화 정량화

2차
년도

○ 태풍 통과 전후 해양 
상층  및 심층 난류 
관측

 -  TurboMAP 이용 400m 상층의 난류 관측
 - 심해용 난류 관측 장비 확보 및 관측 시험

3차
년도

○ 태풍 통과 전후 해양 
전층 난류 관측

 - 심해용 난류측정기기 활용 관측
 - 태풍 통과후 혼합 변화 수심 정량화
 - 모델 활용을 위한 혼합 모수화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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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추진전략

○ 천해용 TurboMAP 활용 및 심해용 난류측정 장비 확보

○ 자료 분석시 ARGO 플로트 관측 자료 활용

○ 모델 결과를 활용하여 광역의 혼합상태 추정

2.5. 기대성과

○ 태풍 통과후의 혼합 변화의 정량화 및 태풍 영향 수심 평가

○ 태풍/해양 모델의 불확도 저감

○ 태풍에 의한 전지구 해양의 해양혼합 정도 정량화

3 해양무인관측기기를 활용한 최적화 통합 대양 관측 기술 
개발: Mesoscale eddy의 변동 기작 연구

3.1. 연구의 필요성

해양무인관측기기는 최근 10년간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아르고 플로트를 필두로 하여 
무인으로 해양을 관측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꿈은 현실화되기 시작하였으며, Argo 프로
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무인시스템에 최적화된 해양 센서들도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최근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무인잠수정이 실제 해양 관측망에 투입되어 활용될 수 있을 만
큼 비약적인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wave glider와 같은 무인수상정이나, 프로
펠러 형의 무인잠수정이 해양 관측에 활용될 수 있는지 시험 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해양의 물속을 탐사하거나 관측하는 무인 기술은 장비가 물속에서 관측을 수행하는 순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해표면에서 떠다니는 무인수상정에 비해
서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이미 10
년 이상의 무인수중관측 기술을 축적해왔고, 이러한 기술축적에 힘입어 수중글라이더를 활
용한 무인관측망을 구성하여 운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 워싱턴 대학과 공동으로 1996년 세계 최초로 아르고 플로트를 시
험 운용하였고 1999년 수중글라이더 운용시험에도 동참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바이오 아르
고 플로트 시험도 선진국과 공동으로 수행했었던 경험이 있었다. 현재 수중글라이더의 운
용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를 해양 관측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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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선진국들에 비해 무인해양관측기술 수준이 매우 낮고,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기
민하게 대처하는데 필요한 해양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데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해양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최적화
된 해양무인기기들의 통합 기술을 개발하여 대양 환경에서 활용함으로써 국내 해양 무인관
측 기술 수준을 높이고, 첨단 기술에 기반 하여 새로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한국의 해양 
과학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해양학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해양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mesoscale eddy이며, 이 현상의 특성상 멀티 해양무인관측기기의 최적화 통합 기술 개발
을 통한 관측이 매우 필수적이다. mesoscale eddy는 해양의 비선형적 현상으로 운동량 및 
열용량, 염용량 등의 물리량을 수송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지화학적 물질의 공간적 재분배
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해양현상이다. 이러한 mesoscale eddy의 변동은 수송된 물리
량 및 물질량을 주변해역에 배출시킴으로써 해당해역의 특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으며, 특히 mesoscale eddy의 감속 과정에 관한 연구는 운동량 및 열용량의 수직 확산과 
연계되어 있어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MOC)를 유지하는 혼합 작용의 새
로운 과정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mesoscale eddy의 감속 과정
은 또한 수직적인 해수의 이동을 동반하므로 심층에 풍부한 영양염을 유광층으로 보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식물플랑크톤 번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mesoscale eddy의 물리적 혹은 생지화학적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mesoscale eddy의 변동 특성 및 기작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그것은 mesoscale 
eddy가 비선형적인데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관측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mesocale eddy의 급격한 변형은 짧게는 수 주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일어나는데다, 이러한 변형은 강한 바람이 동반되었을 때 나타나기 쉽기 때
문에, 기상 조건이 좋지 않는 환경에서 선박 운용이 힘들 뿐더러, 긴 기간 동안 eddy를 추
적하면서 관측하는 것이 위험도도 높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까지 
eddy의 구조 변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과거 80년대 우즈홀 해양연
구소에서 기상조건이 좋을 때에 eddy를 추적 조사한 이후로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위성 관측이 발달함에 따라 eddy를 발견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
해졌으며, 선박 관측을 보완할 수 있는 무인관측기기 (아르고 플로트 혹은 수중글라이더)등
이 개발되어 실제 해양관측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mesoscale eddy에 변동에 대한 자세
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국내에서 건조된 대양조사선을 활용하여 현재 발전한 첨단 무인해
양관측 기기들을 eddy 내외에 투하하고 최적화하여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해양의 블랙홀로 
불리 우는 mesoscale eddy의 특성과 변동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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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a) 인공위성 해표면 고도 자료에서 나타난 mesoscale eddy의 위치 추적 

결과  (b) warm eddy 의 변동과 관련되어 관측된 식물플랑크톤 번성  

[그림 4-3-2]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해양 무인관측기기 (a) 아르고 

플로트 (b) 수중글라이더 (c) EM-Apex

3.2 국내외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해양무인관측기기를 최적화 통합함으로써 해양 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개

발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국외에서는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이 계류형 부이 시스템과 
수중글라이더를 골자로 하는 무인해양 관측망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적조, 오염, 기
후 등) 해양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림 4-3-3). 특히 미국은 북대서양에서 아르고 플
로트, 수중글라이더, 웨이브글라이더, 무인잠수정 등 가용한 해양무인관측기기를 최적화 통합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의 열용량 및 염용량 변동을 연구한 예가 있다. (SPURS project) 
(그림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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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a) European Glider Ocean Observation Management 모식도 

(b) Arctic Observing Network (c) 여름철 북극 빙하 추적 계획 

(d) Acoustic Navigation and Communications for 

High-latitude Ocean Research

[그림 4-3-4] 대서양 아열대 강수-증발 시스템 연구를 

위해 개발된 SPRUS project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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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목표 및 내용

3.3.1. 연구 목표

○ 아르고 플로트 및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중규모 최적화 관측 기술 개발 

○ Mesoscale eddy의 추적 관측을 통한 변동 기작 연구 

○ 태풍에 따른 mesoscale eddy의 반응 연구 및 태풍 모델 개선을 위한 해양 환경 자료 
축적

[그림 4-3-5] (a) 태풍 궤적 (2000~2008) (b) AntiCyclonic eddy 궤적 (1992-2008)

3.3.2. 연구 내용

○ 아르고 플로트 및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중규모 최적화 관측 기술 개발 

- 해류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아르고 플로트와 능동적으로 이동하는 수중글라이
더를 결합하여 중규모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최적 시공간 해상도 분석- 이리듐 아르
고 플로트를 활용한 Active Array Management 기술 개발을 통해 수동 아르고 플로
트의 능동제어 기술 개발 

- 아르고 플로트의 시공간적 분포를 기반으로 최적 시공간 해상도를 갖는 해양 관측 자
료를 얻기 위한 수중글라이더의 최적화 관측 운용 기술 개발

○ Mesoscale eddy의 추적 관측을 통한 변동 기작 연구 

- 강한 바람 하에서의 mesoscale eddy 변동 특성 추적 관측 

- 아르고 플로트 및 수중글라이더의 최적화 결합을 통한 3차원 물성 구조 및 해류 구조
를 관측하고 이로부터 비지형류적 운동 분석

- mesoscale eddy 주변 및 바닥에서의 동시 혼합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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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이리듐 아르고 
플로트 및 
수중글라이더 성능 
평가

 - 이리듐 아르고 플로트 및 수중글라이더 성능 조사 및 
도입

 - 무인기기에 추가장착 가능한 생지화학 센서 조사 및 
도입

 - 현장 관측을 통한 플로트 및 수중글라이더 성능 테스
트 및 센서 정밀도 검증

 - mesoscale eddy 및 태풍 궤적 등의  기존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2차
년도

○ 북서태평양 현장 
관측 투입 1차

 - 이리듐 아르고 플로트 및 수중글라이더 투하를 위한 
현장 해양 환경 분석

 - Active Array Management 알고리즘 개발 
 - 아르고 플로트+수중글라이더 통합 운용 알고리즘 프

로토타입 개발
 - 북서태평양 현장 관측 투입 및 알고리즘 시험 운영
 - 서안경계류와 mesoscale eddy 상호작용 연구

3차
년도

○ 북서태평양 현장 
관측 투입 2차

 - 아르고 플로트+수중글라이더 통합 운용 알고리즘 개
선 및 자동 운용 시스템 개발 

 -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mesoscale eddy의 추적 및 
선별 

 - 아르고 플로트+수중글라이더의 eddy 추적 관측 수행
 - turbulence 및 ageostrophic current 관측
 - 획득 자료의 분석 수행을 통한 eddy 변동 기작 이해

- 관측 결과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급격히 변동하는 mesoscale eddy의 역학적 기작 이해 

○ 태풍에 따른 mesoscale eddy 반응 연구 및 태풍 모델 개선을 위한 해양 환경 자료 축적

- 태풍 시기에 mesoscale eddy에 의한 열용량 변동 특성 관측을 통한 태풍으로의 열 이
동량 분석

- mesoscale eddy 위로 태풍 통과 후 mesoscale eddy 내의 물리량 변동 및 생지화학 
특성 구조 변동 분석 

- 태풍에 의한 mesoscale eddy  변동의 전 지구적 영향도 평가 

3.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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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4차
년도

○ 태풍시기의 eddy 
변동 연구 – 3차 
실해역 관측

 - 태풍 경로 및 mesoscale eddy 경로 분석을 통한 관
측 계획 수립

 - 태풍 시기의 mesoscale eddy의 물리량 및 생지화학 
자료 측정을 위한 최적화 관측 시스템 구성

 - mesoscale eddy 추적 관측 수행
 - 태풍 시기의 mesoscale eddy의 관측 자료 수집 및 

eddy 변동 특성 분석
 - 기존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mesoscale eddy 

변동성의 전지구적 영향도 이해 연구

5차
년도

○ 태풍시기의 eddy 
변동 연구 – 4차 
실해역 관측

 - 태풍 경로 및 mesoscale eddy 경로 분석을 통한 관
측 계획 수립

 - 태풍 시기의 mesoscale eddy의 물리량 및 생지화학 
자료 측정을 위한 최적화 관측 시스템 구성

 - mesoscale eddy 추적 관측 수행
 - 태풍 시기의 mesoscale eddy의 관측 자료 수집 및 

eddy 변동 특성 분석
 - 기존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mesoscale eddy 

변동성의 전지구적 영향도 이해 연구

○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mesoscale eddy의 
태풍 영향 연구를 
위한 무인해양 통합 
관측 시스템의 
지속적 운용

 - 특정 해역을 선정하여 무인해양 통합 관측 시스템의 
지속적 운용

 - TAO array  혹은 OOI 관측망과 같이 국제 해양 관
측망에 등록

 - 태풍 및 북서태평양의 중장기 변동성 규명 및 기후
변화와의 상관성 이해를 위한 연구 수행

3.4. 추진전략

○ 이리듐 플로트, EM-APEX (2기)와 수중글라이더 (3기), 및 클로로필 센서, turbulence 
센서를 연차별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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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active array management 알고리즘 및 최적화 통합 알고리즘 
개발  

○ 태풍 궤적 및 mesoscale eddy 궤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아르고 플로트+수중글라이더 
무인관측시스템 투하 위치를 결정

○ mesoscale eddy를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변동을 관측할 수 있도록 고안하
고, 최소 3차례이상 실해역 관측을 수행

3.5. 기대성과

○ 해양 무인 관측 시대에 맞추어 멀티 무인 플랫폼의 통합 운용 기술을 확보

○ 국내 해양 무인 관측 기술력 및 해양 장비 개발 기술력 향상에 기여

○ 중규모 소용돌이의 변형 및 진화에 대한 역학적 이해도 향상을 통한 국내 해양 과학력 
증진에 기여

○ 중규모 소용돌이의 거동 및 전 지구적 순환에의 기여도에 관한 과학적 발견 예상

○ 태풍의 예측력 향상에 필요한 모형 검증 자료 축적 및 모형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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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Ⅰ]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해역 
태풍예측기술개선 연구: 2. 태풍-해양 예측모델
링 분야 

1 태풍-해양 결합모형을 이용한 태풍예측 정확도 개선

1.1. 연구의 필요성

○ 한반도는 강한 태풍의 발생빈도가 가장 큰 북서태평양 난수역의 가장 자리에 위치해 있
으면서 (그림 5-1-1a), 종종 태풍에 기인한 해상의 큰 파도와 이에 수반되는 해일로 인
하여 연안 침수는 물론 제반 시설물의 붕괴, 유실 등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겪
어 왔다. 2007년의 태풍나리는 남한에만 16명의 인명피해와 1,592억원의 재산피해를, 
2003년는 태풍 매미는 132명의 인명피해와 4조 7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그리고 2002년
의 태풍 루사는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 1,479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 최근의 연구 결과들(Peduzzi et al., 2012; Knutson et al., 2010; Emanuel, 1987)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표면의 열용량이 증가하면서 태풍의 빈도수는 감소하지만 
태풍의 강도는 대체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림 5-1-1b는 그 한 예로서 관
측값과 IPCC 4차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로부터 계산된 태풍의 강도를 나타내는 PDI 
(Power Dissipation Index)를 나타낸다. 관측으로부터 태풍의 강도가 최근 증가하는 것
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 기후 환경에서도 꾸준히 태풍의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 지구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는 태풍의 강도는 증가하는 접안 지역에서의 인간활동과 더불
어 태풍으로 인한 자연 재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라 
태풍의 활동이 활발한 서태평양 난수역이 확장한다면 한반도가 태풍으로 인한 자연 재
해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온난화에 따라 강한 태풍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태풍이 급격히 강화되
는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 대한 상세한 해양 조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태풍 
예측(진로, 강도) 정확도를 높이고, 특히 급격히 강화되는 (Rapidly Intensified, RI) 강
한 태풍에 대한 예측 정확도 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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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a] 태풍에 의한 위험 빈도와 사망 위험도 분포 (2010년 기준) 

(From Peduzzi et al., 2012).

[그림 5-1-1b] 관측과 모델에 의한 태풍의 강도 변화 및 예측 (Knutson 

et al., 2010.)

 미국 국립허리케인 센터(National Hurricane Center, NHC)에서 제시하는 대서양 허리
케인 진로예측 정확도는 1990-2005 기간에 48시간 예측의 경우 200 km 오차에서 100 
km 오차 수준으로 15년간 약 50% (50%/15년=3.3%/년, 연간 약 3% 정확도 상승)의 
정확도가 상승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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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태평양 우리나라에서 태풍 예보하는 영역에서, 최근 기상청(그림5-1-2a)에서 우리
나라의 48시간 진로예측 정확도는 2008년 229km에서 2014년 약 172km 정도에 도달
하여 연간 진로 정확도 개선율은 3.6 %로서, 일본보다는 양호하나 미국수준 (4.6%/년)
에 도달위해 꾸준한 노력 필요성 강조하였다 (유, 2016). 태풍진로 예측의 경우, 해일예
측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48-72시간 예측 진로오차의 절대적인 거리가 중요하며, 우리의 
경우 100-200km 거리는 상륙이 부산인가 여수인가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1-2a] 북서태평양 태풍 예측 기관별 진로오차 (km) (유, 2016).

○ 진로보다 강도예측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향상되어 왔으며, 대서양에서 미국립허리케인 
센터에서는 1990-2015년 기간에 강도오차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보임 (그림
5-1-2b).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48시간 예측 오차는 15년간 약 17 kts에서 13 kts
로 개선되는 데 그쳐, 강도 예측 개선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의 경우,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다. 미국 대서양 
태풍센터(NHC)의 2003-2005년 3년 평균적으로 48시간-84시간 예측 정확도는 그림
5-1-2c와 같이 20-30 노트(kts)에 달함(그림5-1-2c 좌측). 태풍예측 정확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파랑효과를 고려한 미지구물리연구소(GFDL) 연구(그림5-1-2c 우측) 강도오
차는 쉽게 30노트가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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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태평양 난수역에서는 급격한 강화가 자주 발생함. 매미(2003), 산바(2012)는 최대풍
속이 각각 150노트, 155노트에 달하였으며, 급격히 강화된(RI) 태풍이었음 (그림4-1-3). 
대만에 영향을 준 2010년 태풍메기는 160노트까지 달함.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집중적인 태풍강도 예측기술 향상에 필요하다. 

[그림 5-1-2b] 1990-2015 기간 대서양 허리케인센터 예측 강도오차 

(Tallapragada, 2016).

○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경로와 강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태풍의 경로의 경우 기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왔지만 태풍 강도 
예측 분야는 해양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 발달하고 있는 해양 
예측 분야와 함께 현재 연구 및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림 5-1-3은 2003년 한반도에 크
게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가 해양의 난수성 에디를 지나면서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Yablonsky and Ginis (2008)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예로
부터 태풍의 강도 예측에 있어 해양의 초기화가 중요함을 수치모델로 보이기도 했다. 

○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의 강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태풍의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해양-대기 결합 모델에 기반한 태풍 모형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특히 
해양 자료동화를 적용한 해양 초기화는 향후 태풍 강도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태풍의 강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를 적용한 지
역 모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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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c] 2003-2005년간 대서양 급격히 강화된(RI) 태풍의 예측 정확도 (좌) 및 

파랑효과를 고려한 태풍 리타 강도 예측 (Ginis, 2009). 48-84시간 

강도예측 오차가 20-30kts에 달함. 

[그림 5-1-3] 태풍 매미(2003년)가 지나가기 전 해면고도변이와 관측으로부터 계산된 

TCHP(Tropical Cyclone Heat Potential). 태풍 매미의 경로를 함께 

표시했으며 해양의 난수성 에디를 통과하면서 그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줌. (From Lin et al., 2012).

○ 기존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소규모의 해양물리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정밀한 해상
도를 가진 해양수치모델을 구성하여 시도되고 있는데, 대기와의 운동량 및 열·염 교환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태풍으로 인한 대기-해양의 상호작용의 경우 단순
한 모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이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세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
하다. 현재까지는 관측자료를 통계로 도출된 모수를 이용하여 대기와 해양 사이의 교환
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태풍과 같은 급격한 조건 변화에서는 공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파랑은 대기와 해양 사이의 경계층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운동량 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파랑의 에너지 및 표면 거칠기 등의 상태에 따라 대기와 해양의 교환율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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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 파랑을 고려한 대기와 해양의 물리량 교환율을 산정하여, 대기 및 
해양 예측 모델링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국내외 연구 동향

○ 국외에서는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해상도의 해양-대기 결합 모델
을 기반으로 태풍의 강도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미국의 GFDL/URI 결합 허리
케인 예측 시스템(Yablonsky and Ginis, 2008)과 JMA의 CMSM (atmosphere-ocean 
coupled mesoscale model) (Ito et al., 2015) 이 해양 초기화를 적용한 태풍 강도 예
측의 예들이다. 전세계적으로 고해상도 해양-대기 결합 모델과 해양 자료동화 기법을 
적용한 기관에서만 태풍 강도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대기 지역 결합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해양모델로는 
GFDL의 MOM5(Modular Ocean Model Version 5)를 대기모델로는 WRF (Weather 
Research and Forcasting) 모델을 OASIS 결합자를 이용하여 결합하였다. 또한 해양 
모델의 초기화를 위하여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자료동화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양 모델인 MOM5는 기후모델에 적합한 Arakawa-B 
격자로 구성된 모델이며 고해상도의 태풍 예측을 위해서 C 격자인 MOM6로 버전을 상
향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M6와 WRF를 결합한 해양-대기 결합 모델을 개
발할 것이며, 또한 해양자료동화를 적용하여 해양 초기화에 따른 태풍 강도 예측 시스템
을 개발할 것이다. 이는 향후 태풍 강도 예측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 태풍으로 기인한 
자연 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NOAA에서는 WW3모델을 이용하여 극지방을 제외한 전구영역에 대한 5일 예보를 수행
하고 있으며, 미국 해안의 주요지역에 대한 상세 영역을 따로 모자이크 방법으로 구성하
여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상청에서도 WW3모델을 이용하여 전구 및 한반도 부
근의 파랑예측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상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실정이며, 극지영역
은 제외되고 있다.

○ 국내외에서 대기-해양-파랑 결합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수행되
고 있는데, 저질에서의 현상을 모의하는데 있어, 파랑의 역할이 중요하나 대기 및 해양 
상태에 따른 파랑의 변화는 무시하고, 해양에서의 대기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있어 파랑
의 역할을 부여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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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표층조건(SST)에 따른 태풍경로 및 강도예측 결과

○ 해양표층에서의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마찰응력은 경험식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주로 정상상태의 해양 및 대기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태풍과 같은 예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존 난류 
모델에서는 쇄파나 기포의 혼합 등에 의한 표층 난류 전체를 부시네스크 과점성 가정으
로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모델 계산에서는 표층연직격자의 간격 이하이므로 거의 무시
되고 있으나, 태풍과 같은 유의파고가 10미터 이상의 상황이 되는 경우 버스트충의 두
께가 10미터 이상이 되어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Murakami and 
Yasuda, 2008). 해양 순환과 같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
하여, 해수면에서의 진동인 파랑의 에너지가 수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난류모델
의 경계를 보안해줌으로써 고려하는 방법이 Mellor and Blumberg (2004)에 의해 제안
되었고, 파랑에너지에 의한 수직적인 에너지를 산정하여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Qiao et al., 2010) 등이 사용되고 있다. 폭풍해일과 같은 상세규모의 실시간 시뮬레이
션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파랑의 영향이 고려되는데, 파랑의 상태(파고, 주기, 파
향 및 표층거칠기 등)에 따른 해양에 입력되는 교환율 모수화 개선, 파랑장으로부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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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방사응력 또는 파랑으로부터 소산되는 에너지를 해양의 표층에 추가적인 마찰응
력으로 부여하는 방안 (Lee et al., 2013) 등이 연구되고 있다.

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북서태평양 급격하게 강화되는(RI) 고해상도 해역 태풍-해양 결합 모델 개발. 정량적인 
목표는 2015년 기준 진로 20% 개선하며, 북서태평양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 강도 중심
기압 예측 정확도는 20hPa (세계 수준 근접)을 달성하고자 함.

○ 북서태평양 고해상도 지역 태풍-해양 결합 모델을 위한 해양자료동화 시스템 구축.

○ 태풍-해양 결합 모델의 결합자로써의 파랑모델 개발.

○ 태풍 중심 해역 해양연직구조-태풍강도 상호작용 이해 및 예측기술 개선.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태풍 강도 장기 변동 연구.

1.3.2. 연구 내용

○ 태풍이 급격하게 강화되는(RI) 고해상도 지역 태풍-해양 결합 모델 개발.
- WRF에 기반한 급격히 강화되는(RI) 해역 고해상도 태풍모델 수립.
- MOM6(Arakawa-C 격자 모델)에 기반한 고해상도 지역 해양순환모델 구축.
- OASIS 결합자를 이용한 해양모델(GFDL MOM6)과 태풍모델(WRF) 결합. 
  

○ 고해상도 지역 태풍-해양 결합 모델을 위한 해양자료동화 시스템 구축.
- 앙상블 기법에 기반한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 구축. 
- 해양 초기화에 따른 태풍 강도 예측 민감도 실험 수행.

○ 태풍-해양 결합 모델의 결합자로의 파랑모델 개발.
- 전구 및 지역 파랑모델 구축 및 연계체계 구축.
- 태풍 및 해양 현상에서의 파랑의 역할 규명.
- 태풍-파랑-해양 결합모델 구축.

○ 태풍 중심해역 해양연직구조-태풍강도 상호작용 이해. 
- 태풍 강도변화에 따른 해양 연직구조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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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고해상도 지역 태풍-해
양 결합 모델 개발 I

- 해양경계 SST조건에 따른 태풍예측 기술 개발 I
- WRF 기반한 급격히 강화되는 해역 고해상도 태풍모델 수립
- MOM6에 기반한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 수립
- 전구 파랑모델 구축
- 태풍 발달에 의한 해양연직구조 변화 분석

2차
년도

○ 고해상도 지역 태풍-해
양 결합 모델 개발 II

- 해양경계 SST조건에 따른 태풍예측 기술 개발 II
- OASIS 결합자를 이용한 지역 태풍-해양 결합 모델 구축
- 북서태평양 중규모 에디 변동성 재현 및 해양 순환 검증
- 지역파랑모델을 위한 상세격자 작성체계 구축
- 해양연직구조 변화가 태풍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3차
년도

○ 고해상도 지역 태풍-해
양 결합 모델 초기화를 
위한 해양자료동화 시스
템 구축

- 해양경계 SST조건에 따른 태풍예측 기술 개발 III
- 고해상도 해양자료동화 시스템 구축
- 고해상도 결합 모델을 이용한 지역 기후 재분석 자료 생산
- 지역파랑모델 및 전구 파랑모델과 연계체계 구축
- 해양연직구조-태풍강도 상호작용 주요 변수 도출

4차
년도

○ 태풍-파랑-해양 접합 
모델 개발 I

- 해양경계 SST 조건에 따른 태풍예측 기술 개발 IV
- 해양 초기화에 따른 태풍 강도 예측 민감도 실험 수행
- 태풍-파랑-해양 접합 모델 개발
- 해양연직구조-태풍강도 상호작용 주요변수 민감도 실험

5차
년도

○ 태풍-파랑-해양 접합 
모델 개발 II

- 태풍-파랑-해양 접합 모델을 이용한 태풍 및 해양 현상에서
의 파랑의 역할 규명

- 과거 태풍에 대한 강도 예측 민감도 실험 수행
- 결합모델 기반 태풍 강도 예측 성능 평가
- 태풍 진로상 해양연직구조-태풍 상호작용에 의한 태풍강도 

예측 성능 평가

- 해양 연직구조 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변화 분석 및 주요 변수 도출.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태풍 장기 변동 연구.
- 지역 기후모형 수립.
- 북서태평양 태풍 장기 변동 실험 및 장기 변동성 분석.

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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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에 따른 태풍 장기 변동 
연구

- 지역 기후 모형 수립
- 북서태평양 태풍 장기 변동 실험 및 장기 변동성 분석

○ 고해상도 지역 해양-대
기 결합 모델 고도화

- 태풍-파랑-해양 접합 모델 고도화
- 해양 생지화학 과정 접합 모델 개발

1.4. 추진전략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MOM5-WRF 결합 모델을 개발하는 중에 얻어진 기술력 최대한 

활용 및 해양모델 독자 개발/개선 능력 확충. 

○ 북서태평양 난수괴 조건을 준실시간 반영한 예측기술 개선 전략 추진

○ 미해양기상청(NOAA), 로드아일랜드대학(URI) 등 최고수준 예측모델링 기술을 지닌 기
관/대학과 급격히 강화되는 (RI) 태풍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력 제고.

○ 국내외 협력을 통한 해양 자료 수집 및 품질 관리 방안 확보.

○ 목표 해상도 및 목표 예측시간을 확정하여 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자원 확보.

1.5. 기대성과
○ 북서태평양 및 한반도 주변해역의 강한 태풍 강도 예측 성능 향상과 선진국 수준 연간 

예측기술 개선 기대.

○ 파랑 스펙트럼 성분 DB를 통해 통계적인 파랑자료를 생산하여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

○ 새로 수집되는 북서태평양 해양자료 활용을 통해 태풍이 난수괴 해역에서  강화된 후 2
일 이내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대규모 재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급격히 강화되는(RI) 태
풍 예측 정확도향상 통한 강한 태풍재해 대응능력 강화. 

○ 지역 기후 모델 기술 확보.

○ 태풍에 기인한 자연 재해 대응 능력 향상.

○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지역 기후 및 생지화학 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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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과제Ⅱ]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1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및 중규모 순환 모델링 연구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서태평양과 인도해역의 온난해역이 확장되고 따뜻해지는 등 두드러진 변화가 감지
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표층해수면 온도의 변화는 잘 보고되어 있는데 반하여 그 원인
이나 해양 내부 구조 변화 조사는 제한된 해양 관측 자료 등에 의해 한계가 있다. 열대 온
난역은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지만, 시간 규모에 따라 해양
-대기 상호작용 과정의 상세 역학과정이 다양하게 달라지며, 단순히 해수면온도 뿐만 아니
라 해양의 혼합층 변동이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대 해역의 변
동은 열대 지역뿐만 아니라, 중위도 기후 예측성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며, 기후예측 향상을 
위해 최적의 열대 해역 예측인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
도 기후는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온난역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와 관련된 역학적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와 관련하여 열대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
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북서태평양의 태풍은 온난해
역의 변동에 따라 그 활동이 변하고 있다(그림 6-1-1). 현재 태풍을 이해하고 모델링을 통
해 예측에 활용하여 현업적으로 태풍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
한 연구들은 해양이 일방적으로 대기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연구가 되어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태풍의 강도를 예측하는 것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태풍이 발달할 때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태풍의 
예측, 특히 태풍 강도의 예측 수준을 향상시키고, 태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양관
측을 통한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대만 동측의 20-25N 해
역은 고기압성의 난수와(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상대적으로 온난한 warm eddy)가 연중 
우세하게 나타나는 해역이며, 그 주변에는 저기압성의 한랭와(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상대적으로 한랭한 cold eddy)가 발달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난수와와 한
랭와는 공간적으로 서로 상이한 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통과 시에 태풍이 
어떤 특성의 에디 지역을 통과하는가는 태풍의 발달 과정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또한 대만 동방의 난수와/한랭와는 북태평양의 동측에서 발생하여 서측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며 한랭와 및 쿠로시오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 또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양 에디들의 남북 지역에서 최근의 위성과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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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을 통하여 동서 방향의 아열대반류(Subtropical Countercurrent; STCC)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아열대반류 또한 난수와 및 한랭와의 형성과 발달 및 이동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2에서 이상과 같은 북서태평양 대만 동측 해역
의 해양순환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6-1-1] 지난 15년간 태풍진로빈도와 과거 15년간의 차이(등고선)와 

과거 태풍진로빈도의 기후값(채색역)

[그림 6-1-2] 고기압성 에디와 저기압성 에디 및 아열대 반류에 의한 

북서태평양 대만 동방해역의 순환특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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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연구 동향

Lin et al. (2008)은 태풍의 강도변화가 표층의 해수면온도에 의한 열적 플럭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관측자료를 통해 해양혼합층이 태풍의 발달과 약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그림 6-1-3).

Emanuel, K. (1995)은 다음과 같이 열역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태풍의 강도가 
해수면온도와 엔트로피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m ax
 

  




 

여기서 는 해수면온도, 는 외향고도에서의 온도이고, 와 는 각각 태풍과 
주변의 엔트로피이다.

Jin et al. (2014)은 열대 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엘니뇨에 의해 크게 변화될 수 
있는데, Emanuel의 잠재강도를 변형하여 그 이유로 열대 동태평양의 해양혼합층변동을 
제시하였다. 

Li et al. (2010)은 고해상도 기후모형을 이용하여 태풍의 발생영역이 
지구온난화환경에서 중태평양쪽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특성이 해양의 열적구조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그림 5-2-4).

Qiu 등(2014, JPO)은 위성고도계 자료와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 모의결과 분석을 통해 
STCC에 나타나는 150km 규모의 중규모에디는 각각 5월과 4월에 에디운동에너지와 rms 
와도의 계절적 최대치를 가지며 계절적 변동이 없는 약한 양의 값의 와도 skewness를 
가지는데 반해, 그와 대조적으로 고해상도 모델에서는 STCC의 에디운동에너지와 rms 
와도가 모두 3월에 최대값을 가지고 계절적으로 큰 값의 양의 와도 skewness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서태평양 아열대순환 전선역의 표층 밀도 변화에 의한 
경압불안정과 STCC 시스템의 연직 쉬어에서 생기는 내부 경압불안정에 각각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Chen 등(2015, JGR)은 민다나오 동방 북적도반류의 사행 위치 
부근에 중규모 EKE의 강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여름에 강하고 겨울에 약한 형태의 
뚜렷한 계절적 특징을 보이는 것을 보고했는데, 대상 연구 지역에서 순압성 에디에너지의 
전환율은 EKE의 변동과 유사한 계절 변화 주기를 가지며 순압성 에디에너지 전환율의 
강화는 민다나오 해류와 뉴기니아 연안류의 계절 변화에 관계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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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해양혼합층에 따른 태풍의 발달과 약화 

Qiu & Chen(2004, JPO)은 TOPEX/Poseidon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의 분석을 통해 남
태평양의 21-29S 지역에서도 동향하는 남반구 아열대반류(STCC)와 높은 에디운동에너지 
밴드를 발견했다. 이와 같은 에디운동에너지장(eddy kinetic energy field)은 남적도반류-
남적도해류 시스템의 수평 쉬어와 연관된 순압불안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순
압불안정성 세기의 계절적 변동이 에디운동에너지장에 계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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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 빈도의 변화.

[그림 6-1-5] 북서태평양 대만 동방해역에 존재하는 고기압성 에디와 

저기압성 에디들의 공간적 분포와 월평균 해류(2009

년 6월; 위성 관측에 의함) (Kim et al., 2014).

Kim 등(2010, OSJ) 은 18N, 135E 지역에서 ADCP 관측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STCC
의 분지를 직접 측정하였다. 남측의 STCC는 겨울부터 봄철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되었
으며, 동시에 17.5N와 20.5N 주변에 고기압성과 저기압성의 에디들이 각각 동서 방향으로 
존재하였는데 이들 에디들은 동향하는 STCC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
하였다(그림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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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열대해양과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이해

 - 재분석자료를 이용한 열대해양의 장기 변동 및 
ENSO diversity 분석

 - ENSO와 PDO 위상에 따른 태풍 발생 및 빈도의 중
장기 변동성 분석

○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고해상도 
순환모델 수립

 - 중규모에디가 모사 가능한 고해상도 순환모델 수립
 - 북적도반류의 분기와 쿠로시오가 모사 가능한 광역의 

북서태평양 모델 영역 설정
 - 고해상도 순환모델의 스핀업 및 상층순환 모의(5년 

적분)
 - 상층 기후순환장 및 혼합층 분석

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열대 온난역 확장과 엘니뇨 변동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적 변동성을 이해함.

○ 열대 온난역의 해양 변동성과 대기 열수지를 관측하고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을 이해함.

○ 북서태평양 태풍 핵심해역의 대양에디 구조와 기후 특성 파악.

○ 북서태평양 아열대순환역 중규모에디의 형성 기작과 변동과정 규명.

1.3.2. 연구 내용

○ 열대해양의 장기변동성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분석.

○ 해양혼합층 변동과 태풍강도 변화의 상관성 분석.

○ 북서태평양 15-25N 해역의 고기압성 및 저기압성 에디 시공간 분포 및 구조 특성 파악.

○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링을 통한 대양 에디의 기후특성 모의 분석.

  - 계절변동 및 연변동.

○ 해양순환모델과 위성고도계 자료 및 현장자료 분석을 이용한 대양에디 발생과 이동과정 
규명.

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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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차
년도

○ 기후모형을 이용한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이해

 - 기후모형과 태풍활동지수를 이용한 태풍활동의 중장
기 변동성 분석

 -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ENSO와 PDO 위상에 따른 
태풍활동의 변동성 분석

○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상층순환 
모의 분석

 - 북서태평양 해역의 상층 순환에 대한 계절변동 특성 
모의(수십년 기간 적분)

 - WOA 자료 및 위성자료에 의한 계절평균 순환 특성 
파악

3차
년도

○ 기후모형을 이용한 
해양혼합층과 
태풍강도의 상관성 
이해

 -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해양혼합층 변동과 태풍활동
의 상관성 분석

 - 해양혼합층 분포에 따라 빠르게 발달하는 태풍의 관
련성 분석

- 해양혼합층 변동 및 기작 분석  

○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중규모에디 
발생⦁전파 모의 분석

 - 북서태평양 순환모델의 아열대해역 중규모에디 발생 
및 전파특성 모의 및 분석

 - 위성고도계자료와 현장자료에 의한 에디 분포와 연직 
구조 파악

 - 태풍핵심해역의 중규모에디 계절변동 특성과 
STCC와의 경압/순압 불안정성 관계 파악 

4차
년도

○ 해양관측을 이용한 
해양혼합층과 
태풍강도의 상관성 
이해

 - 해양관측자료를 통한 해양 혼합층 분포와 태풍의 활
동변동성 조사 및 분석

 - 해양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혼합층 변동이 빠르게 발달
하는 태풍에 대한 영향 분석

○ 북서태평양 
태풍핵심해역의 
중규모에디 변동특성 
모의 분석

 - 태풍핵심해역의 중규모에디 발생과 이동과정 모의 및 
기작 분석

 - 바람장-에디 상호작용에 의한 상층순환 변동 모의 
분석

5차
년도

○ 해양관측을 이용한 
태풍강도의 모수화

 - 혼합층 깊이를 이용한 태풍강도의 모수화
 -  열역학적 인자를 이용한 태풍강도의 모수화
 - 열역학적 인자와 대규모 역학적 인자를 이용한 태풍

강도의 모수화
○ 중규모에디의 중장기 

변동성 이해
 - 재분석자료를 이용한 태풍핵심해역의 중규모에디 변

동성의 중장기 변동성 이해
 - 순환모형을 이용한 중규모에디 변동성의 중장기 변동

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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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의 활동 변화 
이해

 - 다양한 고해상도 접합기후모형을 이용하여 지구온난
화에 따른 태풍의 빈도 및 강도 변화를 분석함

 -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의 활동변화에 대한 역학을 
이해함

○ 북서태평양 
태풍핵심해역 
태풍-에디 
상호작용에 의한 
중규모에디 변동특성 
모의 분석

 -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해양-대기결합모델에 의한 
태풍-에디 상호작용 모의 및 운동량⦁열속 변동 규명

 

1.4. 추진전략

○ 해양 및 대기의 재분석자료를 확보하여 해양의 중장기변동성과 태풍활동의 중장기 변동
성을 분석함.

○ 저해상도 기후모형과 고해상도 기후모형 자료를 확보하여 태풍활동지수를 정의하고, 이
에 대한 태풍활동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태풍을 추출하여 결과를 비교함.

○ 기후모형에서 확보한 태풍활동지수와 태풍빈도 및 강도를 이용하여 ENSO와 PDO 등 
해양의 중장기 변동에 따른 각 지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역학을 파악함.

○ 수온 프로파일 등 해양관측자료를 확보하여 해양혼합층 변동과 태풍발달의 상관성 조사.

○ 중규모에디가 분석 가능한 북서태평양 해역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의 수립;

 동서방향 격자 해상도 1/5도, 남북방향 1/3 ~ 1/5도, 연직방향 60층 (그림 6-1-6).

○ 해양기후자료(WOA) 분석; 대양에디 공간분포, 유속장 추산, 에디 발생의 계절변동 및 
연변동 특성 파악.

○ 위성고도계자료 분석; 유속장 추산, 발생, 이동 파악, 모델 모의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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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순환모델의 대상해역과 해저지형

1.5. 기대성과

○ 열대 온난역 해양변동의 역학 이해 및 태풍 이해에 대한 과학적 진보.

○ 해양관측 불확실성 분석을 통한 대양관측의 필요성 제고.

○ 해양관측 및 모니터링을 통한 태풍진단 및 예측기법 향상 및 그에 따른 재해 대응 능력 
제고.

○ 15-25N 지역의 대양에디 발생과 이동에 대한 기후적 특성 분석도 및 사실적 해류 모사
도(모델 결과물).

○ 태풍모델과의 연계를 위한 해양순환 기반모델 수립 및 기본 해양장 제공.

○ 해양생태계 변동 모의를 위한 생태계 모델과의 접합에서 해양순환 배경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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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세부과제Ⅲ]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 역할 진단: 1. 화학 분야

1 태풍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 연구

1.1. 연구의 필요성

태풍은 표층해양에 매우 강력한 충격을 끼쳐서, 태풍이 지나간 항적을 따라 표층수온이 
상당히 감소한 것을 위성으로 관측 할 수 있다. 태풍이 지나간 항적은 태풍 중심에 국한되
어 좁게 관측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에 이루는 넓은 폭으로 관측된다. 태풍에 의
한 표층해수의 냉각은 해양-대기 기온차이를 감소시켜서 엔탈피(enthalpy) 플럭스를 감소
시켜, 결국 태풍의 진로와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태풍은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에
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쳐서, 태풍시기에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100배 가량 증가했
다는 보고도 있다(Bates et al. 1998). 이들은 Sagasso Sea에서 여름에 태풍에 의해 해양-
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55%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Nemoto et al. (2009)은 
동중국해에서 여름에 세 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증가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여름전체 플럭스의 6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태풍은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이외에도 표층해수 영양염 분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Rumyantseva et al. (2015)
은 북대서양에서 태풍시기에 표층혼합에 의해서 심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 플럭스가 25배 
증가하였으며, 태풍에 의해 표층으로 공급되는 영양염 플럭스는 겨울동안 표층혼합에 의해 
표층으로 공급되는 영양염 플럭스의 2.5~5.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on et al. 
(2006)은 동해에서 태풍 메기가 지나간 후에 표층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농도가 각각 
90%, 40%, 35%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태풍이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표층해수 영양염 분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측
은 미흡한 형편이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태풍이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표층해수 영양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
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여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1.2. 국내외 연구 동향

1.2.1. 국내 동향
국내에서는 Son et al. (2006)은 동해에서 태풍 메기가 지나간 후에 표층 영양염과 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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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농도변화를 위상자료를 이용하여 관측하였다. 표층 영양염 농도 변화는 표층 수온변화
로부터 수온과 영양염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는데, 태풍 메기가 지나간 후에 표층 질산
염, 인산염, 규산염 농도가 각각 90%, 40%, 35%가 증가하였다(그림 7-1-1). 엽록소 농도
는 MODIS 엽록소 자료를 분석하여 구하였는데, 태풍 메기가 지나간 후에 표층 엽록소 농
도가 70% 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7-1-1]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농도의 태풍 전(왼쪽그림)과 

후(가운데 그림), 그리고 전후차이(오른쪽 그림)

1.2.2. 국외 동향
국외에서는 Bates et al. (1998)이 Sagasso Sea에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분압 연속

적으로 관측할 결과, 태풍시기에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평상시기에 비해 100배 
증가하였고 여름동안에 태풍에 의해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55%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그림 7-1-2). 또한 이들은 북반구에서 일년 동안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
탄소 플럭스의 증가량이 0.02 ~ 0.2 PgC (1015gC)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Nemoto et 
al. (2009)은 동중국해에서 여름에 세 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증가한 해양-대기 이산화탄
소 플럭스가 여름전체 플럭스의 6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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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Sargasso Sea에서 표층수온과 염분의 시간변화 (a), 

대기와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의 시간변화 (b), 

혼합층 깊이와 용존무기탄소 농도의 시간변화 (c),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시간변화 (d)

Rumyantseva et al. (2015)은 북대서양에서 태풍 전후에 연구선과 seaglider를 이용하여 
표층해수의 영양염 농도를 25일동안 관측한 결과, 태풍시기에 표층혼합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서, 심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 플럭스가 태풍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그림 7-1-3). 
또한 이들은 태풍에 의해 표층으로 공급되는 영양염 플럭스는 겨울동안 표층혼합에 의해 
표층으로 공급되는 영양염 플럭스의 2.5~5.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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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북대서양에서 8월에 관측한 바람세기의 시간변화(a), 혼합층 깊이

(MLD), 표층등밀도 깊이(PB), 유광층 깊이(ZEU)의 시간변화(b), 

표층 질산염 농도의 시가변화(c), 표층 엽록소 농도의 시간변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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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태풍이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영양염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

1.3.2. 연구 내용

○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화에 대한 정량적 평가.

- 태풍 전과 후에 연구선을 이용하여 연구해역에서 해양과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
하여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계산.

- Wave glider에 해수채집기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를 채수하고, 표층해수의 
용존무기탄소와 alkalinity를 측정하여 이산화탄소 분압을 산출.

- Wave glider에 pCO2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
정하여 태풍기간 동안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계산하고, 이 값으로부터 태풍기간 
동안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계산.

- 태풍 전, 태풍기간, 태풍 후에 관측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비교하여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

○ 태풍에 의한 표층 영양염 공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 

- 태풍 전과 후에 연구선을 이용하여 연구해역에서 표층해수를 채집하고, 표층해수의 영양
염 농도를 분석.

- Wave glider에 해수채집기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를 채수하고, 표층해수의 
영양염 농도를 분석.

- Wave glider에 질산염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 질산염 농도를 연속적으로 
관측.

- 태풍 전, 태풍기간, 태풍 후에 관측한 표층 영양염 농도를 비교하여 태풍에 의한 표층 영
양염 공급을 정량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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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태풍전후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및 
표층영양염 농도 산출

- 태풍 전과 후에 연구선을 이용하여 연구해역
에서 해양과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
하여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계산

- 태풍 전과 후에 연구선을 이용하여 연구해역
에서 표층해수를 채집하고, 표층해수의 영양
염 농도를 분석

2차
년도

○ 태풍전후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및 
표층영양염 농도 산출

○ 태풍 통과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및 
표층영양염 농도 산출

 - 태풍 전과 후에 연구선을 이용하여 연구해
역에서 해양과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
정하여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계산

- 태풍 전과 후에 연구선을 이용하여 연구해역
에서 표층해수를 채집하고, 표층해수의 영양
염 농도를 분석

- Wave glider에 해수채집기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를 채수하고, 표층해수의 용
존무기탄소와 alkalinity를 측정하여 이산화
탄소 분압을 산출

- Wave glider에 해수채집기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를 채수하고, 표층해수의 영
양염 농도를 분석

3차
년도

○ 태풍전후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및 
표층영양염 농도 산출

○ 태풍 통과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및 
표층영양염 농도 산출

 - 태풍 전과 후에 연구선을 이용하여 연구해
역에서 해양과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
정하여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계산

- 태풍 전과 후에 연구선을 이용하여 연구해역
에서 표층해수를 채집하고, 표층해수의 영양
염 농도를 분석

- Wave glider에 해수채집기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를 채수하고, 표층해수의 용
존무기탄소와 alkalinity를 측정하여 이산화

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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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탄소 분압을 산출

- Wave glider에 해수채집기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를 채수하고, 표층해수의 영
양염 농도를 분석

4차 
년도

○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화 및 
표층영양염 공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

 - Wave glider에 pCO2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여 태풍기간 동안 해양-대기 이산화
탄소 플럭스 계산하고, 이 값으로부터 태풍
기간 동안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계산

- Wave glider에 질산염 sensor를 장착하여 태
풍 통과시 표층 질산염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 태풍 전, 태풍기간, 태풍 후에 관측한 해양-대
기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비교하여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화 및 
표층영양염 공급을 정량적으로 평가

5차
년도

○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화 및 
표층영양염 공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전지구적 스케일로 확대

- 북서태평양에서 태풍 전, 태풍기간, 태풍 후에 
관측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비
교하여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화 및 표층영양염 공급을 정량적
으로 평가

- 전세계 대양에서 태풍 전, 태풍기간, 태풍 후
에 관측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비교하여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
소 플럭스 변화 및 표층영양염 공급을 정량
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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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전략

○ 연구선 관측과 Wave glider를 이용한 관측을 함께 수행.

○ 연구선 관측은 태풍 전과 후의 상황을 관측하고 wave glider는 태풍 기간동안의 상황을 
관측함.

○ Wave glider에 pCO2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을 연
속적으로 측정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임.

○ Wave glider에 질산염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 질산염 농도를 연속적으
로 측정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임.

1.5. 기대성과

○ 태풍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가능.

○ 태풍이 해양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가능.

○ 해양-대기-기후 모델에 입력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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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세부과제Ⅲ]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 역할 진단: 2. 생태 분야

1 태풍이 부유 생태계 및 탄소순환에 미치는 영향 연구 

1.1. 연구의 필요성

○ 지난 수십 년 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열대해역 수온의 증가로 인해 북서태평양에서의 
태풍 강도 및 공간적 영향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Webster et al., 2005) 북서태평
양에서 우세했던 태풍경로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아시아 아열대 해역에서의 태풍 활
동이 증가되고 있다(Wu et al., 2005).

○ 북서태평양의 쿠로시오해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기후 및 해양환경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열도의 섬효과(Island effects)와 비섬효
과(Non-island effects)에 의해 활동적인 물리적인 현상(소용돌이)을 일으킨다. 이러한 
활동적인 물리현상은 태풍의 강도와 영향력을 변화 시킬 뿐 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림 8-1-1).

[그림 8-1-1] 쿠로시오 해류 주축 흐름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 구조 변화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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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은 연직 혼합과 용승을 일으켜 심층수의 풍부한 영양염을 유광층으로 공급하기에 
식물플랑크톤 번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그림 8-1-2; Shiah et al., 2000; Chen et 
al., 2003; Lin et al., 2003; Babin et al., 2004; Walker et al., 2005; Li et al., 
2007; Zheng & Tang, 2007; Eliot & Pattiaratichi, 2010; Rao et al., 2010). 

[그림 8-1-2] 태풍 전/후의 식물플랑크톤의 증식모식도

[그림 8-1-3] 태풍 전/후 식물플랑크톤 영양세포와 휴면세포 수직분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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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역(해저면 침강 휴면포자의 재부유에 의한 번성)과는 달리 외해에서는 식물플랑크
톤의 휴면세포가 비교적 가벼운 형태로 만들어져 해저면이 아닌 일정수층에 침적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Fryxell, 1983). 하지만 아직까지 태풍에 의한 식물플랑크톤의 번성 
기작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그림 8-1-3). 

○ 태풍에 의한 빈영양 해역에서의 식물플랑크톤 번성은 부유생태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유 생태계의 하위영양단계를 구성하는 소형/중형동물플랑크톤의 생체량 증
가와 군집구성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기회종의 증가(예: cyclopoids/calanoids ratio)
와 먹이조건으로 수직이동이 제한되었던 종의 표층유입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로 
저층으로 침강하는 유기탄소 플럭스 및 조성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해양 부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가운데 어류는 최상위 포식자이다. 하지만, 난자치어
는 무척추동물들의 난과 유생과 함께 동물플랑크톤의 주요 먹이원이 된다. 요각류나 모
악동물과 같은 동물플랑크톤은 발달단계에 따라 식성이 초식, 잡식, 육식으로 변하기 때
문이다. 북대서양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식물플랑크톤이 풍부해도 동물플랑크톤의 생물
량이 적은 경우가 있다.(Debbi, 2002). Eddy로 인한 난자치어의 군집구조 변화
(Holliday et al., 2011)는 해수의 물리적인 현상이 자치어 군집구조에 변화를 줄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태풍과 같은 물리적인 이벤트가 수층을 혼합시킴으로써 부유생태
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의 군집구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 태풍에의 한 저층수의 용승이 표층에 영양염 공급을 도와 해양의 표층에서 일차생산력
이 증가한다. 일차생산력의 증가는 어류 자원량 증가로 연결된다(Palter, 2015; 
Rumyantseva et al., 2015; Ye et al., 2013; Tsuchiya et al., 2013; Yu et al., 
2013; 그림 8-1-4). 주로 플랑크톤을 섭식하는 어종의 경우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태풍 전후 어류의 종조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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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 태풍 전(좌)과 후(우)의 엽록소(Chl-a)와 어류 종 수 변화 
(Yu et al., 2013)

○ eDNA monitoring은 생물이 체외로 내놓은 DNA(손상된 조직, 부산물, gametes 등)를 
분석함으로써 표본을 직접 채집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Darling and Mahon, 
2011). 이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채집과 종동정)보다 여러 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Minamoto et al., 2012; Thomsen et al., 2012). 동물플랑크톤에 비해 크기가 큰 어
류의 경우 채집이 어렵지만 eDNA를 이용하면 직접 채집하지 않고 어류의 종조성을 모
니터링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태풍 강도 및 빈도의 변화로 인해 해양 생산력, 플랑크톤 군집구조, 더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 탄소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en et al. 2009; Yu et al. 
2013). 하지만 아직 태풍의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한 정성, 정량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
하다.

○ 특히 태풍은 시공간적 특수성(episodic event)과 위험성 때문에 태풍 통과 지역의 광역
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최근 활발히 개발, 
활용되고 있는 수중글라이더와 무인자동시료 채집기 등을 이용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의 
적용과 함께 광범위한 해양생물 분류군에 대한 고해상도 통찰이 가능한 유전자분석 기
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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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연구 동향

○ 원격탐사를 활용한 연구는 태풍의 통과 전/후 자료를 비교하여 식물플랑크톤 생체량과 
일차생산력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태풍이 통과하는 해역인 동중국해(Son 
et al., 2006; Chang et al., 2008), 남중국해(Lin et al., 2003; Zheng & Tang, 2007; 
Zhao et al., 2008), 남서대서양(Babin et al., 2004; Davis & Yan, 2004; Platt et al., 
2005)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 태풍에 의한 영향으로 엽록소 농도의 변화는 약 2 ~3 주 동안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Babin et al., 2004; Davis & Yan, 2004; Zheng & Tang, 2007; Huang et al., 
2011). 특히 Lin et al. (2003)의 연구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엽록소 농도는 태풍에 의해 
30배까지 증가되며 연간 일차생산은 약 20 ~ 30%까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 그러나 해색위성 원격탐사는 오직 구름양이 적은 날에만 가능하며 표층에서의 수온 및 
엽록소 농도만을 관측하기 때문에 전 수층에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최근에 현장관측과 원격탐사를 연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iu et al., 2013; Li et 
al., 2013; Ye et al., 2013). 

○ 최근 연구에서는 장기 자료를 이용하여 태풍 발생과 일차생산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태
풍에 의해 유도된 일차생산의 연간변동을 추정하였고(Siswanto et al., 2007; Chen et 
al., 2015), 해색위성 데이터와 함께 적합한 생태모형을 이용하여 태풍에 의해 생지화학
적 반응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Fujii et al., 2007; 
Wu et al., 2007; Fujii & Yamanaka, 2008).

○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연구자에 의하여 태풍전후에 대한 해양환경 조사가 많이 
수행됨. 태풍은 강한 바람으로 해양의 수층변화에 의한 영양염공급과 많은 강우에 의한 
육상기원 다양한 오염물질의 해양으로 공급시켜,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을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Zheng and Tang 2007; 그림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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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5] 태풍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수층혼합& 육상기원 
영양염류 공급) 

○ Chen et al.(2009)에 의하면,  대만 주변의 쿠로시오유역에서 태풍전후의 식물플랑크톤
의 군집조성, 일차생산력의 변화를 추적함. 태풍 통과전에는Trichodesmium spp.가 우
점하였으나, 태풍통과 후 수층혼합에 의한 영양염류의 공급으로 규조류로 천이되는 양
상을 규명하였고, 아울러 생성된 유기물은 표층부의 먹이망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저층
으로 침강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제시하였다(그림 8-1-6).

[그림 8-1-6] 태풍 후 생성된 유기쇄설물의 상층부 사용율과 
침강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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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해남도와 대만 중간 해역에서 태풍 “누리” 통과 후 표층 하 엽록소 최대층의 
대발생이 관측되었다(Ye et al., 2013; 그림 8-1-7 참조). 

[그림 8-1-7] 남중국해에서 태풍 통과 후 수층의 광학적 및 생물학적 반응.

○ 남중국해에서 두 개의 태풍(GONI, Koppu)이 통과한 이후 증가된 강수량에 의한 담수배
출이 연안역에서 증가하였고, 외양역에서는 용승에 의한 영양염 증가와 엽록소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어류 개체수가 증가함이 보고됨 (Yu et al., 2013). 외양에서는 
소형어류의 수가 증가하였고, 연안역(하구역)에서는 소형 및 중형어류가 증가하였다(Yu 
et al., 2013). 

○ 황해에서 2011년에 태풍 “무이파"가 통과 직후 표층 수온은 감소하였고, 염분은 증가, 
엽록소-a 농도는 증가하였다 (그림 8-1-8, 8-1-9). 그리고 동물플랑크톤(요각류 
Calanus sinicus)의 수직이동양상이 변화되었다(KORD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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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8] 하계 황해에서 태풍 유무에 따른 표층환경 특성 비교.

[그림 8-1-9] 태풍 유무에 따른 황해 하계 수층의 식물플랑크톤 
및 엽록소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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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평양 오스트리아 남서쪽에서 eddy내의 자치어 군집구조(assemblage)는 oceanic 
meso-pelagic한 것이 주를 이루고, neritic taxa가 소량 출현하였다. 연안 쪽보다 큰 
사이즈의 neritic taxa가 출현하여 eddy가 shelf break에서 발생했고, 이 물리적인 현
상을 따라 자치어가 이동했음을 설명하였다. 자치어의 이동에 해류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혔다 (Holliday et al., 2011; 그림 8-1-10, 8-1-11).

[그림 8-1-10] eddy 형성 지역(좌)과 해역에 따른 자치어 출현량과 분류군수(우).

[그림 8-1-11] Shelf와 eddy에서 neritic taxa의 크기별 상대 출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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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격하게 발달한 차세대 유전자 분석기술(NGS)을 다양한 해양생물군의 종분석에 
적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분자마커를 이용하여 종분석을 실시한 해양생물은 식물
플랑크톤과 중형동물플랑크톤은 물론 형태적으로 종분석이 어려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 마이크로 동물플랑크톤, 어란, 무척추동물의 난과 유생 등 매우 다양하다. 뿐
만 아니라 해수와 퇴적도에 있는 어류나 기타 해양동물의 흔적인 eDNA도 NGS 기술 검
출이 가능하다(Tara Ocean Project; Pesant at al., 2015; Bo가 et al., 2015; de 
Vargas et al., 2015; Sunagawa et al., 2015; Brum et al., 2015; Lima-Mendez et 
al., 2015; KIOST, 2012; KIOST 미발표자료). 이와 같이 분자마커를 활용한 해양생물
종 분석의 정밀도와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수괴 물리적 구조 특성(mesoscale eddy)에 따른 부유 생태계에 대한 태풍 영향 평가.

1.3.2. 연구 내용

○ 연구해역에서 태풍 전/후의 일차생산,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및 군집구조의 변화 관측.

- 현장조사를 통한 광합성 매개변수, 엽록소 수직분포, 식물플랑크톤 군집조성, 광학적 
자료 수집을 통해 해색위성 자료와 비교.

- 광역 현장 관측자료와 해색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태풍 영향권과 비영향권 해역의 태풍 
통과 전/후 일차생산과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 변화의 시공간적 규모 평가를 위해 구름
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극초단파 위성으로 표층수온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수층
혼합과 영양염의 유입량을 계산하고 일차생산의 증가(신생산량)을 추정. 

○ 태풍에 의한 일차생산과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의 시공간적 변화를 재현하기 위한 모델 
검증 자료 축적.

- 현장관측을 통한 전 수층에서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조성, 엽록소 농도, 광합성 매개변수 
등의 수직 분포 측정.

- 대만 남동쪽 해역에서 태풍에 의한 일차생산과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의 변화에 대한 
생태 모형 검증 자료 제시. 

- 관측 자료로부터 도출된 여러 파라미터를 생태모형에 적용하여 태풍 영향권 해역에서 
다른 해양의 물리적 조건하에서 태풍 빈도 및 강도 변동에 따른 일차생산과 식물플랑크
톤 군집조성의 변화를 구현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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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해역에서 태풍 통과 전/후 식물플랑크톤의 종 천이양상 및 번성기작 규명.

- 현장에서 태풍 통과 전 표층부의 저영양염수와 중층 및 저층의 고영양염수를 단계적으
로 희석하여 자연상태 식물플랑크톤군집 성장률 산출.

- 생물검증실험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종천이 양상규명. 

- 13C를 이용한 일차 생산력 산출.

- 태풍 통과 후 혼합된 표층수를 이용한 생물검증실험 수행. 

- 태풍 전/후 수층별 식물플랑크톤 휴면포자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식물플랑크톤 휴면
세포 수직 분포 및 축적수층 탐색.  

- 태풍 통과 후 우점종 휴면포자 발아능과 발아세포 성장률 측정 및 영양세포로의 성장으
로 인한 엽록소 증가율 산정.

○ 태풍 통과 해역의 중규모 소용돌이(mesoscale eddy)의 물리 구조적 특성에 따른 동
물플랑크톤과 난자치어 구조와 분포 특성 파악 및 태풍 통과 전/후 비교.

- 태풍 통과 전/후에 태풍 관통 해역의 소용돌이 구조에서 동서남북 라인으로 네트와 무
인자동채집기를 활용 수층별 동물플랑크톤 채집/분석.  

- 어류 eDNA, 난자치어, 동물플랑크톤 자료(CPR, 현미경)와 식물플랑크톤, 물리화학적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분석.

- 태풍 통과 이전 소용돌이 구조 관련 어류, 난자치어, 동물플랑크톤 분포특성과 태풍 통
과 이후 분포특성간의 비교.

○ 태풍에 따른 부유 하위생태계 구조 및 에너지 흐름 변화 진단 연구.

- 태풍 전/후에 연구해역에서 크기별 부유입자(식물/동물플랑크톤, 난자치어 포함)를 채
집하여 이들의 지방 먹이추적자와 탄소, 질소동위원소비를 분석하여 하위 생태계의 피-
포식 관계 파악.

- 현장 조건하에서의 주요 동물플랑크톤 개체군의 섭식실험을 통한 태풍 전/후의 성장률
과 섭식률 정량화.

○ 태풍이 탄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태풍 전/후에 연구해역에서 수층 별 고해상도의 해양 유기물 침강 플럭스를 관측. 

- 태풍 전/후에 대기-해양 간 이산화탄소 교환량과 해양 내 유기물 침강 플럭스를 비교하
여 태풍에 의한 물리적 충격이 탄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 물리-생지화학 결합 하위생태계 모형을 통한 태풍이 부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태풍 전∙후에 연구해역에서 변동하는 영양염-식물플랑크톤-동물플랑크톤-쇄설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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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현장조사 및 관측자
료 수집 및 분석

• 태풍 통과해역에서 생
물검증실험을 통한 식
물플랑크톤 성장률 정
량적 산출

• 식물플랑크톤 휴면
세포 축적수층 탐색

• 태풍 통과 해역의 난자
치어와 동물플랑크톤 
수평분포특성 파악

• 부유 하위생태계 구
조 및 에너지 흐름 
변화

• 해양 내 탄소 플럭
스 변화 관측 

• 해양 물리-생지화학 
결합 하위생태계 모형 
수립

- 연구해역의 기존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 북서태평양의 위성 자료 수집 및 분석 
- 태풍 발생 전/후 현장조사 및 시료채집
- 현장관측을 통한 전 수층에서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조성, 엽록소 농도, 광합성 매개변수 등의 
수직 분포 측정 

- 현장에서 태풍 통과 전 표층부의 저영양염수와 
중층 및 저층의 고영양염수를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자연상태 식물플랑크톤군집 성장률 
산출  

- 식물플랑크톤 휴면포자 수심별 개체수 및 종 
구성 변화 파악 

- 최대 개체수 분포층 파악 및 휴면포자 우점종 
선별

- 태풍 통과 전/후에 태풍영향해역의 소용돌이 
구조에서 네트와 무인자동채집기를 활용 수층별 
난자치어와 동물플랑크톤 채집 및 정량, 
정성분석 및 eDNA 분석 

- 태풍 통과 전/후에 지방산 먹이 추적자 및 
동위원소비 분석을 위한 크기별 입자유기물과 
동물 플랑크톤 시료 채집

- 태풍영향 전/후에 수층 별 고해상도의 해양 
유기물 침강 플럭스 관측

- 대만 남동쪽 해역에 맞는 하위생태계 모형 구축
- 하위생태계 모의실험용 태풍 대기강제력 및 해양경계

조건 산출 

2차
년도

• 하위생태계 모형 검증 
자료 수집 및 분석

• 태풍 통과해역에서 현
장과 생물검증 실험을 
통한 종천이 양상규명

• 태풍 전/후 식물플
랑크톤 휴면세포의 

- 모형 검증용 위성, 현장관측 자료 및 문헌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관측과 위성데이터를 이용하여 생태모형 
검증 및 이와 관련된 자료 제공 

- 자연 식물플랑크톤 군집조성 분석 및 종천이 
양상규명

-생물검증실험을 통한 식물플랑크톤 군집조성 
분석 및 현장자료와 비교

-휴면포자 수심별 정량/정성 특성 비교
-태풍 통과 후 우점종 휴면포자 발아능과 

연결고리 변화 특성 규명.

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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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수직분포 변화 탐색

• 난자치어와 동물플랑
크톤 분포특성 영향요
인과 핵심종 탐색

• 부유하위생태계 구
조 및 에너지 흐름 
변화 진단

• 탄소 순환 변화 관측

발아세포 성장률 측정 및 영양세포로의 
성장으로 인한 엽록소 증가율 산정

- 태풍 전/후 난자치어와 동물플랑크톤 수평 및 
수직 분포 결정요인(생물 및 환경) 규명

- eDNA 기반의 어류 종조성 수직 분포 변화 분석
- 태풍 전/후의 분포결정 핵심종과 영향요인 규명
- 태풍 통과 전/후에 지방산 먹이 추적자 및 

동위원소비 분석을 위한 크기별 입자유기물과 
동물 플랑크톤 시료 채집 

- Live tow를 통해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의 주요종
을 선별하여 선상에서 현장섭식실험 수행

- 태풍영향 전/후에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교환량과 수층 별 해양 유기물 침강 플럭스 
비교를 통해 연구해역의 탄소 순환 변화 파악

3차
년도

• 해양조건에 따른 태풍 
강도변화로 인한 일차
생산과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 변화의 이해

• 태풍 전/후 1차 생산
력 산출 및 차이 요인 
진단

• 태풍 통과 후 휴면포
자의 영양세포로 재
가입 탐색

• 분포결정 핵심종의 생
리학적 규명

• 부유하위생태계 구
조/에너지 흐름 변
화 진단

• 탄소 순환 조절인자 
규명

• 과거 태풍에 대한 하
위생태계 민감도 실험

- 기존 관측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해양조건에 
따른 태풍경로 및 강도변화의 이해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한 모사할 강도 설정

- 태풍 강도 변동에 대한 모형 결과를 제시하여 
대만 남동쪽 해역에서의 일차생산과 식물플랑크
톤 군집구조의 변화 메커니즘 이해

- 13C를 이용한 1차 생산력 산출
- 태풍통과 전/후 표층수 1차 생산력과 태풍 전 표

층수와 저층수 혼합배양에 의한 1차 생산력의 비교
- 수식 상승 분포한 휴면포자의 발아율 측정
- 태풍 후 환경조건과 휴면포자의 발아조건의 적

합성 파악  
- 태풍 전/후 동물플랑크톤 수직이동성 및 결정요

인 파악 
- 태풍 전/후 어류의 종조성 정량 분석(난자치어-

성어)
- 섭식률 실험을 통한 능동적 개체수 증가 vs. 수

동적 개체수 증가 판별 (군집 섭식률 & 핵심종 
섭식률) 및 식성 규명 (초식성 vs. 육식성)

- 태풍 통과 전/후에 지방산 먹이 추적자 및 
동위원소비 분석을 위한 크기별 입자유기물과 
동물 플랑크톤 시료 채집 

- Live tow를 통해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의 주요종
을 선별하여 선상에서 현장섭식실험 수행

- 태풍의 규모 및 세기 별 탄소 순환의 변동성 
측정 및 조절인자를 규명

- 과거 발생 태풍강제력을 하위생태계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태풍에 의한 생태계 변화 모의 
및 파라미터에 따른 민감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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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4차
년도

• 생태계에 미치는 태
풍영향력 평가

• 태풍이 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 모델 적용

• 태풍강도와 이동속도
에 따른 식물/동물
플랑크톤/난자치어 
번성 기작과 군집구
조 변동 경향성 평가

• 부유하위생태계 구조
/에너지 흐름 변화 
진단

• 광역적인 규모(local
→regional)의 탄소 
순환 변화 측정

- 생태계모델을 적용하여, 태풍의 강도에 따른 생
태계 변화추이 예측모델 제시

- 태풍 강도 및 이동속도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성
장 및 종천이 양상 정도 비교 

- 태풍 강도와 이동속도에 따른 휴면포자 발아율
변동 및 엽록소 농도 증가 기여율 비교 

- 태풍-해양조건 특성에 따른 동물플랑크톤/난자치
어 분포 및 군집구조 경향성 분석 

- 태풍 전/후의 차이 민감 지시종 판별 및 기여환
경요인 결정

- 태풍 강도 및 이동 속도에 따른 생태계 반응 및 
영향도 결정 (먹이망 구조 변동 → 상위포식자
로 에너지 전달효과 변동성 파악)

- 태풍의 주요이동경로(남중국해-우리나라 
주변해)에서 해역 별 탄소순환 변화 분석

5차
년도

• 일차생산성과 식물플
랑크톤 군집구조의 
중장기 변화추이 예
측

• 태풍의 순기능에 의
한 휴면포자의 생태
학적 역할 재조명

• 태풍영향 미래예측
을 위한 interface
구축

• 해역 별 탄소 순환
과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변동성 측정

• 태풍이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생태계/탄
소순환에 미치는 영
향 평가를 위한 모
형 개발 및 성능평
가

- 태풍 시나리오별 환경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군집 구조 및 생산성 중장기 변화 예측 및 
종합적 평가자료 생산

- 위성관측 (극초단파, 해색 등)자료에서 일차생산
력 증가 및 식물플랑크톤 기능성 그룹의 변동을 
추산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태풍 전/후 휴면포자의 이동, 발아, 증식, 생성
의 순환고리 특성 비교

- 휴면포자의 순환고리 활성에 미치는 태풍의 순
기능 분석

- 태풍기인 환경요인 중 생태계 영향변수 선택 
- 태풍 통과 후 동물플랑크톤 개체수 변동 기작 규

명[물리적 강제(수렴 혹은 축적) 및 기능적 관계
(섭식, 포식-피포식 관계) 구분]

- 다중규모 특성의 태풍과 동물플랑크톤 반응 지속
성 파악

- 태풍 영향 예측 강화를 위한 최적 매개변수 선택 
및 자료동화 제공 

- 태풍 강도 및 이동속도에 따른 1차 생산 생태모델 
적용

- 태풍을 포함한 외압(강수, 용승, 수온상승, 산성화 
등)의 해양생태계 종합적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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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 해역 별 탄소 순환의 변화가 해양 내 

생지화학적 물질순환 및 화학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 평가/대기-해양 간 물질순환 이해

- 관측 자료에 근거한 생지화학 모델의 성능평가 
및 개선

- 태풍전후 생물종수 및 생물량 예측 모형
- 태풍 강화 해역에서 동중국해 및 우리나라 근해로 

확장한 해양 생태계 모형을 개발하고, 태풍 경로
상의 해양 생태계 변화 고찰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단계

• 한반도 관통 태풍
의 특성(규모 이
동속도, 시기, 빈
도)에 따른 한반
도 주변해역의 생
물∙물리∙화학적 
변동 및 영향 정
량화

• 태풍 빈도와 강도 
변화에 따른 부유
-저서 생태계 구
조 및 기능 및 자
원 생산력 변동 
평가 

• 태풍-해양-생태계 
결합 모형 개발 및 
적용

• 근해역(한반도 주변
해)과 외해역(대만 
남동해역)에서의 해
양생태계에 대한 태
풍 영향(탄소순환, 
생태계 구조 등) 정
량적 비교 

- 한반도 주변해의 태풍관련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으로 연구해역 선정

- 태풍 발생 전/후 현장관측을 지속·정기적으로 
실시 및 자료확보

- 태풍 규모 및 이동경로, 속도, 시기(계절)에 따
른 한반도 주변해의 생물∙물리∙화학적 특성 
변동와 영향 비교

- 한반도 주변해 통과 태풍의 질과 양(횟수, 강도 
등)이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의 장기적 변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 규명

- 태풍과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계 모델(부유-저
서 생태계 결합 모델) 수립을 위한 적정변수 선
택과 개발 그리고 비교개선

- 태풍 영향에 의한 생태계 변동과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이해

- 많은 강우와 물리적인 수층 교란을 동반한 태
풍이 우리나라 주변 해의 탄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태풍-해양-파랑-생태계 결합 모형 개발 및 태풍에 
의한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동성 규명

- 1단계(외해역) 연구결과와 종합 비교/평가

○ 2단계 중장기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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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전략

○ 기존 문헌과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연구해역에서 태풍통과 빈번도 작성. 

○ 연구해역(태풍통과 빈번해역)에서 태풍 통과 전/후 현장조사를 통해 광합성 매개변수, 
엽록소 수직분포, 광학적 자료와 원격탐사 자료인 표층의 엽록소 농도, 일조량, 흡광계
수, 표층수온 등의 자료 수집.

○ 현장생물검증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배양 수조제작 구매.

○ 생물검증 실험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성장률 및 종 천이 규명.

○ 태풍의 생태계 영향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생태계 모델링의 수립을 위한 변수선택과 개선. 

○ 태풍의 영향에 따른 1차 생산력 및 부유하위생태계 먹이망 구조와 에너지 흐름의 생태
계 모델 제시.

○ 식물플랑크톤 휴면포자 정량/정성 분석을 위한 기존 영양세포 작용 방법론 응용.

○ 식물플랑크톤 영양세포 분야와 엽록소 자료 등 연계하여 자료 연계 해석. 

○ 태풍과 해양 물리적 구조특성을 고려한 동물플랑크톤 채집과 영향요인 결정자 사전 고려.

○ 연구해역의 소용돌이 물리구조 특성에 따른 동물플랑크톤 태풍 반응 시나리오 점검 및 
사전구성. 

○ 난자치어와 동물플랑크톤의 현장네트채집과 무인자동채집기 채집와 무인수중글라이드
에 부착된 CPR과 네트 분석결과 사이의 비교 분석 후 각 방법 간의 장단점 비교 및 태
풍영향 연구 방법론 제시.

○ 태풍에 의한 부유하위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동 추적을 위한 전통적 기법(수조 섭식실
험)과 생화학적 기법(지방산, 스테롤, 탄소∙질소동위원소비)의 적용.

○ 태풍영향 전과 후에 수층 별 고해상도의 해양 유기물 침강 플럭스와 대기-해양 간 이산
화탄소 교환량을 관측하여 태풍의 물리적 충격이 탄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평가.

○ Bio-Argo 자료 및 현장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물리-생지화학 결합 하위생태계 모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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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대성과

○ 태풍 발생 변동에 따른 일차생산 변화 재현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과학적 검증 자료 제시.

○ 관측, 해색위성, 모형결과자료를 통하여 태풍 빈번도 변동에 따른 일차생산과 식물 플랑
크톤 군집구조 변화의 메커니즘 이해.

○ 태풍강도에 따른 영양염 공급의 차이 및 1차 생산력의 반응 기작 이해.

○ 태풍에 의한 식물플랑크톤의 증식 기작 이해 및 자료 축적.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빈도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일차생산력 중장기 변동성 예
측 및 수산자원의 변동성 이해 증진에 활용.

○ 세계 최초로 태풍에 의한 휴면포자 seedling 연구결과 도출. 

○ 태풍과 같은 기상변동에 따른 해양의 물리적 용승, 화학적 조건과 생물학적 반응을 연계
한 외해 연구모델 정립. 

○ 태풍과 해양 물리적 구조(소용돌이) 특성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난자치어와 동물플랑
크톤의 정성/정량적 분포 및 군집구조 변동 연구는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선
도적인 다학제 연구임. 

○ 기후변화에 민감한 한반도 주변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수온상승, 산성화)와 
태풍과 같은 비예측적인 환경충격에 취약하기에, 본 연구결과는 향후 한반도 주변해에
서의 이런 스트레스요인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방향 설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해양생태계에서의 태풍의 역할을 정량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본 연구결과는 전 
지구적 탄소순환과 해양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접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향후 IPCC 
보고서 등 에도 적극 인용될 수 있는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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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세부과제Ⅳ] 장비 개발/개선 분야

1 해양관측 로봇 탑재용 장비 개발

1.1. Argo 연구의 필요성

태풍은 그 동력원을 해양에서 얻는다. 따라서 해양이 태풍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
다고 하겠다. 동시에 태풍이 해수 표면을 지나면서 해양 표층을 교란시킴으로 인해 해양 
내의 많은 특성들이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태풍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모델에 의한 연
구 이거나 태풍이 통과한 후 수일이 지난 상태에서 선박을 이용한 관측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선박을 이용한 관측의 경우에는 태풍의 특성 상 태풍 통과 시에 그 관측이 불가능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태풍의 진로 상에 해양관측 장비를 계류하여 관측
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예상된 태풍의 경로가 빗나가거나 혹은 예상 경로
는 적중했다 하더라도 태풍 통과 시의 강력한 바람과 파고에 의해 계류된 장비가 파손되
어 적절한 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실시간 관제 가능하고 악천후
에서도 관측이 가능한 자율 무인 관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운용 가능한 무인 자율 관측 장비는 크게 위성추적뜰게,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수중글라이더, Wave Glider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해양관측 로봇으로 일컬을 수 있는, 즉 원하는 항적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
는 장비는 AUV, 수중글라이더, Wave Glider이다. 그러나 AUV와 수중글라이더는 미리 
정해 놓은 항적을 따라 이동하여 실시간으로 관제가 불가능하다. 미국 Liquid Robotics
사에서 개발한 차세대 해양관측 로봇인 Wave Glider는 표층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 추진
력을 얻기 때문에(그림 8-1-1) 무동력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장기간(1년 14,000km) 
해양을 탐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풍 중앙부와 같이 파고가 매우 높은 극한 환경에서
도 대기 및 해양 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 Wave Glider는 인공위성을 통한 양방향 통신
으로 실시간 관제를 통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여 태풍 진로 상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는 반면에 관측 범위가 표층에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Wave 
Glider에 장착하여 관측할 수 있는 장비는 카메라, AWS, acoustic modem, ADCP, 
CTD, Video camera, hydrophone, wave sensor, Fluorometer, DO sensor 등이며 
pCO2 sensor등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해수 또는 플랑크톤 등 시료의 채취는 아직까
지 개발되지 않았다. 태풍관측에 적합한 해양관측 로봇인 Wave Glider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면 매우 강력한 관측의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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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1] Wave Glider의 추진 원리

1.2 국내외 연구 동향
국내의 경우 무인 자율 해양 관측 로봇을 이용한 해양의 관측은 전무하며, 특히 관측을 

통한 태풍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2003년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실시간 해양관
측 부이 인근으로 태풍 매미가 통과함에 따라 관측된 풍향, 풍속, 기압, 파고, 수온, 해류 
등의 해양 자료가 보고된 바 있다 (남 등, 2004; 그림 8-1-2).

국외에서는 하와이에서부터 호주 시드니까지 Wave Glider를 이용한 태평양 횡단 관측
을 수행하던 중 남태평양에서 인근을 통과하는 태풍 Freda를 향하여 방향을 돌려 태풍을 
관통하는 관측을 수행하였다 (Lenain and Melville, 2014; 그림 8-1-3). 이 관측은 본래 
태풍 관측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덕분에 경로
를 일부 수정하여 태풍을 통과하면서 관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Wave Glider가 30 
m/sec 이상의 강풍과 10 m 이상의 파고를 동반한 태풍의 중심부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관측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상관측, 표층의 수온 및 염
분 관측에 국한되어 보다 종합적인 관측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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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2] 2003년 실시간 해양관측 부이로 관측된 태풍 매미 

통과 전·후의 관측 자료 (남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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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3] 2012년 12월 Wave Glider를 이용한 태풍 Freda 통과 경로

(좌) 및 관측 결과(우)

1.3. 연구 목표 및 내용

1.3.1. 연구 목표

○ 차세대 해양관측 로봇인 Wave Glider 장착용 장비 개발

1.3.2. 연구 내용

○ Wave Glider 장착용 윈치 개발

- 저전력 소모, 소형 윈치 개발

- Wave Glider의 항법 시스템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Firmware 개발

○ Wave Glider 장착용 펌프 개발

- Wave Glider 작동 기작과 추진 fin의 동작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힘의 분포와 용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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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원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

- Wave Glider 작동 기작의 정량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Wave Glider 추진 fin의 운동 시
에 작동하는 용수철의 힘을 이용한 펌프 설계

- 적절한 압력을 발생 시킬 수 있도록 제원을 결정

- 펌프의 형태는 피스톤 운동 방식을 채택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스톤의 운동 방향
에 따른 역류 방지 시스템 설계 및 적용

- Wave Glider의 속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펌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펌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 조파 수조내 및 실해역에서 시운전

[그림 9-1-4] 웨이브글라이더 추진 fin의 운동 모습

○ Wave Glider 장착용 해수 채수기 개발

- 해수시료 채취용 분배기 개발

  채취된 해수 시료를 용도에 맞게 적절한 양을 배분할 수 있는 장치 설계

  시료병의 종류 및 상태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개발

- 채수시료 보존 장치 개발

  시료의 목적에 따른 시료 보존 장치 개발: 동결, 보존제 삽입 등

  시료병의 용량 및 채취 목적에 따라 전력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적용

- 채수시료 무게 보상 장치 개발

  Wave Glider의 한정된 payload로 인해 시료채취 후 무게를 보상하는 방안 강구

  압축 공기 등을 이용하여 추가된 무게를 보상할 수 있는 부력 생성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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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 채수기 개발

Wave Glider 장착 무동력 펌프와 분배기, 시료보존 장치, 무게보상장치를 결합한 해수채
수기 개발

해수채수기의 전력 소모는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림 9-1-5] 웨이브글라이더 장착 해수 채수기 모식도

○ Wave Glider 장착용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중인 CPR (Continuous Plankton Recorder)의 연속 채집망을 
응용하여 Wave Glider에 장착 가능한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설계 

- Wave Glider의 운항 속도 및 무동력 펌프의 작동과 연동되어 자율 운용이 가능한 소프
트웨어 설계

- 무동력 펌프 및 연속 채집망을 결합하여 작동 및 성능 확인 

-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Wave Glider 내에 펌프 및 채집기의 장착 위치 및 방법 연구

- 펌프 및 채집망 운용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 Integration된 시제품을 조파 수조 및 실해역에서 시험 운영을 실시하며, 조석, 해류, 
파고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되는 
문제점 보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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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6] 펌프와 채집망이 integration된 동물플랑크톤 채집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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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단계별 목표 및 내용 

○ 1단계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
단계

1차
년도

○ Wave Glider 
장착용 윈치 개발

- Wave Glider 구입
- 저전력 소모, 소형 윈치 개발
- Wave Glider의 항법 시스템 연동 Firmware 개발
- 조파 수조 및 실해역 시운전

○ Wave Glider 
장착용 펌프 개발

- Wave Glider 작동 기작 및 추진 fin의 동작 분석
- 펌프 설계
- 펌프 제원 결정

2차
년도

○ Wave Glider 
장착용 윈치 개발

- 문제점 보완 및 상용화 추진
- 실해역 투입으로 자료 획득

○ Wave Glider 
장착용 펌프 개발

- 역류 방지 시스템 설계 및 적용
- 펌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 조파 수조 및 실해역 시운전

○ Wave Glider 
장착용 해수 채수기 
개발

- 해수시료 채취용 분배기 개발
- 채수시료 보존 장치 개발
- 채수시료 무게 보상 장치 개발

3차
년도

○ Wave Glider 
장착용 펌프 개발

- 문제점 보완 및 상용화 추진

○ Wave Glider 
장착용 해수 채수기 
개발

- 해수 채수기 설계 및 개발
- 조파 수조 및 실해역 시운전

4차
년도

○ Wave Glider 
장착용 해수 채수기 
개발

- 문제점 보완 및 상용화 추진
- 실해역 투입으로 자료 획득

○ Wave Glider 
장착용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설계 
- 자율 운용 소프트웨어 설계
- 펌프 및 연속 채집망 결합하여 작동 및 성능 확인

5차
년도

○ Wave Glider 
장착용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 펌프 및 채집기의 장착 위치 및 방법 연구
-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 조파 수조 및 실해역 시운전
- 문제점 보완 및 상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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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전략

○ 장착 장비 개발 전용 Wave Glider 구입

○ 개발된 제품을 조파 수조 및 실해역에서 시험 운영을 실시하며, 조석, 해류, 파고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현장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되는 문
제점 보완, 개선

○ 개발된 제품의 기술 이전을 위한 특허 출원 및 등록

1.5. 기대성과

○ 태풍 중심부의 직접 관측 및 시료 채취를 실현함으로써 지금까지 연구되지 못했던 새로
운 획기적인 자료 획득

○ Wave Glider 장착용 장비의 상용화에 따른 신 해양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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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생산성)에 대한 태풍의 역할 진단

연구목표

북서태평양에서 태풍 전후,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및 침강입자(탄소) 플
럭스 정량화와 부유생태계 변화 분석을 통해, 태풍에 의한 해양생태계 반
응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입자탄소량 조절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 태풍, 해양생태계의 역학관계 진단

Ⅹ 연차별 추진 계획

1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 세부과제  I:

과제명 북서태평양 태풍 예측기술 개선 연구

연구목표

북서태평양 난수성 와류해역에 나타나는 태풍 최대 강도 발생해역에 대한 
집중 조사/예측연구를 통한 태풍예측기술 개선
-2015년 기준 진로 20% 개선
-북서태평양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 강도 예측 정확도 세계 수준 근접

연구내용
1. 북서태평양 태풍강화 해역 열구조 조건 및 물리요소 연구
2. 태풍에 의한 해양 혼합변화/Mesoscale eddy의 변동 기작 연구
3. 태풍-해양 결합모형을 이용한 태풍예측 정확도 개선 

○ 세부과제 II:

과제명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연구목표

열대 온난역 확장, 엘니뇨 변동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적 변동성을 이해하
며, 열대 온난역의 SST 상승 등 해양 변동성자료와 대기 열수지 관측을 
통해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을 연구함. 아울러 북서태평양 아열대 중규
모 와류 형성 기작 모델링과 에디 구조와 기후 특성을 연구함.

연구내용
1. 열대해양의 장기변동성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분석
2. 해양혼합층 변동과 태풍강도 변화의 상관성 분석
3. 북서태평양 소용돌이 해역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링을 통한 에디의 발 생/기
후특성 모의분석 및 시간/공간 변동성 이해

○ 세부과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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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

차 연차별 연구목표

세
부
과
제
Ⅰ

1단계
북서태평양 최대 
강도 발생해역 태
풍예측기술 개선

1 NWP태풍강화해역 와류구조/열용량/난류/조사I 및 
태풍해양 요소모델 수립I

2 NWP태풍강화해역 와류구조/열용량/난류/조사II 및
태풍예측 요소모델링/결합모델링연구II

3
NWP태풍강화해역 와류구조/열용량/난류/조사III 
및 요소기술 및 결합모델기반 태풍기인 기후반응 연
구 및 태풍예측 요소/결합 모델링 연구III

4 NWP와류해역 조사IV/태풍기인 기후반응 연구 및 
태풍예측 요소/결합 모델링 연구IV

5 NWP와류해역 조사V/기후반응연구 및 태풍예측 요
소/결합 모델링 연구V

2단계 독자개발 능력 확충 주요 관측 및 모델링 요소기술 원천개발 능력확충

세
부

1단계 기후 변화에 
따른 태풍 1 열대해양과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이해 및 북서태평

양 아열대해역 고해상도 순환모델 수립

연구내용

1. 태풍에 의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및 침강입자 플럭스 변화와 
표층 영양염 공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
2. 태풍 전/후의 일차생산,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 변화 및 천이양상 연구
3. 소용돌이(mesoscale eddy)의 특성에 따른 동물플랑크톤과 난자치어 
구 조와 분포 특성 파악 및 태풍 통과 전/후 비교
4. 물리-생지화학결합 하위생태계 모형 통한 태풍의 부유생태계 영향 평가

○ 세부과제 IV:

과제명 해양로봇 Wave Glider 탑재용 장비 개발/개선 연구

연구목표 
차세대 해양관측 로봇인 Wave Glider 장착용 장비 개발하여, 태풍전후 
관측항목 확대와 개선을 통해 태풍이라는 악천후 하에서 현장 실시간 관
측 역량을 향상 시키고자 함. 

연구내용
1. Wave Glider 장착용 윈치 개발 및 장착용 펌프 개발
2. Wave Glider 장착용 해수 채수기 개발
3. Wave Glider 장착용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나. 연차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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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

차 연차별 연구목표

과
제
Ⅱ

변동성 이해

2 기후모형을 이용한 태풍의 중장기 변동성 이해 및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상층순환 모의

3
기후모형을 이용한 해양혼합층과 태풍강도의 상관성 
이해 및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중규모에디 발생
⦁전파 모의

4
해양관측을 이용한 해양혼합층과 태풍강도의 상관성 
이해 및 북서태평양 태풍핵심해역의 중규모에디 변
동특성 모의

5 고해상도 기후모형을 이용한 해양혼합층 에디와 태
풍활동의 상호작용 이해

2단계
세부기후변화요소
별 심층이해 및 예
측기술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의 활동 변화 이해 및 북서태
평양 태풍핵심해역 태풍-에디 상호작용에 의한 중규
모에디 변동특성 모의

세
부
과
제
Ⅲ

1단계

탄소순환 및 해양
생태계(생산성)에 
대한 태풍의 역할 
진단 연구

1
NWP와류해역 조사I: 태풍 전후 해양-대기 이산화탄
소 플럭스 및  표층 영양염 농도 변화 산출I/부유생
태계 주요 생물군 군집분포 특성 및 변동 파악/물리
-생지화학 결합 생태계 모형 수립

2
NWP와류해역 조사II: 태풍 전후 및 통과시 해양-대
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침강입자 플럭스, 표층 영양
염 농도 변화 산출II/부유생태계 구조변동 기작 연구
/생태모형 검증

3
NWP와류해역 조사III: 이산화탄소 플럭스, 4차원적 
생지화학적 특성(침강입자 플럭스 및 표층 영양영) 
변동/시공간적 부유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화 관측/
생태계 변화 모의 및 모형(파라미터) 민감도 실험 

4
NWP와류해역 조사IV: 태풍 통과시 생지화학적 특
성(침강입자 플럭스 및 표층 영양영)과 부유생태계
간의 시공간적 상호변동성 연구/생태계 태풍영향 예
측모델 제시 

5
NWP와류해역 조사V:  이산화탄소 및 침강입자 플
럭스, 표층 영양염에 대한 태풍 영향을 광역규모스
케일로 평가/생지화하가 모델의 성능평가 및 개선
(예측력 향상) 

2단계
탄소순환 및 해양
생태계 변동 정량
화 연구

태풍 특성(규모, 이동속도, 시기, 빈도)에 따른 한반
도 주변해역에서의 탄소순환 및 해양생태계 변동 정
량화

세
부
과
제
Ⅳ

1단계
해양로봇 Wave 
Glider 탑재용장
비 개발/개선연구

1 Wave Glider 장착용 윈치 개발
2 Wave Glider 장착용 펌프 개발
3 Wave Glider 장착용 채수기 개발
4 Wave Glider 장착용 연속 플랑크톤 채집기 개발

2단계 추가 장비 개발/
추가관측센서활용 지속적인 장비개발/성능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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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소요예산

단계 1단계
예산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기 
장 
비

ARGO(0.2/대) 1.6 1.4 1.4 1.4 1.4
BioARGO(0.5/대) 1.0 0.5 0.5 0.5 0.5
WaveGlider개발용 3.5 - - - -

WaveGlider(생화학센서포함) 5.5 5.5 5.5 - -
심해용TurboMAP 1.5 - - - -
MicroriderSensor 0.5 - 0.5 - -
수중글라이더부품 0.3 0.4 0.3 0.4 0.4

DVLSensor - 0.7 - 0.7 0.7
계산노드 1.0 1.0 1.0 1.0 -

NitrateSensor 0.3 - - - -
Alkalinity분석기 0.2 - - - -

동물플랑크톤배양기(선상용) 0.1 - - - -
Double-tripmechanisms 0.1 - - - -

SedimentTrap 1.0 1.0 - - -
기장비합계 16.6 10.5 9.2 4.0 3.0

직
·

간 
접 
비

전산처리비 2.0 2.0 2.0 2.0 2.0
재료비 3.0 3.0 3.5 3.5 3.5

기장비보험료(2개월,1.7%) 0.5 0.6 0.7 0.8 0.9
선박비(이사부호,40일) 10.5 14 14 14 14

직접비(여비,수용비,연구수당등) 4.6 4.6 4.6 4.6 4.6
위탁연구개발비(국내) 1.0 1.0 1.0 1.0 1.0
위탁연구개발비(국외) 1.1 1.1 1.1 1.1 1.1

내부인건비 (총연구비 18%) 11.9 11.0 11.0 10.0 9.3
외부인건비 3.0 3.0 3.0 3.0 3.0

간접비 (총연구비 17.7%) 11.6 10.8 10.8 9.8 9.0
합계 65.8 61.6 60.9 53.8 51.4

5개년 총 예산규모 = 29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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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추진 방향 및 전략 

제1세부과제 [북서태평양 난수괴 소용돌이해역 태풍예측기술 개선 연구] 분야 :

○ 해양열용량이 최대치를 나타내는 시기(8월 중·하순 - 9월 하순)에 해양조사선 이사부호
를 활용하여 40-45일 기간동안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조사. 국내외 참여 기관별로 현
장 조사 직접 참여 (그림4-1-14).

○ 조사선장착 장비에 추가하여 선박이 항행하며 수온구조를 관측하는 UCTD, 일정시간 
간격으로 수온/염분 구조를 자동관측하는 ARGO 플로트, 설계한 위치를 따라 관측하는 
수중 글라이더 (Underwater glider) 및 웨이브 글라이더 (Wave glider) 등을 추가로 
투입. 국내외 각 기관의 연구 목적에 따라 관측 장비 동원.

○ 미해양기상청(NOAA)의 유무인 항공기를 활용하여 태풍내 구조 이해 및 항공기를 이용
한 해양자료 획득.

○ 일본 및 대만 EEZ 해역에서 일본 가고시마 대학 실습선, 대만 연구진과 공동 조사 추
진. 가고시마대학 조사선은 태풍이 자주 통과하는 류큐열도 해역 캐라마 갭(Kerama 
Gap) 관측기 계류 조사 참여.

○ 매년 획득하는 북서태평양 수온자료를 활용하여 태풍센터/기상청과 매년 태풍강도 공동 
전망.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태풍모델(GFDL)-해양모델(MOM4, HYCOM), 태풍모델(WRF)-해
양모델(MOM5) 결합모델을 개발하는 중에 얻어진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태풍예측
에서 중요요소인, 해양관측자료 획득과 해양모델링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 제고.

○ 미해양기상청(NOAA), 로드아일랜드대학(URI) 등 최고수준 예측모델링 기술을 지닌 기
관/대학과 급격히 강화되는 (RI) 태풍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력 축적.

○ 국내외 협력을 통한 해양 자료 수집 및 수집하는 자료의 품질 관리 방안 확보.

○ 목표 해상도 및 목표 예측시간을 확정하여 이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 자원 확보.

제2세부과제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분야 :

○ 전세계적으로 축적된 해양 및 대기의 재분석자료 기반으로 해양의 중장기변동성과 태풍
활동의 중장기 변동성 분석.

○ 저해상도 기후모형과 고해상도 기후모형 자료를 확보하여 태풍활동지수를 정의하고, 이
에 대한 태풍활동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태풍을 추출하여 결과를 비교함. 기후모형에서 



Ⅹ. 연차별 추진 계획

- 103 -

확보한 태풍활동지수와 태풍빈도 및 강도를 이용하여 ENSO와 PDO 등 해양의 중장기 
변동에 따른 각 지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역학을 파악함.

○ 수온 프로파일 등 해양관측자료를 확보하여 해양혼합층 변동과 태풍발달의 상관성 조사.

○ 중규모 에디가 분석 가능한 북서태평양 해역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의 수립;

○ 해양기후자료(WOA) 분석; 대양 에디 공간분포, 유속장 추산, 에디 발생의 계절변동 및 
연변동 특성 파악.

○ 위성고도계자료 분석; 유속장 추산, 발생, 이동 파악, 모델 모의와 비교 분석.

제3세부과제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 역할 진단] 분야 :

○ 연구선 관측과 Wave glider를 이용한 관측을 함께 수행함. 연구선 관측은 태풍 전과 후
의 상황을 관측하고 wave glider는 태풍 기간 동안의 상황을 관측함.

○ Wave glider에 pCO2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을 연
속적으로 측정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임. Wave glider에 질산염 sensor를 장착하여 
태풍 통과시 표층 질산염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임.

○ 연구해역(태풍통과 빈번해역)에서 태풍 통과 전/후 현장조사를 통해 광합성 매개변수, 
엽록소 수직분포, 광학적 자료와 원격탐사 자료인 표층의 엽록소 농도, 일조량, 흡광계
수, 표층수온 등의 자료 수집.

○ 생물검증 실험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성장률 및 종 천이 규명.

○ 태풍의 영향에 따른 1차 생산력 및 부유하위생태계 먹이망 구조와 에너지 흐름의 생태
계 모델 제시.

○ 연구해역의 소용돌이 물리구조 특성에 따른 동물플랑크톤 태풍 반응 시나리오 점검 및 
사전구성. 

○ 난자치어와 동물플랑크톤의 현장네트채집과 무인자동채집기 채집와 무인수중글라이드
에 부착된 CPR과 네트 분석결과 사이의 비교 분석 후 각 방법 간의 장단점 비교 및 태
풍영향 연구 방법론 제시.

○ 태풍에 의한 부유하위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동 추적을 위한 전통적 기법(수조 섭식실
험)과 생화학적 기법(지방산, 스테롤, 탄소∙질소동위원소비)의 적용.

○ 태풍영향 전과 후에 수층 별 고해상도의 해양 유기물 침강 플럭스와 대기-해양 간 이산
화탄소 교환량을 관측하여 태풍의 물리적 충격이 탄소 순환에 주는 영향 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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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1] 세부과제/핵심기술간 연계도.

○ Bio-Argo 및 현장관측 자료와 비교를 통한 물리-생지화학 결합 하위생태계 모형 개선.

제4세부과제 [장비 개발/개선 연구] 분야 :

○ 장착 장비 개발 전용 Wave Glider 구입.

○ 개발된 제품을 조파 수조 및 실해역에서 시험 운영을 실시하며, 조석, 해류, 파고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현장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되는 문
제점 보완, 개선.

○ 개발된 제품의 기술 이전을 위한 특허 출원 및 등록.

세부과제/핵심기술간 연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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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제1세부과제 [북서태평양 태풍 예측기술 개선 연구] 분야 :

○ 매년 하계 북서태평양 태풍강화 해역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하계 이 해역을 통과
하는 최대 가능 태풍 연례 전망. 

○ 태풍예측개선 모델의 기상청/태풍센터 등 현업모델로의 발전 연계 활용.

○ 북서태평양 해역을 통과하는 일반적인 태풍과 난수괴 상을 통과하는 태풍이 보일 것으
로 예상되는 급격히 강화되는 (Rapidly Intensified, RI) 태풍에 대한 다양한 해양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용. 수집자료와 고도 및 해표면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단순 구조를 
가정한 수온구조 예측에 활용.  

○ 북서태평양 해양자료 확보를 통해 RI 태풍강도 예측의 경우, 선진국 수준과 대등하거나 
선도적인 태풍-해양결합 예측 모델의 정확도 개선기술 확보할 것으로 기대. 

○ 태풍에 의한 해양 기후변화 연구라는 글로벌 이슈에서 태풍이 해양기후에 미치는 영향 
분야 등에서 선도적인 해양과학 연구성과 창출 기대.

○ 북서태평양 및 한반도 주변해역의 태풍 강도 예측 연구 능력 축적 및 미국 주요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독자연구 기술 축적 기회로 활용.

○ 파랑 스펙트럼 성분 DB 구축후 통계적인 파랑자료를 생산하여 기후변화 연구 활용.

○ 난수괴 해역에서  강화된 후 2일 이내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대규모 재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급격히 강화되는(RI) 태풍 예측 정확도 향상 통한 강한 태풍재해 대응능력 강화. 

○ 1단계 연구 이후 태풍예측 정확도 향상의 효율성 확인을 통해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실시간/준실시간 자료 확보위한 기본 자료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설계자료로 활용.

○ 북서태평양 온난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본 연구프로그램 관측자료 기반 해양기후변화  
기본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태풍에 기인한 자연 재해 대응하여 과학적인 대처 능력 향상.

제2세부과제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분야 :

○ 열대 온난역 해양변동의 역학 이해 및 태풍 이해에 대한 과학적 진보.

○ 해양관측 불확실성 분석을 통한 대양관측의 필요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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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측 및 모니터링을 통한 태풍진단 및 예측기법 향상 및 그에 따른 재해 대응 능력 
제고.

○ 15°-25°N 지역의 대양에디 발생과 이동에 대한 기후적 특성 분석도 및 사실적 해류 모
사도(모델 결과물).

○ 태풍모델과의 연계를 위한 해양순환 기반모델 수립 및 기본 해양장 제공.

○ 해양생태계 변동 모의를 위한 생태계 모델과의 접합에서 해양순환 배경장 제공.

제3세부과제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 역할 진단] 분야 :

○ 태풍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 능력 고양 기대.

○ 태풍이 해양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가능.

○ 태풍 발생 변동에 따른 일차생산 변화 재현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과학적 검증자료 제시.

○ 관측, 해색위성, 모형결과자료를 통하여 태풍 빈번도 변동에 따른 일차생산과 식물 플랑
크톤 군집구조 변화의 메커니즘 이해.

○ 태풍강도에 따른 영양염 공급의 차이 및 1차 생산력의 반응 기작 이해.

○ 태풍에 의한 식물플랑크톤의 증식 기작 이해 및 자료 축적.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빈도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일차생산력 중장기 변동성 예
측 및 수산자원의 변동성 이해 증진에 활용.

○ 세계 최초로 태풍에 의한 휴면포자 seedling 연구결과 도출. 

○ 태풍과 같은 기상변동에 따른 해양의 물리적 용승, 화학적 조건과 생물학적 반응을 연계
한 외해 연구모델 정립. 

○ 태풍과 해양 물리적 구조(소용돌이) 특성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난자치어와 동물플랑
크톤의 정성/정량적 분포 및 군집구조 변동 연구는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선
도적인 다학제 연구임. 

○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태풍/태풍-해양상호작용/변동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내 연
구 그룹의 창의적인 연구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로 활용 기대. 

○ 기후변화에 민감한 한반도 주변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수온상승, 산성화)와 
태풍과 같은 비예측적인 환경충격에 취약하기에, 본 연구결과는 향후 한반도 주변해에
서 이런 스트레스요인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방향 설정에 중요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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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에서의 태풍의 역할을 정량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본 연구결과는 전 
지구적 탄소순환과 해양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접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향후 IPCC 
및 UNRP 보고서 등에도 적극 인용될 수 있는 정보 산출 기대. 

제4세부과제 [해장비 개발/개선 연구] 분야 :

○ 태풍 중심부의 직접 관측 및 시료 채취를 실현함으로써 지금까지 연구되지 못했던 새로
운 획기적인 자료 획득 가능 기대.

○ Wave Glider 장착용 장비의 상용화에 따른 신 해양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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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 분석의 개요 

1.1 분석 목적

○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동 사업의 가치를 
사회적 또는 거시적 국가 관점에서 파악

1.2 분석 항목구성 및 관점

[그림 11-1-1] 경제적 타당성 분석 구조

○ (비용 분석)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R&D사업 및 유사사업 등과의 비교·분석
을 통해 비용적절성을 검토

- 유사 연구개발과제 대비 동 사업의 총괄 투자계획, 연차별/과제별 예산 세부내역, 주요 
비용 산정 근거 제시 여부, 예산 과다 산정 여부 등을 확인

○ (효과 추정) 기초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적 편익을 분석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할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 동 사업의 기획시 도출된 주요 성과목표를 토대로 과학기술적 편익을 도출하고, 이를 
해수부 및 유사과제 성과와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

○ (기대효과 분석) 동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간접적 편익을 기대효과로 분석하여 동 사업
의 추진 타당성을 보완

Ⅺ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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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우리나라 기후․해양변화의 원인규명과 미래 변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원천․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대
효과 분석을 통해 이를 강조

1.3 분석 방법

 ○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판
(KISTEP, 2014)'의 지침 및 권고사항을 준거로 삼음

- 기초원천연구 성격이 강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소요예산을 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연구관리비로 구분․검토

  

과제 성격 분류 기준

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구관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비

연구 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구시설 구축 및 유지비, 연구장비 구입 및 유지비, 
시설·장비의 차입금 상환 등

연구관리 연구과제 평가 및 관리비, 국공립연구소와 출연연구소의 
인건비, 경상비, 연구개발 관련 사무국 운영비 등

[표 11-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검토를 위한 분석체계

       출처)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판), KISTEP

 

○ 기초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적 편익 중심의 비용-
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

- 비용-효과분석은 시장가격의 측정이 곤란한 공공재나 집합재, 무형재를 다루는데 적합
한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음

※순수 R&D 사업과 같이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경제사회적․과
학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분석을 실시(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적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지식이나 성
과를 의미하는데, 연구개발사업의 대표적 성과지표로 적용되는 논문이나 특허는 그 가
치를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단위로 
변환하지 않고 비용효과 분석에서 반영(KISTEP, 2014)

- 비용-효과분석 수행을 위해 국내 유사 R&D사업과 기존 유사 R&D사업 예비타당성조
사 사례의 방법론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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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 분석 사례 

 ■ 기술개발의 비교 대안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원천기술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유사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비용효과분석을 수행

 ◦ 사업목표는 A분야 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소자수준에서 기능을 규명하고, B분야 
기술과 융합에 의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재 및 창의적 원천기술을 개발

 ◦ 선행사업(B사업), 벤치마킹 대상 사업(C사업 7개), 유관부처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대
상으로 고정효과접근법을 이용하였으며, SCI논문 건수, 특허등록 건수,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로열티 수입액, 기술 산업화 건수 등의 성과지표에 대해 투입되는 비용규모를 
비교

  * SCI논문건수, 특허등록건수,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로열티 수입액, 기술 산업화 건수 
등의 성과지표에 투입되는 비용규모를 비교하는 고정효과접근법을 수행

  * 동일수준의 성과당 투입액 비교와 함께 자료포괄분석을 수행하여 9개 비교대안 대비 
동 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

 [분석 결과]

 ◦ 고정효과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은 SCI논문 건수 및 Impact Factor 총
량, 특허등록 건수,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로열티 액수 등에서는 기존 유사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효과 발생을 목표하고 있으나, 산업화 건수는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

구분 논문 1건당 
투입액

논문 Impact 
Factor 1점당 

투입액

특허등록 
1건당 투입액

기술이전 
1건당 투입액

기술료/로열티 
1억 원당 
투입액

산업화 1건당 
투입액

ooo 2.58 0.81 6.38 124.61 140.65 95.31
A사업 2.06 0.83 2.10 40.18 3.52 264.71
B사업 2.28 0.91 8.15 39.04 872.00 -

(단위 : 억 원)

- 동 사업의 논문・특허 등 과학기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유사사업, 해수부 R&D사업, 국
가기초연구개발사업의 투입대비 성과를 상호 비교하는 고정효과접근법을 수행

※ 순수 R&D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대상의 비교대안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대안끼리 비교하는 
방식을 적용하나, 비교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비교 대
안으로 채택(KISTE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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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계획 검토

2.1 비용 내역

2.1.1 총괄 투자계획

○ 동 사업은 총 사업비 293.5억 원(국고 100%, 민자 0%)의 예산을 투입하여 5년 간
(2017~2021년) 4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

- 해양수산분야는 공공성이 매우 강하며 이윤창출이 불확실한 분야이므로 정부주도의 적
극적 투자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 필요

  

　 　 　 　 　 (단위: 억 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해역 
태풍예측기술 

개선 연구

29.3 31.0 29.9 31.3 30.2 151.7

B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7.5 6.1 7.5 6.0 5.7 32.8

C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역할 진단

14.2 13.0 11.8 11.4 10.7 61.1

D
해양로봇 Wave 

Glider 탑재용 장비 
개발/개선 연구

14.8 11.5 11.7 5.1 4.8 47.9

합 계 65.8 61.6 60.9 53.8 51.4 293.5  

[표 11-2-1] 총괄투자 계획

2.1.2 소요재원별 투자계획

○ 동 사업은 기초연구개발로, 연구개발 67.5%, 장비구입 14.8%, 연구관리 및 기타 17.7%
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

- 연구개발 비용은 인건비, 연구활동추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연구 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비 제외) 등이 포함되며, 총 198.2억 원으로 구성

※ 이사부호 활용 시 소요되는 선박비(66.5억 원/5년)를 연구개발비용에 포함

- 연구시설·장비 비용은 연구 시설 구축 및 유지비, 연구 장비 구입 및 유지비 등이 포함
되며, 총 43.3억 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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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 원)

주요 장비명 장비가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RGO(0.2/대) 7.2 1.6 1.4 1.4 1.4 1.4
BioARGO(0.5/대) 3.0 1.0 0.5 0.5 0.5 0.5
WaveGlider개발용 3.5 3.5 - - - -

WaveGlider(생화학센서포함) 16.5 5.5 5.5 5.5 - -
심해용TurboMAP 1.5 1.5 - - - -
MicroriderSensor 1.0 0.5 - 0.5 - -
수중글라이더부품 1.8 0.3 0.4 0.3 0.4 0.4

DVLSensor 2.1 - 0.7 - 0.7 0.7
계산노드 4.0 1.0 1.0 1.0 1.0 -

NitrateSensor 0.3 0.3 - - - -
Alkalinity분석기 0.2 0.2 - - - -

동물플랑크톤배양기(선상용) 0.1 0.1 - - - -
Double-tripmechanisms 0.1 0.1 - - - -

SedimentTrap 2.0 1.0 1.0 - - -
합 계 43.3 16.6 10.5 9.2 4.0 3.0

[표 11-2-3] 소요장비 및 연도별 장비가액

- 연구관리 및 기타 비용은 연구과제 평가 및 관리비, 국공립연구소와 출연연구소의 인건
비, 경상비, 연구개발 관련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총 52.0억 원으로 산정

(단위: 억 원, %)

구 분
총 사업비 구성비

대항목 소항목

연구개발 198.2 67.5

연구시설 및 
장비 구입

시설 　- -
장비 43.3 14.8
소계 43.3 14.8

연구관리 및 기타 52.0 17.7

합계 293.5 100.0

[표 11-2-2] 소요재원별 투자계획

2.1.3 예산 산출근거

○ 장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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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

　 (단위: 명(M/Y))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책임급 18 18 18 18 18 90
선임급 4 4 4 4 4 20
원 급 1 1 1 1 1 5
기 타 17 17 17 17 17 85
합 계 40 40 40 40 40 200

주) 기타: 학생인건비 등

[표 11-2-4] 연도별 소요인력

2.2 비용의 적정성 검토

2.2.1 원가계산서의 적절성 검토

○ 동 사업의 예산구조는 직접비(82.3%) 및 간접비(17.7%)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의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 제5항 관련)을 준용하고 있음

- (인건비) 동 사업의 인건비 비중은 23.2%(68.2억 원)로 국가 전체 R&D과제의 인건비 
비중보다 낮은 수준임

※ 국가 전체 R&D과제의 인건비 비중(%): 40.7(‘12년) → 41.7('13년) → 41.9(’14년), (201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 (연구수당) 동 사업의 연구수당(7.5억)은 인건비의 20%(13.6억)내에 계상되어 있어 「해
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부합함

※ 연구수당은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의 20%범위에서 계상(「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간접비) 간접비는 전체 예산의 17.7%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간접비 비율인 21.52% 
범위를 준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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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

비목 세부비목
총 사업비

금액 비중

직접비 (82.3%)

인건비 68.2 23.2
학생인건비 0.0 0.0

연구장비/재료비 69.8 23.8
연구활동비 80.0 27.3

연구과제추진비 5.5 1.9
연구수당 7.5 2.6

위탁연구개발비 10.5 3.6
소 계 241.5 82.3

간접비(17.7%) 52.0 17.7

합계 293.5 100.0

[표 11-2-5] 비목별 투자계획

2.2.2 유사과제 대비 과제당 규모 비교

○ (유사과제 선정) 사업 목표, 연구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키워드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NTIS)에서 검색된 10건의 유사과제 중 성과가 공개된 8개 과
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 대상해역이나 활용 장비 등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연구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유사과제와 비교할 경우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

유사과제 검색 키워드

태풍, 북서태평양 소용돌이 해역, 급격한 태풍강화, 해양열구조, Mesoscale eddy, 해양-태풍 결합 
모델, 북서태평양 고해상도 순환모형, 북서태평양 중규모 에디 변동성, 기후변화시나리오 기반 에디 

변동성 전망, 탄소순환, 해양생태계, Wave Glider, 윈치 개발, 펌프, 채수기, 플랑크톤 채집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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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년, 억 원)

유사과제명 성과정보 
공개여부

NTIS에 등록된
연구기간

1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O 2006~2008

2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O 2009~2014

3 진보된 태풍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O 2006~2008

4 연안재해대응(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 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O 2006~2011

5 태풍-파랑-해양 접합모델 개발과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O 2006~2009

6 재해 기상/이상 기후 분석 및 예측: 태풍 및 재해성 스톱을 중심으로 O 2009~2012

7 태풍 계절예측기술 개발: 진로 및 강도를 포함한 예측성 향상 O 2010~2012

8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 O 2009~2016

9 태풍통과시 3차원모델을 이용한 해양의 수온변동 연구 X 2004~2007

10 통합 전구/지역 모델을 이용한 태풍 계절 예측 X 2013~2014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표 11-2-6] 키워드로 도출된 유사과제 Pool

[그림 11-2-1] 분석대상 유사과제군

○ (유사과제와의 연구비 규모 비교) 동 사업의 4개 세부과제별 연평균 연구비는 58.7억 원으로 
기존 유사과제의 평균 연구비 규모(9.3억 원)보다 약 6배 규모 

- 유사과제의 평균예산액이 0.6억~23.2억으로 편차가 크고 단기과제부터 장기과제까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연구비 규모의 단순 비교보다 연구내용 및 범위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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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사업/과제명
총 

예산
연평균
예산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293.5 58.7
A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해역 태풍예측기술 개선 연구 176.1 35.2

B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 21.8 4.4

C 탄소순환 및 부유생태계에 대한 태풍역할 진단 52.1 10.4

D 해양로봇 Wave Glider 탑재용 장비 개발/개선 연구 43.5 8.7

⇕
유사과제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185.5 23.2 
유사과제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59.7 11.9 
유사과제 진보된 태풍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9.7 3.2 
유사과제 연안재해대응(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 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42.0 8.4 
유사과제 태풍-파랑-해양 접합모델 개발과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1.9 0.6
유사과제 재해 기상/이상 기후 분석 및 예측: 태풍 및 재해성 스톱을 중심으로 7.1 3.6 
유사과제 태풍 계절예측기술 개발: 진로 및 강도를 포함한 예측성 향상 0.9 0.9 
유사과제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 159.3 22.8 

평균 예산액 58.3 9.3

[표 11-2-7] 유사과제와의 연구비 규모 비교

- 동 사업의 연구개발활동은 기존에 수행되었던 유사과제보다 더 폭넓은 연구범위 및 내
용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비 규모가 높게 계상됨 

※ 동 사업은 북서태평양의 따뜻한 난수괴 소용돌이 해역에서 급격히 강화되는(RI: Rapidly 
Intensified) 태풍에 대한 예측모델 정확도 개선을 목표하고 있으며, 태풍이 해양기후변화에 영향
을 주는 선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병행하는 등 유사과제에 비해 폭넓은 연구범위를 지님

※ 또한 연근해탐사 혹은 이론연구 중심의 유사과제와는 달리, 동 사업은 대양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한 대양(북서태평양) 직접탐사를 수행하는 연구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따른 선박비(66.5억 
원/5년, 연평균 13.3억 원) 계상과 간접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야 함 

○ (정부/민간 매칭 비중의 적절성) 동 사업은 우리나라 기후・해양변화의 원인규명과 미
래 변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개발사업으로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
적이므로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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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유사과제에 민간 매칭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 0.27%로 기초원천 및 공공
성이 강함

※ 8개 유사과제 중 ‘유사과제8.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만이 민간매칭을 포함하고 있었으
나, 7년 간(2009~2015년) 총 사업비 159.3억 원 중 민간재원 연구비는 1.3억 원(0.80%)에 불과

2.2.3 해양수산부 R&D 예산 증가의 적절성 검토

○ 해양수산 R&D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절대적 규모가 국가 전체 R&D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내외로 적은 수준임

- 지난 5년 간(2010~2015년) 해양수산 R&D 분야 투자는 연평균 10.8% 증가하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13년 해양수산 R&D 예산은 5,184억 원으로 국가 전체 R&D 예산의 약 3%를 차지하
며, 이는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임

※ 국가 전체 대비 해양수산 R&D예산 비중은 미국 7.3%, 일본 5.0%, 중국 7.0%(‘10년),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2014~2020)

[그림 11-2-2] 해양수산 R&D예산 추이

- 동 사업의 목표와 부합하는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분야의 R&D 사업에 대한 투자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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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3] 해양수산 R&D 분야별 투자현황(비중)

(단위: 억 원, %)

사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비중

해양장비인프라 375 246 225 344 564 2,078 21.5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504 237 276 296 271 1,873 19.4

해양에너지 및 
자원 203 251 492 395 398 1,848 19.2

해양생명공학 182 250 262 259 230 1,300 13.4

해양환경 171 225 209 244 247 1,233 12.8

수산기술 90 109 115 147 241 782 8.1

항만물류 77 75 83 75 86 539 5.6

합 계 1,601 1,393 1,662 1,759 4,262 8,653 100.0
출처)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해수부, 2014)

[표 11-2-8] 해양수산 R&D 분야별 투자현황

- 동 사업의 규모는 5년 간 293.5억 원(연평균 58.7억 원)으로 국가전체 R&D규모 및 해
양수산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됨

※ 투자연도(‘17~ ‘21년)별 예산요구액은 국가 전체 R&D예산 추정치의 약 0.03%, 해양수산부 
R&D예산 추정치의 2% 미만(0.62%~1.0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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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

R&D규모 2017(e) 2018(e) 2019(e) 2020(e) 2021(e)
CAGR

('13~'15)
R&D
예산
운용

(증액 전)

국가R&D 208,830 219,379 230,460 242,101 254,330 5.1%

해수부R&D 6,159 6,628 7,133 7,676 8,260 7.6%

R&D
예산
운용

(증액 후) 

국가R&D 208,896 219,440 230,521 242,155 254,381 5.1%(0.03) (0.03) (0.03) (0.02) (0.02)

해수부
R&D

6,225 6,689 7,194 7,730 8,312 7.6%(1.06) (0.92) (0.85) (0.70) (0.62)

동 사업 규모 65.8 61.6 60.9 53.8 51.4 -

주1) 증액 전 R&D예산운용액 : 국가 및 해수부 R&D예산의 ‘13~’15년 CAGR이 ‘19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시 추정액
주2) 증액 후 R&D예산운용액 : 동 사업의 예산요구액(연 20억 원)이 증액될 경우 국가 및 해수부 R&D예산 추정
출처)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미래부, 각년도), 해양수산부 예산개요(각년도), 기술과가치 재구성

[표 11-2-9] 정부R&D 예산 대비 동 사업규모 비중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기획

- 120 -

3 비용-효과 분석

3.1 사업 목표성과

○ (목표성과)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성
과의 목표를 설정

- 동 사업은 관측 및 탐사를 통해 다양한 실측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통한 연구수행을 골
자로 하고 있어 논문창출과 같은 학술적성과 발생이 기대됨

- 반면 기술의 상업적 활용 목적의 기술이전, 기술료/로열티, 산업화 등의 성과발생은 사
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세부과제에서 특허등록과 같은 기술적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단위: 건)

성과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논문
SCI급 10 18 22 20 20 90

비SCI급 10 12 14 12 10 58

특허등록 - 1 2 - 1 4

기술이전 - 1 2 - 2 5

정책활용 - - 3 - 1 4

[표 11-3-1] 연도별 목표성과

- 동 사업에서 사업비 1억 원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편익은 SCI급 논문 0.31건, 비
SCI급 논문 0.20건, 특허등록 0.01건, 기술이전 0.02건, 정책활용 성과 0.01건임

(단위: 건)

성과
논문

특허등록 기술이전 정책활용
SCI급 비SCI급

목표성과 90 58 4 5 4

1억 원당 성과 0.31 0.20 0.01 0.02 0.01

[표 11-3-2] 투입액 1억 원당 목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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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수부 R&D성과와 비교

○ (해수부 R&D성과) 해수부의 과제는 개발연구와 기초연구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발생
한 과학기술적성과는 국가 R&D성과의 약 2% 수준임

- SCI급 논문 성과 557건(국가 R&D성과의 2.1%), 국내특허등록 250건(국가 R&D성과의 
1.8%), 해외특허등록 25건(국가 R&D성과의 2.0%)임

- 공공성이 두드러지는 해양 분야의 연구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원천기
술개발이나 기술이전 등의 실적이 발생할 수 있음

연구개발단계별 과제수(해수부) SCI급 논문 

국내특허등록 해외특허등록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기술과가치 분석

[그림 11-3-1] 해수부 R&D사업 성과(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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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기초연구 성과와의 비교) 해수부의 과학기술적성과 중 SCI급 논문 성과의 
54.3%(258건), 특허등록 성과의 28.5%(국내60건, 해외3건)가 기초연구에서 발생

- 해수부에서 기초연구에 투입한 사업비 1억 원당 발생한 과학기술적성과는 SCI급 논문 
0.06건, 특허등록 성과 0.01건임

SCI급 논문 국내특허등록 해외특허등록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그림 11-3-2] 해수부 기초연구 성과(2012년)

- 동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SCI급 논문은 1억 원당 0.31편으로 해수부 기초연구 성과의 
약 5배의 비용대비 효과를 보임

- 반면, 특허등록의 경우 해수부의 기초연구와 동 사업의 목표 모두 0.01건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단위: 건)

성과 SCI급 논문 특허등록

해수부 기초연구 1억 원당 성과 0.06 0.01 

동 사업 1억 원당 성과 0.31 0.01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기술과가치 분석

[표 11-3-3] 과학기술적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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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 기초 R&D사업 성과와 비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학기술적성과 중 SCI급 논문 성과의 65.0%(17,576건), 해외특허
등록 성과 34.2%(434건)가 기초연구를 통해 발생

-국가 기초연구에서 1억 원당 발생하는 과학기술적성과는 SCI급 논문 0.48건, 특허등록 
0.12건 수준

(단위: 건, (%))

연구개발단계 SCI급 논문 국내특허등록 해외특허등록

기초연구 건수 17,576(65.0) 3,998(28.3) 434(34.2)
1억 원당 건수 0.48 0.11 0.01

응용연구 건수 4,825(17.8) 3,516(24.8) 370(29.2)
1억 원당 건수 0.20 0.14 0.02

개발연구 건수 3,324(12.3) 5,861(41.4) 415(32.7)
1억 원당 건수 0.06 0.10 0.01

기타* 건수 1,326(4.9) 775(5.5) 51(4.0)
1억 원당 건수 0.03 0.02 0.00

합계 건수 27,052(100.0) 14,150(100.0) 1,270(100.0)
1억 원당 건수 0.16 0.08 0.01

주) 기타는 연구장비, 시설 등 연구개발단계의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기술과가치 분석

[표 11-3-4] 기초연구의 과학기술적성과(2013년)

-동 사업을 통해 사업비 1억 원당 SCI급 논문은 0.31건, 특허등록 0.01건이 발생할 것으
로 기대되며 타 국가 기초 R&D사업 대비 정량적 효과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은 SCI 등재 학술지 중에서도 상위 20%이내 저널에 45건 이상(동 사업 SCI 논문 목표량의 
50%), 최상위저널인 Science/Nature지에 1건 이상 게재를 목표하는 등 성과의 질적 측면에 중심
을 두고 있으므로 SCI급 논문의 양적 비교 시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의 경우, 기초연구 중에서도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목적으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
론과 창조적 지식을 획득하거나 정립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과학에 속함. 
따라서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 성과를 대표성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
허등록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단위: 건)
성과 SCI급 논문 특허등록

 국가 기초연구 1억 원당 성과 0.48 0.12 

동 사업 1억 원당 성과 0.31 0.01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기술과가치 분석

[표 11-3-5] 과학기술적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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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사과제 성과비교

○ 동 사업과 8개 유사과제의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수행

- 유사과제에서 발생한 과학기술적성과의 평균값은 SCI급 논문 21.4건, 비SCI급 논문 38.6
건, 특허등록 1.6건, 기술료 발생 0.3건임

- 동 사업은 2021년까지 SCI급 논문 90건, 비SCI급 논문 58건, 특허등록 4건의 성과 창
출을 목표하고 있음

- 특히 동 사업은 상위 20%이내 SCI저널에 45건 이상, 최상위저널에 1건 이상 게재를 
목표하는 등 연구의 질적 우수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
행함

※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서 논문 건수가 성과 평가에서 원칙적으로 빠지고 부처
에서 자율적으로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으나, 동 사업과 같이 기초연구의 
비중이 높은 해수부R&D의 특성상 논문 성과가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방증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
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의 경우 기술이전 5건을 목표하고 있으나, 무상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아 기술료 분
석은 제외

 

(단위: 건)

과제명 SCI급 
논문

비SCI급 
논문

특허
등록

기술료
발생

동 
사업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90 58 4 -

유사
과제

1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72 179 3 -
2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33 79 - -
3 진보된 태풍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1 6 - -

4 연안재해대응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 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11 4 - -

5 태풍-파랑-해양 접합모델 개발과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1 1 - -
6 재해 기상/이상 기후 분석 및 예측: 태풍 및 재해성 스톱을 중심으로 12 1 4 -
7 태풍 계절예측기술 개발: 진로 및 강도를 포함한 예측성 향상 - 1 1 -
8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 41 38 5 2

합    계  171 309 13 2

평    균 21.4 38.6 1.6 0.3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기술과가치 분석

[표 11-3-6] 유사과제의 과학기술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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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SCI급 논문 창출 효과는 유사과제 대비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유사과제를 통해 발생한 SCI급 논문성과는 총 171건으로 사업비 1억 원당 0.37건의 
SCI급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동 사업에서는 5개년 간 90건, 1억 원당 0.31건의 SCI급 
논문성과가 발생

- ‘유사과제6’의 경우 1억 원당 1.69건의 SCI급 논문이 발생하였으나, 절대량은 12건으로 
적어 타 사업과 효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

- 비SCI급 논문 성과는 유사과제에서 1억 원당 0.66건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동 과제는 1억 
원당 0.20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성을 보임

   

(단위: 건)

과제명
SCI급 비SCI급

합계
1억 
원당 합계

1억 
원당

동 
사업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90 0.31 58 0.20

유사
과제

1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72 0.39 179 0.97
2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33 0.55 79 1.32 
3 진보된 태풍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1 0.10 6 0.62 

4 연안재해대응(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 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11 0.26 4 0.10 

5 태풍-파랑-해양 접합모델 개발과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1 0.53 1 0.53 
6 재해 기상/이상 기후 분석 및 예측: 태풍 및 재해성 스톱을 중심으로 12 1.69 1 0.14 
7 태풍 계절예측기술 개발: 진로 및 강도를 포함한 예측성 향상 - - 1 1.16 
8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 41 0.26 38 0.24 

합    계  171 0.37 309 0.66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기술과가치 분석

[표 11-3-7] 유사과제와의 SCI급 논문 성과 비교

- SCI급과 비SCI급을 합한 전체 논문의 1억 원당 효과는 동 사업(0.50건)이 유사사업
(1.03건)보다 약 2배 낮게 나타남

- 그러나 논문 성과의 SCI급 비중은 동사업 60.8%, 유사과제 35.6%로 나타나 동 사업의 
질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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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과제명
논문 성과

논문전체
(SCI+비SCI)

SCI급 
논문
비중

1억 
원당

동 
사업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148 60.8 0.50

유사
과제

1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251 28.7 1.35 
2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112 29.5 1.88 
3 진보된 태풍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7 14.3 0.72 
4 연안재해대응(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 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15 73.3 0.36 
5 태풍-파랑-해양 접합모델 개발과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2 50.0 1.05 
6 재해 기상/이상 기후 분석 및 예측: 태풍 및 재해성 스톱을 중심으로 13 92.3 1.83 
7 태풍 계절예측기술 개발: 진로 및 강도를 포함한 예측성 향상 1 0.0 1.16 
8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 79 51.9 0.50 

합    계  480 35.6 1.03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기술과가치 분석

[표 11-3-8] 유사과제와의 논문전체(SCI+비SCI) 성과 비교

- 1억 원당 발생하는 특허등록건수로 기술적 성과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은 0.01
건으로 유사과제 0.03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해당 연구는 기초 R&D특성을 강하게 
띠고있어 ‘특허등록’을 대표성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단위: 건)

과제명
특허등록

합계
1억 
원당

동 
사업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4 0.01

유사
과제

1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3 0.02
2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 -
3 진보된 태풍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 -
4 연안재해대응(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 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구) - -
5 태풍-파랑-해양 접합모델 개발과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
6 재해 기상/이상 기후 분석 및 예측: 태풍 및 재해성 스톱을 중심으로 4 0.56 
7 태풍 계절예측기술 개발: 진로 및 강도를 포함한 예측성 향상 1 1.16 
8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 5 0.03 

합    계  13 0.03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기술과가치 분석

[표 11-3-9]  유사과제와의 특허등록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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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학기술적성과를 해수부 및 국가전체기초연구, 유사과제와 
비교한 결과, 동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투입 1억 원당 발생되는 전체 논문 성과는 0.50, SCI급 논문은 0.31건으로 해수부 기
초R&D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은 SCI 등재 학술지 중에서도 상위 20%이내 저널에 45건 이상(동 사업 SCI 논문 목표량
의 50%), 최상위저널인 Science/Nature지에 1건 이상 게재를 목표하는 등 성과의 질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SCI급 논문의 양적 비교에 주의가 필요함

-특허등록의 경우 국가전체 기초R&D 및 유사과제군과 비교하여 낮은 성과를 보이지
만,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단위: 건)

비교
1 억 원당 과학기술적 효과

SCI급 
논문 비SCI급 논문 논문전체

(SCI+비SCI) 특허등록

북서태평양 해양-태풍 상호작용 
연구 0.31 0.20 0.50 0.01

해수부 기초R&D 0.06 - 0.06 0.01

국가전체 기초R&D 0.48 - 0.48 0.12

유사과제군(8개) 0.37 0.66 1.03 0.03

출처) 2016년 3월 NTIS 검색 결과, 기술과가치 분석

[표 11-3-10] 과학기술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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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동 사업에서 창출되는 기술이전, 정책활용 등의 성과가 과학기술적성과와 
맞물려 연구결과 확산을 촉진시키고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동 사업은 2대 목표로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급격히 강화되는(RI)태
풍 예측 모델링 시스템 SW'개선/개발’을 제시하는 등 성과의 질적 고도화를 목표하고 있
으며, 그 가치는 SCI논문 수십 편에 해당할 것으로 평가됨

-또한 동 사업으로 창출된 성과에 대해 기술이전 5건(기상청 등)을 계획하고 있어 과
학기술적 성과활용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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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4.1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 다양한 실측자료 획득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예측오차를 줄여 태풍재
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태풍 피해액 및 복구액 저감에 기여하
며, 사회적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동 기술개발을 통해 태풍경로 예측의 정밀도를 현재 수준보다 20% 향상시킴으로써 
약 2,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달성이 가능하며, 이는 동 사업의 소요예산
(293.5억 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10년 간(2002~2011년) 태풍은 총 342회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42명의 사망자와 1조 
460억 원의 피해액 및 1조 5,580억 원의 복구액 발생(2014년 재난재해 R&D투자전략(안), 
미래부)

※ 한반도 태풍의 피해는 대부분 RI(Rapidly Intensified) 태풍이며, RI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24시간에 30노트 (15m/s) 이상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을 의미함

  

기대효과 태풍경로와 RI 태풍 강도 예측 정확도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효과

효 과 = 
태풍예보정확도 1%개선 시 

경제적효과 × 태풍정확도 향상목표율(%) × 효과 발생기간
(2,100억 원) (15억 원/년) (20) (7년)

태풍예보정확도 
개선의 경제적효과

ㆍ태풍예보 정확도 20% 향상시 연간 300억원 경제적 효과 
(2014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 미래부)

태풍정확도 
향상목표율(%)

ㆍ태풍경로예측 및 태풍강도예측 오차를 기존대비 20% 향상하고자 함
ㆍ태풍경로예측오차의 현재 수준은 206km(기상청 72시간)이나, 동 사업은 

165km까지 개선을 목표함

효과 발생기간 ㆍ기상학 관련 특허의 기술수명주기(TCT) 분석을 통해 효과발생기간을 
7년으로 산정

- 정확도 높은 태풍 예측정보를 제공해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어업활동에 소모되는 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

- 태풍 발생 전 상황을 파악한 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 대응 시나리오와 복구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적 재난 대응력 강화

- 태풍 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
써 선진화된 국가 이미지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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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예측 및 해양연구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
후방산업으로의 동반성장 활성화 촉진

-2012년 해양용도 Mobile Robot의 세계시장은 312.5백만달러, 국내시장은 374.7억 원으로 추정
되며, 동 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현재가치는 503.9억 원으로 분석됨

  

기대효과 해양용도 Mobile Robot 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효  과  =
세계 해양용도 
Mobile Robot 

시장규모
×

국내 
점유율 ×

부가 
가치율 ×

R&D 
기여율 ×

사업화 
성공률 ×

사업 
기여율

(503.9억 원) (10.6%) (29.6%) (35.4%) (38.6%) (35.3%)

편익기간
(2025~2031년)

ㆍ(편익회임기간) 개발‧응용연구의 편익회임기간 3년(2022~2024년) 적용
ㆍ(편익발생기간) ‘기상학’ 관련 특허의 기술수명주기(TCT)는 

7년(2025~2031년)
  동 사업의 편익산정기간은 2025~2031년(총 7년 간)

가치 
창출액

세계 
해양용도 
Mobile 
Robot 

시장규모

ㆍ전세계 mobile Robot 시장규모는 2012년 6249.6백만달러로 연 12.6% 
성장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free analysis, 2014.4.8.)

ㆍ전 세계산업 중 해양산업 비중 5%(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해양용도 Mobile Robot 시장은 2012년 312.5백만달러로 연 12.6%성장 

가정

국내점유율
(10.6%)

ㆍ전문로봇의 2013년 세계시장 $3,567백만, 국내시장 $378백만(KEIT, 
2015)

  국내점유율 10.6%

부가가치율
(29.6%)

ㆍ매출액 중에서 실제 새롭게 창출된 경제적 편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기 위해 2012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문의 부가가치율 29.59%를 산정

기술 
활용률

R&D 
기여율, 
(25.4%)

ㆍ동 기술개발 활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때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을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 R&D기여율인 35.4%(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적용

사업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38.6%)

ㆍR&D결과가 시장에서의 편익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화성공률을 고려하였으며, 평균값 38.6%를 적용함1)

사업기여율
(35.3%)

ㆍ유사 정부R&D투자액(유사과제 8건, 466억 원), 민간 
R&D투자액(정부86.8 : 민간13.2비율 적용2)), 동 사업 예산(293.5억 
원)을 고려하여 35.3% 도출

환율/할인율
ㆍ2015년 평균환율인 1,131.5원 적용(2015년 국민계정(잠정))
ㆍ현재가치(Present Value) 산출을 위한 할인율은 5.5%(KDI)를 적용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세계해양로봇(백만불) 1,462 1,646 1,853 2,087 2,349 2,646 2,979 -

국내 해양로봇(억원) 1,753 1,973 2,222 2,502 2,817 3,172 3,572 -

⇓ (지표요율 산정)

편익 25 28 32 36 40 45 51 -

편익(현재가치) 40.5 48.1 57.2 67.9 80.7 95.8 113.8 503.9

1) 정보통신 39.8%(2008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조사, KEIT) 및 음향 및 통신장비 37.4%(2009년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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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 Glider를 활용한 무인 해양관측 장비 개선·개발 연구는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양 기자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국산화율 목표: 동화모델 기반 해양-태풍결합 모델(95%), 준실시간 해양자료와 태풍결합용 
해양 2층 모델(100%)

- 수중 및 수상에서 작동하는 로봇을 개발하여 향후 다양한 조선 기자재 개발을 위한 
부품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해양탐사, 해양자원 개발, 해양 감시 및 재난 
대비와 관련한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기대

- 기상예측모델 개발은 연안레저, 관광산업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 창출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

○ 중장기적으로 태풍이 지구온난화 및 해양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확립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행복 실현

- 태풍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연구하여 해양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량 통합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수산자원 고갈에 대응하고 글로
벌 식량안보주권 확립

※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의 자료에 따르면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남방 해역에서 
난류성 어종인 가자미, 넙치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대구의 주요 산란 지역인 
북해 남부 해역에서 대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해양생태계의 중장기적 변화 예측을 통해 어획강도 및 수산자원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어민과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향
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011~2020년 세계 수산물 가격은 자원고갈, 사료값 상승 및 양식적지 부족 등으로 
2001~2010년 대비 명목가격 35%(실질 14%) 상승을 경고(OECD-FAO Agricultureal Outlook 
2012-2021)

4.2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관측·모니터링을 통해 태풍진단예측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재해·재난 대응 정
책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 박근혜 국정과제의 실현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등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함
으로써 국민 안전 체감도를 제고하고 ‘안전과 통합의 사회구축’이라는 국가비전 실현

※ (관련)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92.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분야

기술통계조사보고, 중소기업중앙회)
2) 지구과학 분야 주체별 투자비율(201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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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태풍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피해보상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

※ 2010~2014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태풍은 총 18개이며, 이 중 48시간 진로 예측오차
가 200km이상인 태풍은 7개, 100km이상인 태풍은 3개 발생

 ○ 해양관측 로봇 탑재용 장비의 상용화 및 수치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새로운 해양
산업을 창출하고 체계적인 해양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근거로 
활용

- 차세대 해양관측 로봇인 Wave Glider를 통해 기존의 기술로는 어려웠던 정교한 과
학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해양관리를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

※ (관련)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13.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분야

- 태풍예측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수치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상청에 제공하는 
등 현업에 활용

-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태풍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
부기준을 수립 등 정책적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

4.3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 태풍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국내 과학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태풍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강화의 초석을 마련

- 한반도 주변 해역은 태풍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비예측적인 환경충격에 취약하기
에 향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스트레스 요인들의 종합적 분석을 위한 방향 설정
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 연구결과를 전 지구적인 탄소순환과 해양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접적 증거로 활용하
고, 국내 연구진에게 IPCC 보고서 등 국제 저널에 적극 인용될 수 있는 과학기술적 
기초정보를 제공

- 태풍에 의한 해양 기후변화 연구라는 글로벌 이슈에서 해외선진국과의 합동연구를 촉
진하고 연구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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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관과의 협력 전략 예시) NOAA(태풍 예측기술개선 연구, 해양-대기 상호작용 조사), 
Rutgers대학(글라이더 조사, 대륙붕 태풍반응), URI(태풍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예측기술연
구), 가고시마대-대만국립대(류큐제도 단면/계류조사 등)

○ 해양관측 무인플랫폼 및 장비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태풍 통과중에 직접 관측 및 
시료채취로 북서태평양 해양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지금까지 연구가 어렵거나 불가능 
부분에 대한 새로운 선도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무인 해양관측시대에 맞춰 멀티 무인플랫폼 통합운용기술 및 관련 해양 장비개발 기
술력 향상에 기여

- 북서태평양 난수괴(태풍은 해양에서 에너지를 얻음)를 통과하며 급격히 강화되는 
RI 태풍에 대한, 최초의 해양 및 대기 자료 확보 및 DB 구축 가능

- 최근 모델링 연구를 통해 제안된 글로벌 이슈인, 태풍에 의한 수온약층 온난화라는 
현상에 대하여, 태풍전후 직접적인 북서태평양 조사선 조사를 통한 최초의 입체적인 
검증을 통한 과학적 규명 기대 

○ 태풍전후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준실시간 해양구조 자료와 모델링기술을 융합하여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 예측모델링 기술력 강화

- 태풍경로의 정확도 향상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
나, 태풍강도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특히 RI 태풍의 강도 예측)의 경우 크게 향상되
지 못하고 있어, 북서태평양 직접 정확한 해양자료를 확보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의 태풍-해양결합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북서태평양 RI 태풍 발생 해역의 준실시간 수온구조 자료는 자료동화 등을 통해 태
풍-해양결합모델의 정확한 해양 초기조건 산출을 통해 정확한 RI 태풍 예측하기 위
한 핵심자료로 활용 기대 

※ (예시) 다양한 기상ㆍ해양인자 조사를 통한 RI과정에 대한 이해 및 예측모델 검증자료 확보

○ 기후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태풍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 및 정량화

- 태풍으로 인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해양생산력, 생물학적 탄소제거기작
(biological pump)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태풍의 미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 능
력 평가 가능 

- 태풍이 수괴 및 해양-대기 간 열교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평가하여 미래 기
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태풍의 역할 추가로 예측 정확도 향상 기대

○ 북서태평양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약 148여건의 논문과 4건의 특허등록 
등의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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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5건의 논문은 IF 상위 20%이내의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고, 연구기간 중 한두 
분야에서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에 발표할만한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노력

※ 피인용지수를 의미하는 IF(Impact Factor)는 전 세계 8,000개가 넘는 저널의 영향력을 평가하
는 기준으로, 해당 저널에 실린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
는 바로미터로 작용

- 기후변화와 태풍변동성 연구에서 1건, 해양 로봇 Wave Glider 탑재용 장비 개발/개선 
연구에서 3건 등 총 4건의 특허등록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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